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제43집



2007년 12월에 조사한 파괴된 무덤의 1500해 지난 16살 여성 순장자가두해 만에우리 곁으로다시돌아왔습니다. 고고학발굴조사에서나온 여러유물들처럼

분석과 연구의 대상이 아닌,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을 간직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유적 이름을 따라‘송현松峴’으로 명명된 153㎝의 작고 아담한,

가는 허리의 어린 여성입니다. 

곧, 우리나라에서 발굴조사한 고대의 인골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인체와 문화의 복원을 시도한 고고학ㆍ유전학ㆍ생화학ㆍ법의인류학ㆍ해부학ㆍ물리학ㆍ

조형학의 학제간 융합연구 첫 사례가 됩니다. 이는, 옛 유골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지식을 동원하여 그 모습과 생활, 그리고 죽음에

다가가려 했던, 옛 사람을 찾아내고자 벌렸던 것입니다. 그저 어렴풋한 상상의 이미지가 아닌, 과학적 연구로 모습과 식생활, 병리학적 특징 등을 복원했다는

점은우리나라의 고대인골연구가이제세계적인연구경향에 당당히동참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이처럼 처음시도된 고대인골의학제간 융합연구를 위해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 가톨릭의과대학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충청문화재연구원한국고고과학연구소의연구진들은서로다른시각과 입장을 배려하고, 서로다른학문적 배경과 전통을 이해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한 노력을

함께 했습니다. 나아가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그동안의연구에 관심을 갖고자문을 아끼지않았습니다. 

이러한 이 연구의 성과는 한국고고학회가 주최하는 제3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에서‘고대 인골자료의 복원연구’라는 단일 주제의 분과발표를 통해 학계에

소개되었고, 복원한 순장여인‘송현松峴’은기자간담회와 전시회를 개최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람의 신체적 특징에 역사정체성을 부여하고, 옛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고대사회의 문화가 폭 넓게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불어 이처럼 다양한학문분야의국내 전문가그룹과 개방형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고고학이 과거 역사지식의창출은 물론현대사회의 이슈 해결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첫발의디딤에 망설임 없이 함께 해준연구진과국립문화재연구소관계자, 그리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국내외분들의 힘이 컸음을 밝혀두고자합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A 16 years old woman buried for last 1500 years of a destroyed tomb  which was examined in December 2007 went back next to us after 2 years. Differently

from analyzing and studying objects such as various relics to be discovered from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 She returns as a lady who have kept an human

appearance of that time. Being named ‘Songhyeon’ according to a name of the site, she is a young lady who is 153cm, small and petite with a slim waist. 

Soon, it will be the first case of the interdisciplinary and multidiceiplinary research between the archaeology, the genetics, the biochemistry, the forensic

anthropology, the anatomy, the physics and the fine arts science  to try a restoration of a human body and a culture, and a scientific analysis of an ancient human

skeleton materials discovered and examined in Korea. This, which doesn’t remain just as old skeleton, was deployed to find the past mankind, who tried to

approach to a dead, the past living and appearance by using the knowledge of the liberal arts & social studies and the science. Not being only as an imaginary

image, the point to restore a dietary life, an appearance, a pathological characteristic and others by using the scientific study is considered that the ancient

skeleton study of Korea now confidently joins into the current worldwide study trend.      

Likewise, for the first trial of the interdisciplinary and multidiceiplinary research on the ancient human skeleton, researchers from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Division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Laboratory for Applied Anatomy at Catholic

Medical Universit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Archaeological Science of Chungcheong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respected each different view

and aspect, understood each different academic background and tradition, and strived together for the common purpose. Furthermore, the top-level specialists

related to each academic field give attentions and advisories for the research. 

The fruits of this research was introduced to the academic field throughout a separate  presentation of single subject which is ‘Reconstruction research on the

ancient human skeleton materials’ the 33th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Archaeology held by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and the buried woman,

‘Songhyeon’ to be reconstructed was publically exposed throughout press conference and an exhibition. 

I wish,with a base on this, the physical characteristic of a human being is granted the historical identification, and with a base of various understandings and

interpretations on ancient people, the culture of ancient society is widely studied. Additionally, like this research, from popeling to the open cooperative study

with domestic professional groups, I wish that the archeology should contribute to a modern issue as well as a historical knowledge of the past.   

Lastly, I’d say that encouragements from researchers who participated together without hesitations for the first step, authorities for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nd domestic or abroad people who gave big supports was enormous. 

Director of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펴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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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송현동고분군과발굴조사

창녕昌寧 송현동松峴洞고분군古墳群(사적 제81호)은 교동校洞(사

적 제80호)·계성桂城·영산靈山 고분군 등과 함께 창녕지역의 대

표적인고분유적으로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송현리목마산牧馬山

(해발 470m) 남서쪽 구릉 하단부와화왕산火旺山(해발 756m) 군립

공원입구및 진입로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1917년이마니시류今

西龍에 의해 교동고분군과 함께 처음으로존재가학계에 알려지게

한일합방전후일본은치밀하게조선의문화유산에대한현황조사를실시하였다. 그림은1910년대보고
된창녕송현동고분군의현황자료(빨간색으로표시한고분이15호분). 

▶1917년『조선고적조사보고(朝鮮古蹟調査報告)』에수록된송현동고분군의분포도

▼1919년에작성된송현동고분군의현황도

창녕송현동15호분발굴조사와
순장인골의복원연구

이연구는매장문화재의발굴조사를통해출토된고대인골자료를과학적으로분석하고, 인체와문화의복원을시도한고고학ㆍ유전학ㆍ생화학ㆍ

법의인류학ㆍ물리학ㆍ조형학의 학제간 융합연구 사례이다. 특히 발굴조사 결과보고의 일부로서가 아닌, 창녕 송현동 15호분 출토 순장인골의 종합

연구를 목표로 연구의 기획ㆍ설계ㆍ추진ㆍ평가ㆍ홍보, 그리고 연구비의 확보ㆍ집행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경향과 차이가

있으며, 현장자료에서고고학적지식으로의재구성을추구하고자했던시도에큰의미가있다. 인골을남아있는고고학적자료로서만이아니라사람의

흔적을지니고있는, 그래서인문사회와과학기술분야의지식을동원하여모습과생활, 그리고죽음에다가가려했던, 과거 사람에대한관심에서이

연구는시작되었다.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되었는데, 수십 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으

나, 당시조사가이루어진것은11기에불과하다. 현재사적으로지

정되어 복원정비가이루어진 것은 1~7호분에 해당하며, 기존 정비

구역 주변에 30여기·목마산 남서지역에 13기·화왕산 서쪽지역

에21기의중대형고분이각구릉의경사면을따라분포하고있다.

최근창녕군에서문화재보수정비국고보조사업의일환으로창

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어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2001년부터 경남문화재연구원이 지표조

사를 실시하여현재의 사적지정구역에서 21기를 확인하였고, 2~7

호분의 시·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는 2004년 4월 ~ 2006년 3월 6·7호분 발굴조사를 담당하였고,

2006년 5월 ~ 2008년 4월 15·16·17호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발

굴조사와지표조사를실시하였다.

특히 7호분에서는국내 최초로배모양의 녹나무제목관樟木制棺

과 함께 280여점의 토기土器를 비롯한 장신구裝身具·마구馬具·무

구武具·농공구農工具 등 90여점 이상의 철기鐵器와 100여점이 넘는

목기木器가출토되어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7호분

의 목관木棺 주변 석곽石槨 바닥에서인골편人骨片이 수습되어 30대
송현동고분군전경

8

창녕송현동고분군의과거와현재

▲1922년촬영한송현동고분군

◀2009년촬영한송현동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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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40대 성인남성2명(평균신장162.4±2㎝)과 20대후반 여성1명

(신장154㎝)으로판명된바있다1).

2006년부터실시한발굴조사에서는대형봉토분大形封土墳인15·

16호분, 중형봉토분으로추정되는 17호분 및 A호석곽, 15호분 남

쪽에 위치한 15-1·2·3호소형석곽, 15·16·17호분북쪽에인접

한 3단의 석축시설과 2기의 매납유구埋納遺構, 17호분 주변의 B·

C·D호소형석곽이확인되었다.

대형봉토분중내부조사를 진행한 15호분은 봉분封墳의 둘레가

호석護石을기준으로 64.7m이고, 직경은 22.4m(동-서)이며, 잔존높

이는 4.4m이다. 매장주체부埋葬主體部는 횡구식석곽橫口式石槨으로

8.56(길이)×1.7(너비)×2.25(높이)m의 규모에 면적은 14.5㎡이다.

횡구부는 북쪽 단벽에 설치하였는데, 내외부에서 파괴나 교란 등

재시공 흔적이 확인되지않아 추가장이 이루어지지않은 매장주체

부 내부의 폐기동시성이 명확히인정된다. 이미도굴이남쪽 단벽

상부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는데, 석곽의

바닥면으로부터 평균 1.4m 가량의 외부토양이 도굴구멍盜掘坑을

통해 유입되어 있었다. 그러나도굴 이전 폐쇄된 석곽 내부의자연

스러운 퇴적환경속에서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었을 것으로추정되

창녕 송현동 15호분 발굴조사와 순장인골의 복원연구

창녕송현동고분군은목마산의자락을따라북쪽의
교동고분군과이어진다.

▲송현동고분군에서바라본창녕읍(동쪽에서)

▶교동고분군에서바라본창녕읍(북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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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는 암갈색조의 점토층이 바닥면 기준 두께 10㎝ 내외로 퇴적되어

있어, 유물과 인골이 도굴로 위치가 이동되었는지 아니면 원위치

에놓여있는지를판단하는기준이되었다.

15호분에서는 4구의 순장인골殉葬人骨이 확인되었는데, 횡구부

가 있는북벽에서남벽쪽으로 4.8m 범위안에 석곽의 단축과 평행

하게 머리를동쪽에두고 배치되어 있었다. 횡구부에가장가깝게

위치한인골은 전신의 형태를 비교적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을 정

도로양호한상태였고, 도굴 등시신안장이후교란의 영향을 거의

받지않았으며, 왼쪽 귀 부분에서금동귀고리金銅耳飾가함께 출토

되었다. 나머지 3구의 인골은 도굴로 모두 종아리와 발뼈 부분을

제외하고는 심하게 교란되어 있거나소실된상태였다. 15호분에서

도굴이전의상황을명확히반영하고있는유물로는장경호長頸壺·

단경호短頸壺·고배高杯 등 순장인골 주변소량의 토기류가전부이

지만, 도굴 이후 유입된 퇴적교란토에서 곡옥曲玉·금동귀고리·

금구슬金珠·금반지金指環·금동관편金銅官片 등의장신구와행엽杏

葉·운주雲珠·안교鞍橋 등의 마구류 파편이 수습되어 부장유물의

구성이기본적으로6·7호분과 크게 다르지않았을 것으로추정된

다.

창녕송현동고분군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의해
2004∼2005년6ㆍ7호분이조사되었고현재는복원ㆍ
정비가완료되었다. 순장인골이출토된15호분과16ㆍ
17호분및주변유적은2006∼2008년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15호분과주변유적의유구분포도

▶15호분과주변유적의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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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 유물과 고분의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창녕 송현

동고분군은 6세기 초를 전후한시점에 축조되었던 것으로추정된

다. 그리고창녕지역을 통과하는 수운水運과지역생산력을기반으

로하여지속적으로성장했던지역정치체의 엘리트집단이 축조의

중심세력이었으며, 신라新羅와관련된다양한유물이확인되고561

년 세워진『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2)의 존재를

고려해볼 때, 이들은 대내외적으로지역경영의기득권을지속적으

로 보장받기 위해 당시 영남지역의 복잡했던 지역간 상호작용의

체계속에서친신라적노선을선택했던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3). 

창녕송현동15호분출토순장인골의복원연구

발굴조사를 통해 획득한 다양한 고고학 자료는 인문사회와 과

학기술 분야의 학제간 융합연구4)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매우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우리나라에서발굴조사된

선사 및 고대인골의연구는 과거 한반도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신

체적특징에 역사정체성을 투영하여현재우리들의‘존재의 이유’

를 되짚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학문적으로나 대중적으로 큰 의

미를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고고학의선진국에서는인골뿐

창녕 송현동 15호분 발굴조사와 순장인골의 복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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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송현동 15호분은봉분의둘레가 64.7m이고, 지름
은 22.4m에 이른다. 매장주체부는 횡구식석곽으로
8.56(길이)× 1.7(너비)× 2.25(높이)m의 규모에 면적은
14.5㎡이며, 횡구부는 북쪽단벽에 설치하였다. 도굴로
석곽 내부가 심하게 교란되었으나, 장경호ㆍ단경호ㆍ
고배 등의 토기류와 곡옥ㆍ금동귀고리ㆍ금구슬ㆍ금반
지ㆍ금동관편 등의 장신구, 행엽ㆍ운주ㆍ안교 등의 마
구류파편이출토되었다.

▲창녕송현동15호분발굴조사모습

◀창녕송현동15호분출토유물



창녕 송현동 15호분 발굴조사와 순장인골의 복원연구

만 아니라기후·생태·환경등인간의문화외적특성 관련 분야

까지학제간 융합연구의 범위를 넓혀‘과거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를 넘는‘과거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관

심을갖고있는것이다. 

현재까지국내에서실시된인골자료의연구는인골의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형질인류학적 분석이 큰 부분을 차지해왔으며, 인체

를 복원하는 작업은 조형학자의 경험과 지식에 크게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DNA’라는 용어가익숙해짐

에 따라 인골자료가 지니고 있는 유전학적 정보에도 차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국지금까지특정 유적에서출토된 양호한인골자

료는 과거의 그 사람이‘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먹었으며, 건강상

태는 어떠했고, 또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보

다는 마치 토기를 분석하고 복원하듯 남겨진 고고학 자료로서 다

루어진경향이크다. 

창녕 송현동 15호분 출토 순장인골의 복원연구는 물리학·유전

학·생화학·법의학·해부학·조형학 등 인간의 신체적·생물학

적특성을 종합적으로연구할 수 있는 과학기술분야와장제葬制로

서순장의의미등문화적특성을연구할수있는고고학분야의학

제간 융합연구사례이다. 따라서이연구는국내에서최초로실시

된고대인골의종합연구5)인동시에, 과거의사람에대한관심과그

모습을과학적방법을통해재구성하고이미징한사례연구이다.

2007년 12월 발굴조사 자문회의 개최 이후 국립가야문화재연

구소는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과 함께 순장인골의 과

학적연구를 위해 부서간 공동연구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인골의

유전학·생화학적 분석은 물론 법의인류학분야와의 컨소시엄을

통한인체 복원연구에 목표를두고 2008년 4월「가야사람 복원연

구」6)신규사업계획을확정하였다.  

13

매장주체부의내부는전체의절반이넘는약1.4m 높이까지도굴구멍을통해흘러들어온흙으로채워져
있었다. 뿐만아니라낫, 양초, 신발의밑창등도굴행위와관련된도구들도확인할수있었다.  이흙을제
거한후도굴로훼손되었지만, 매장당시상황을반영하고있는순장인골과부장품의일부가드러났다.

▲도굴로훼손된15호분매장주체부내부와도굴에사용한도구

◀도굴구멍으로유입된흙을제거한후확인한매장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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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년전순장된고대인골의복원연구를위해고고학ㆍ법의학ㆍ해부학ㆍ유전학ㆍ해부학ㆍ물리학ㆍ조형학등국내전문가그룹이2008년부터2009년까지2년간학제간융합연구를실시하였다.

▲학제간융합연구참여연구기관과연구방법

● 순장인골출토맥락의고고학적분석
● 한반도고대사회의순장문화 연구

●출토인골의유전학적성별·친연관계규명
●출토인골의식생활분석

● 출토인골의해부학적재구성
● 출토인골의신원확인·사인규명
● 출토인골의인체복원 연구

● 출토인골의AMS  절대연대측정
● 고대인골자료절대연대측정표준안마련



2008년 7월부터2009년 10월까지총12개월간 실시된 이연구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주관으로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

구실(이하 보존과학연구실)에서출토인골의 유전학적 성별및 친

연관계 규명과 골화학분석을 통한 식생활연구를 실시하였다. 가

톨릭의과대학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이하 응용해부연구소)에서

는 법의인류학ㆍ해부학적연구방법을 통해 출토인골의 과학적 수

습과 함께 수습뼈대의 해부학적재구성, 신원확인및 사인규명, 인

체복원 연구에 기초한 인체 복원모형제작을 담당하였는데, 인체

복원모형제작은 전신뼈대가 상대적으로 잘 남아 있던 북쪽 단벽

부근의인골을 대상으로진행하였다. 충청문화재연구원한국고고

과학연구소(이하 고고과학연구소)에서는 출토인골의 AMS 절대연

대측정을 실시하였는데, 보존과학연구실에서 실시한 안정동위원

소분석결과를 토대로인골의 속성작용에 관여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를병행하였다.

학제간 융합연구의특성상과제의 설계, 참여기관간의원활한

정보 및 의견교환, 연구과정 검토 등을 위해 10회에 걸친 업무회

의를 실시하였고, 과제의 효율적인 진행과 객관적 평가를 위해

2008년도 착수보고회 및 결과보고회, 2009년도 착수보고회를 개

최한 바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고대 인골의 복원연구

창녕 송현동 15호분 발굴조사와 순장인골의 복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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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분야 성 명 소 속 직급ㆍ직위 참여년도

고 고 학 김수환 우리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2008~2009

고 고 학 신경철 부산대학교 교 수 2009

고 고 학 우 재병 충남대학교 교 수 2009

형질인류학 박 선주 충북대학교 교 수 2008~2009

유 전 학 박 기 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건연구관 2009

생 화 학 함승 욱 중앙대학교 교 수 2009

생 물 학 서 민석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2009

법 의 학 김종열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2008~2009

해 부 학 김희진 연세대학교 교 수 2008

물 리 학 홍 덕 균 강원대학교 교 수 2009

물 리 학 홍 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2009

창녕송현동15호분출토순장인골복원연구자문위원

이연구는매장문화재의발굴조사를통해출토된고대인골자료를과학적으로분석하고, 인체와문화
의복원을시도한국내최초의학제간융합연구사례이다. 특히발굴조사결과보고의일부로서가아닌,
창녕송현동15호분출토순장인골의종합연구를목표로연구의기획ㆍ설계ㆍ추진ㆍ평가ㆍ홍보, 그리
고연구비의확보ㆍ집행등이체계적으로이루어졌다는점은기존의연구경향과차이가있다.

연구과제착수보고회(2009년3월ㆍ가톨릭의과대학)

참여연구진의업무회의(2009년7월ㆍ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제33회한국고고학전국대회자유패널발표(2009년11월ㆍ전북대학교)

인체복원모형공개기자간담회(2009년11월ㆍ국립고궁박물관)

인체복원모형전시회(2009년11월ㆍ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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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고고학·형질인류학·유전학·생화학·생물학·

법의학·해부학·물리학의 국내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가하

여연구의 방향과 과정, 결과도출의 적절성 등에 대해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번 연구의 성과는 2009년도 결과보고회를 겸하여 2009년 11

월7일한국고고학회가주최하는제33회한국고고학전국대회의자

유패널발표를 통해학계와일반에 공개하였으며, 복원연구의 최종

결과물인 창녕 송현동 15호분 출토 순장여성의 인체복원모형은

2009년 11월 25일 기자브리핑과 함께국립고궁박물관과창녕박물

관에서전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성과의 공개 및 전시 이후 복원된 1500년 전 16세

순장여성은 출토된 유적의 이름을 따라‘송현松峴’으로부르게 되

었다. 

이성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1) 김재현은 原博「日本人 牙の咬耗に する硏究(1957)」의 치아교모도에 의한 연령추

정법과 池田次郞「高松塚被葬者の推定年齡について(1975)」의 봉합선에 의한 연령추정법

을 통해 수습 인골의 개체별 나이를 분석하였고, K.Pearson「On the Reconstruction of

the Stature of Prehistoric Races(1899)」의 신장추정법을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김

재현 2006). 

2) 1914년 창녕소학교의 일본인 교장 하시모토 료조(橋本良藏)에 의해 학계에 보고되었고,

1924년 지금의 만옥정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 건립연대는 비문에 기록된「辛巳年二月

一日立」을 통해 진흥왕 22년(561)으로 추정된다. 비문에는 진흥왕이 비사벌(比斯伐ㆍ창

녕지역의 옛이름)을 정벌하여 영역을 확장한 사실과 왕의 통치이념, 포부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직관(職官)ㆍ직위(職位)ㆍ소속 등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관직과 인명을 통해

관료제ㆍ신분제ㆍ사회조직 등을이해하는데귀중한자료가된다.

3) 5세기 중엽까지 소위 창녕계토기는 낙동강 이서와 이동지역에서 활발히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전후하여 낙동강 양안의 토기양식이 분립하면서 낙동강 이동양식은 신라

세력의 범위, 이서양식은 가야세력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것은

비교적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 자료의 패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서 5세기 말 또는 6세기 초로 비정되는 창녕 송현동고분군의 축조주체에 대한 역사정체

성을 가야가 아닌 신라로 규정할 수 있다. 물질문화가 문화분석의 단위로서 활용되고 있

는 유물군 또는 유물조합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사회가 사용하던 모든

도구와 상징물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회제도와 집단 전체

의 생활양식을 복원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이선복 1990). 이런 의미에서 과연 당시 창

녕지역의 역사정체성을 가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사

실 속성-형식-공작-유물조합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문화분석의 단위들은 물질이라는 고

고학 자료의 형태적 단위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에 시공적 단위들, 그리고 전통과 단계라

고 하는 복합적인 단위들이 추가되면 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역사시대의 경

우 물자의 생산과 유통, 지역 또는 집단간의 상호관계, 권력의 정치ㆍ경제적 기반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정체성의 변화와 틀을 구성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

요가있다. 

4)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의 학제간 융합연구는 과학적 합리성ㆍ인문학적 상상력ㆍ예술

적 창의성 등을 융합하여 복잡한 사회문제의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

방형 공동연구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주요 이슈를 도출ㆍ분석ㆍ

해결하는연구 패러다임이다.

5) 현재까지 과거 인골자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학문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대부분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된 경우

가 많다. 하지만 이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비의 확보와 집행, 연구과정의 검토

와 결과의 평가 등이 창녕 송현동 15호분에서 출토된 순장인골의 과학적 연구와 인체 복

원모형제작이라는 단일한목표를위해설계되고진행되었다는것에의미가있다.

6) 6세기를 전후한 시점의 창녕지역 역사정체성을 가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신라로 규

정할 것인에 대한 논란이 있어‘가야사람’복원연구라는 연구과제명 부여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주 3)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정체성의 변화요소 등을 고려해 볼 필

요는 분명히 있다. 따라서‘가야 對 신라’라고 하는 정치적 정체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지역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생활했던 창녕지역 또는 영남지역 사람에 초점을 맞춰

‘가야사람’이라는타이틀을과제명으로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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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순장殉葬은중국中國신석시시대新石器時代후기에 해당하는제가

문화齊家文化 (3,000~2,000B.C.)에서남녀합장男女合葬으로나타나기

시작하고(黃展岳 2004), 고대 이집트의 아비도스Abydos 왕조 장례

단지(Old Kingdom Tomb·2,800B.C.)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았

을 것으로추정되는 다수의인골들이 왕의 묘역에서함께 확인된

다(Galvin 2005·Fagan 2007). 이처럼 순장은약 5,000년전부터 세

계 여러 지역의 인간사회에서 행해지기 시작했던 장례문화의 한

방식인동시에발생(수용)·확산·소멸에 당시의 정치·종교·사

회·경제적 이데올로기가복합적으로작용했던 사회적현상이었

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내세來世 이데올로기적 풍습

또는 문화의 한 형태였기 때문에, 사회구조·규범·관계·관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가능했던

것이다.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친밀한 대상의 죽음을 온전히 보존하는

행위로서시작된시신의 매장은 영장류靈長類를 통해 추측되는 초

기인류의 기초적인 감정표현에서 벗어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들은왜죽었나
한반도삼국시대의순장문화

고고학

순장은내세적이데올로기와차별적신분제도가존재하던사회에서제도적규범으로‘사람의희생’에대한사회적합의또는공감대가형성되었을

경우주피장자의소유및사역의대상으로서봉사의책임이있는종속관계자를동시에매장하는장제이다. 중국과고대이집트등약 5,000년 전부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시작되어 복합사회 혹은 고대국가 형성 이후 점차 사라지게 된다. 또한 고대사회의 순장은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다양한 정치ㆍ

경제ㆍ사회ㆍ사상적 도구들을 통해 어떤 양상으로 확대ㆍ재생산되었으며,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하고 있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이다.

▼인류사에서사회적합의를통해정당화된‘사람의희생’은희생자의죽음으로영적인혜택이창출되고, 그영적인혜택이사회적안녕을이끌어내는원동력이된다는믿음에서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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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와 추모의 정신적 측면이 추가된 구체적인 행위이다. 시신

의 부패로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부작용에서벗어나기위해

거주공간으로부터의 격리가 은닉이라는 행위로 나타나기 시작

했지만, 현생인류의등장이후종교·내세적이데올로기가결합

되면서 매장의 방식은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결국

죽은자의처리방식과매장방법은장제葬制와묘제墓制라는사회

적 규범을 통해제도화되었으며,고대사회에서는 정치권력의 정

당성 확보를 위한 이념적 통제또는 사회가지향하는 목표에 따

라재구성되고 수용과 확산을 반복해 갔다. 뿐만 아니라 죽은자

의 사회적지위 및 죽음의 이유를 반영함과동시에현실적삶을

살아가는남겨진자의 사회적지위와 정체성의 표현방식으로도

이해할수있다(이성준2009b).

이처럼 죽은 자의 처리방식인 장제의 한 형태로서 고대사회

의 순장은 당시의 사회구조는 물론 정치권력·제도·규범 등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전통이자문화인것이다.따라서이 글에

서는 한반도韓半島 삼국시대三國時代 순장묘殉葬墓의 1차 자료적

특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고대사회에서순장이라는장제가지니

는의미와성격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한반도삼국시대의순장

순장의개념과조건

순장은일반적으로‘어떤 죽음을 뒤따라 다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강제로 죽여서 주된 시체와 함께 묻는 장례 습

속’이라 정의된다.그리고 순사殉死는‘어떤 죽음을 뒤따라 다른

사람이 스스로목숨을 끊는행위’를 의미한다.따라서이두개

념은장제와행위의 차이일뿐, 그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배경과

동기 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權五榮 1992). 그리고 순장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주피장자(主被葬者·무덤의 주인)에 대

한‘자발적 또는 강제적 죽음’과‘동시매장’의 특성으로 인해

18

인신공희는사람을제사의소요품인제물로서인식한것으로중요건축물의안정ㆍ전쟁에서의승리ㆍ미
래에대한예언ㆍ신과죽은자에대한위로등을위해산사람을제물로활용하는형태이다. 따라서신체를
훼손하거나생매장하는등의행위가고고학적으로확인되기도한다.

▲중국은허왕릉구공동제사지역내토광

◀중국은허무관촌북지260호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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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피지배관계를 너머 초월적 절대권력자의 존재를 뒷받침하

며, 절대권력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었던 당시의 사

회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자료’로평가되기도한다(李在賢 2003,

金秀桓2005). 

인류사에서자발적이던강제적이던 사람의 목숨을 대상으로

한‘사람의 희생’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당화된 가장 큰 이유

는 희생자의 죽음으로영적혜택이창출되고, 그 영적혜택이 사

회적 안녕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결국 상당부분 종교적 이데올로기와도 결부되어 있는데, 큰 범

주에서순장역시‘사람의 희생’의 한 형태라고도이해할 수 있

을듯하다. 

그러나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할 것은‘사람의 희생’의 목

적이 무엇이었는가하는 점이다.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사

람의희생’은매우다양한형태로나타나지만, 그목적과방식은

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먼저 사람을 제사祭祀의 소요품인 제물祭物로서 인식하는 인

신공희人身供犧의 범주가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를인생人牲이라

고 한다.중요 건축물의 안정·전쟁에서의 승리·미래에 대한 예

언·신과 죽은자에 대한 위로등을 위해 산 사람을제물로활용하

는 형태이다1).따라서인신공희에는 당시사회의 종교적 또는 신화

적 이데올로기가반영된 사회적 합의가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

순장은사람을소유와사역의대상으로인식하여무덤주인의영원한삶을기원하고자하는이데올로기
적인배경에서죽음이후에도그를위해계속봉사할사람들을함께매장하는장제이다. 따라서같은무
덤에다양한순장자가매장되는것은봉사의역할분담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중국은허남구곽가장52호마차갱

▼중국서주하남녹읍태청궁장자구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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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순장은3세기말에서6세기초신라와가야를중심으로한영남지역에서만확인된다. 순장
자는무덤의주인과같은공간에배치되거나, 별도의순장곽에매장되는경우가대부분이며, 중국의사
례처럼순장자의역할분담을추정해볼수있는다양한형태는확인되지않는다. 

▲동래복천동57호분(목곽)

▲함안도항리8호분(석곽)

▲창녕송현동15호분(석곽)

고령지산동30호분(석곽) ▶

경산임당CⅠ-1호분(목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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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런측면에서동일묘역에서주피장자이외의 복수인골이 출

토되었을 때, 만약 인골들이인위적으로훼손되어 있거나, 집단적

으로매장된양상이나타난다면2),이는순장이아닌제사를위한인

신공희를 반영하는 묘제墓祭의 고고학적자료로이해할 필요가있

으며(高崇文2009)3), 중국은나라殷代후기은허殷墟 왕릉구王陵區 공

동제사지역公共祭祀地域내 토광土壙이나 무관촌북지武官村北地 260호

토광 등의 양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그러나 종교적 이데올로기

를바탕으로한‘사람의희생’을인정했던사회적공감대가무너지

면서제물의대상은사람에서동물또는조형물등으로대체된다4).

이에 반해 순장은 사람을소유와 사역의 대상으로인식한 결과

인동시에 내세적 이데올로기가바탕이 되어 나타나는‘사람의 희

생’에 해당하며, 중국에서는인순人殉이라고 한다.즉 무덤 주인의

영원한 삶을 기원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배경의 실현을 위해

사후에도 그를 위해 계속 봉사할 사람들을 함께 매장하는 장제인

것이다.따라서 순장자는 생전에 무덤의 주인이 점유하고 사역을

시켰던 종속관계자였고, 다수의 순장자들이동일묘역에서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무덤 주인을 위한 봉사의 역할분담을 반영

하고있다고할수있다(高崇文2009). 

한반도에서는 김해金海 대성동大成洞·양동리良洞里고분군과 동

래東萊 복천동福泉洞고분군, 함안咸安 도항리道項里고분군, 창녕昌寧

송현동松峴洞고분군, 고령高靈 지산동池山洞고분군, 경산慶山 임당林

堂고분군 등 영남지역의 고분유적에서만 순장묘가 제한적으로 확

인되며5), 동일한매장주체부또는주변의순장곽殉葬槨에단순히매

장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국의 은나라殷代후기 은허殷墟남구

南區 곽가장郭家庄52호마차갱馬車坑이나서주西周代 하남河南 녹읍鹿

邑 태청궁太淸宮장자구묘長子口墓 등은 순장의 개념과 봉사의 역할

분담을비교적명확히확인할수있는고고학적사례라할수있다.

순장역시‘사람의 희생’을기초로한장제이기때문에, 사회적 규

범으로서의의미가붕괴되면서사라지게된다6).

이처럼 순장은 죽은 사람의 영적혜택을 위해 종속관계자의 생

명을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희생시켰던 장제의 한 형태임은 분

명하지만, 인신공희와는 뚜렷한 차이가있는 것이다. 결국 이데올

로기의 측면에서영원한삶또는 죽음 이후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신념, 그리고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차별화된 신분의 계층화가 동

시에 갖추어져 있어야하며, ‘사람의 희생’을동시에 매장하여 무

덤을완성함으로써순장이라는장제는마무리되는것이다.

◀한국의역사학ㆍ고고학계에서는동시성ㆍ강제성ㆍ종속성등의개념으로순장
의조건을설명하고있다. 순장은내세적이데올로기와차별화된신분질서(종속
성)가존재하는사회적시스템속에서제도적규범으로서‘인간의희생’이사회
적정당성을확보(강제성)하여야하고, 여기에주피장자와동시에매장하는장제
(동시성)가결합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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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역사학·고고학계에서는동시성·강제성·종속성등의

개념으로 순장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7)(朱容立 1988, 權五榮

1992, 金世基2003, 金秀桓2005).

동시성은 순장자와 무덤 주인이 동시에 동일묘역 내에 매장되

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무덤이완성된 이후추가적으로

매장주체부 또는동일묘역 내에 매장되는경우는 순장묘로인정하

기어렵다8). 

강제성은 순살殉殺·강제적 생사여탈生死與奪·살해·강제적 죽

음 등의 단어로설명된다. 그러나 한반도영남지역의 순장인골은

물론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도법의학적으로뚜렷

한타살의 증거가확인되지않는경우가많다. 그리고앞서언급한

것처럼 중국에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여 매장한 것과 같이 외부

적 충격에 의한 극단적인 사망사례는 순장이 아닌 인신공희인 경

우가많다. 

따라서필자는강제성을굳이‘죽여서무덤에매장한다’는의미

로받아들이고 싶진 않다. 『삼국사기三國史記』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동천왕東川王 22년(248)조條에 기록된‘순사殉死’와 같이 충성심의

표현또는 사회적 오명social stigma에 대한 반발로스스로가죽음을

선택한 뒤 무덤의 주인과동시에 매장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반도순장인골의 사인에 대한 병리학·법의학적연구가체계적

으로이루어지지않은상황속에서‘타살對자살’의 개념으로강

제성을규정하는것은큰의미가없을듯싶다.

다만 순장이 행해지던 사회에서 순장자의 수와 남녀의 구성비

가정해져 있었던 사실은 순장이제도적으로규범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주 6참조), 당시 인간의 행동양식에 규제력을가한

다는 측면에서 구속력 있는 강제성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라 할

수있다9).

종속성은 노예제·노비계층·지배-피지배·노예와 근시자近侍

者·신분적격차등으로설명된다. 결국사회구조적인측면에서차

별적인신분질서가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순장자가신분질

서의 피라미드에서어디에 위치하던 무덤의 주인보다는 하위에 있

는것으로판단하는것이일반적이다10). 그러나앞서언급한순장의

개념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차별적 신분질서속에서하위의 존재

로서가아닌, 생전에 무덤의 주인이 점유하고 사역의 대상으로인

식했던 직접적 봉사의 책임이 있는 종속관계자의 개념이 그간 거

론되어왔던종속성에강하게반영되어야할필요가있다11).

지금까지살펴본바와 같이 한국의 역사학·고고학계에서순장

의 조건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동시성·강제성·종속성

은서로독립된 것이 아닌 깊은 사회적상관관계를지니고 있는특

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내세적 이데올로기가기

본적인조건이다. 이와 더불어‘사람의 희생’에 대한 정당성이 사

회적공감대를통해받아들여져야가능하다(權五榮1992).

결국 순장은 내세적 이데올로기와 차별화된 신분질서(종속성)

가존재하는 사회적시스템속에서제도적 규범으로서‘인간의 희

생’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강제성)하여야 하고, 여기에 무덤의

주인과동시에 매장하는장제(동시성)가결합된 것으로이해할 수

있다.

순장의기원과확산

한반도 영남지역에서 나타나는 순장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대

체로‘외부유입對자연발생’의시각으로구분되며, 이는한반도에

서순장이 보편적으로확인되는가야加耶의 묘제특성 또는 사회적

성격을바라보는견해의차이를반영한다.

순장의기원을 외래문화의 유입과 관련된 것으로파악하고 있

는 시각은 한반도 순장의 지역적 특수성과 순장을 하나의 습속習

俗으로 인식하는데 그 배경을 두고 있다(申敬澈 1989·1992·

2000, 李在賢 1994). 3세기 후반 도질토기陶質土器의 등장과 함께

대형화되는 목곽묘의 변화, 오르도스형동복銅 ·철제갑주鐵製甲

胄·기승용騎乘用 마구馬具 등의 부장 및 부장품의 대량화, 그리고

목곽의일부를 불에 태우는행위·훼기毁器등을 이전시기와는 다

른 새로운 요소로규정하고 순장도이와 같은맥락에서이해12)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도질토기13)를제외한 요소들이 한반도에서영

남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와는 차별화된

고고학적현상으로북방계 물질문화및 정신문화가주민의 이주를

통해유입되었고,그기원을부여夫餘로해석하고 있다. 

순장을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현상으로이해하거나, 전파론적 해석의재검토 측면에 초점

그들은 왜 죽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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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맞추고 있다(崔鍾圭 1991, 洪潽植 1998, 辛勇旻 2000). 즉, 지속

적인생산력의발달과인구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순장이발

생하게 된 배경으로영남지역의소위 고총고분 축조와 관련된 하

나의 특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기원지

와 전파경로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 순장의 외부유입에 대해 회

의적이다. 

이와 같이 순장의 기원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순장이 한반도

에서 영남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고고학적 특징이라는 점에

있다. 만약 고구려와 백제에서 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고고학 자

료가 확인된다면, 외부유입이던 자연발생이던 그 접점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듯 하다. 사실 주민의 이주 또는 주민간 접촉

은 한국고고학에서새로운 물질문화의 등장을가장일목요연하

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각은 원류가 되

는 지역과 문화의 구체적인 실체, 유입경로 및 종착지로 전달되

어 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정치·사회·경제학적 맥락 등이

원활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면 매우 도식적이고 단선적인 해석으

로 비판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자연발생적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영남지역 순장이 지

속적인 생산력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에 의해 발생되었다면, 그

리고 이것을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규정한다면, 순장의 문제

에서 벗어나 신석기시대 이래로 주민의 이주 또는 접촉의 산물

로서거론되는 다양한 고고학적현상들도폭넓게재고해야할 필

요가있는 것이다14). 

이런측면에서순장을가야연맹또는가야제국의대등정체간상

호작용對等政體間 相互作用 peer-polity interaction
15)의 결과로 이해하려

는시도는의미가크다(權鶴洙2003). 이시각은순장이가야지역에

수용되고 확산된 방식에 주목하고 있는데, 비교적 양질의 자연환

경에서가능하게된높은인구수용력carrying capacity과수지형樹支形

교역체계에 의해 지배층이 누리게 되는 경제적 우위로 수직적 신

분격차가심해져 순장이 성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6). 여기에가야

연맹 또는 제국간의 경쟁적 모방과 과시라는 상호작용의 원리도

더해져심화되었다고보고있다17).

이처럼 순장의 수용과 확산이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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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영남지역에서나타나는순장의기원에대한연구는대체로‘외부유입對자연발생’의시각으로구분된다. 3세기말처음등장한순장은차별적신분제도와‘사람의희생’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토대로지역정치
체간상호작용을통해확산되었으며, 사회적공감대가붕괴되면서신라에서는6세기초법률로서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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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소위경쟁적 모방과 과시의 대상중하나였던 순장이가야

연맹 또는제국중어느한 곳, 고고학자료로보았을 때김해 대성

동고분군을 위시한 금관가야지역에서자체발생하여 다른지역에

의해 수용·확산되었는지에 대한문제는남아있는 것이다. 상호작

용은 곧 접촉을 의미하며 새로운 물질문화 또는 정신문화를 대등

한 정치체간 문화내적 접촉으로 인식하던, 아니면 문화외적 접촉

으로인식하고 이를경쟁적으로수용하던, 이두가지가능성은 모

두존재하는것이다18).

순장사회의성격

한반도에서 순장이 확인되는 영남지역, 특히 가야의 사회상에

대해 사람을 강제적으로 희생시켰다는 전제하에‘신분의 격차가

뚜렷하고, 지배-피지배관계를 너머 초월적 절대권력자의 존재를

뒷받침하며, 절대권력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었던

것’으로거론되어왔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전국시대戰國時代 중기 이후 순장이 급격히

소멸하고, 주나라周代제후국諸侯國의 하나였던 진秦의 진헌공秦獻公

이기원전 384년에 법률로서순장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기원전 97

년 로마의 원로원은 인신공희를 법률로서 금지하였다. 그리고 한

반도에서신라나가야보다국가체제가일찍 정비되었던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고고학·문헌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순장제도가 있었던 신라에서도 502년에 순장을 금지시켰

다는 것은 제도화된‘사람의 희생’이‘초월적 절대권력자의 존재

를 뒷받침하며, 절대권력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었던

것’이라는단정에다소무리가있음을지적해준다.

권력의 탄생에는 다양한원인이 존재하겠지만, 필자는‘정보 및

재화의집중과분배’라는경제학적인시각에서인간사회의조직화

와 계층화를 바라보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가치를 추구하는현대

적인관점에서가아닌, 경제학적시각에서‘정보 및재화의집중과

분배’의 능력은 특정집단 또는 지역의 정치·사회적‘존재의 의

미’를 좌우하는중요한 요소가될 수 있다. 즉, 선사시대 이후인간

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제적(정보·재화) 통합력이

정치·사회적 의미로재생산되었으며, 결국권력의 탄생과 유지에

귀결되는 수단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권력의 중심과 주변간의 다

양한 상호작용과 권력체계의 구성·유지·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생존적 노력은 공간적 네트워크의 구성과 체제 유지를 위한 기준

및 질서를 필요로하게 되었다. 결국고대사회의권력은 율령·조

25

▲선사시대이후인간의생존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던경제적(정보ㆍ재화) 통합력은권력의탄생과유지에귀결되는수단으로변화한다. 그리고권력의중심과주변간의다양한상호작용은체제유지를위한기준및질서
를필요로하게되었다. 결국고대사회의권력은율령ㆍ조세ㆍ윤리ㆍ신분제도ㆍ종교등보다체계화된정치ㆍ경제ㆍ사회ㆍ사상적도구들로확대ㆍ재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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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윤리·신분제도·종교등보다체계화된정치·경제·사회·

사상적도구들로확대·재생산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법으로서 권력의 권위가 보장되고, 관료조직을

통해권력의 이념과 사상이 실천되며, 조세를 통해권력의경제적

기반이 마련되고, 종교와 윤리로 권력의 정당성이 이념적으로 보

장된다면, 종교적 또는 내세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한‘사람의

희생’이권력의권위를인식시키고 유지하는데중요한 수단이 되

지않을 수도있다19). 다시 말해‘사람의 희생’은절대권력이 아니

었기에 정치·사회적으로보장받지못했던권력의권위를 사람을

희생해서라도과시하고 유지하려했던, 그래서세계사적으로복합

사회 혹은 고대국가형성 이후점차 사라지는‘당시의 사회상을 극

명하게보여주는자료’인것이다20).

앞서언급한 것처럼 한반도에서순장의시행과 비시행이 나타나

는것은신라·가야와고구려·백제의사회구성원리및체계에차

이가있었기때문일것으로추정된다. 물론순장의기원문제와도관

련이 있지만, 권력의 정치·사회적 정당성, 죽음에 대한 당시사람

들의자세및내세관등이순장의조건들과결합하여제도적규범으

로서‘사람의 희생’을인정할지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순장의

시행과비시행이라고하는서로다른결과로이끌어낸것이다21). 

맺음말

순장은 내세적 이데올로기와 차별적 신분제도가존재하던 사회

에서제도적 규범으로‘사람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는 공

감대가 형성되었을 경우 무덤 주인의 소유 및 사역의 대상으로서

봉사의 책임이 있는 종속관계자를 동시에 매장하는 장제이다. 중

국과고대이집트등약5,000년전부터세계여러지역에서시작되

어복합사회혹은고대국가형성이후점차사라지게된다. 

한국의 역사학·고고학계에서는 동시성·강제성·종속성으로

순장의 조건을 설명해 왔으나, 무덤 주인의소유 및 사역의 대상이

었던 종속관계자로 하여금 사후에도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순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상적 배경에도주

목할 필요가있다. 또한 사회적 규범으로서제도화된장제라는 점

은‘사람의희생’에대한사회적합의가전제된다는것도새롭게고

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대사회의 순장은 정치권

력의 정당성이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사상적 도구들을 통해

어떤 양상으로확대·재생산되었으며, 당시사회에서어떻게인정

하고있었는지를추정해볼수있는고고학적자료인것이다.

한반도삼국시대에서순장이 나타나는 영남지역의시공적특수

성은‘외부유입對자체발생’이라는기원에대한대립적시각을이

끌어냈으나, 3세기말에서 6세기초라는 짧은시간에 한정된지역

에서비교적 다양하게 존재했다는 것이 정치체의특성과상호관계

에기인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있다. 결국영남지역 순장의기

원이 외부유입이던자체발생이던, 순장의구체적인자료가확인되

지않는 고구려와 백제에서도그 실체에 대해 분명히인식하고 있

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사회적인프라 등 사회

구성의원리와 체계, 그리고‘사람의 희생’을 바라보는 사회구성원

의 태도와 사상에 차이가있었기때문에, 순장의시행과 비시행이

한반도에공존하고있었던것으로이해된다.

이성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1) 구체적인 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중요 건축물의 안정 : 중국의 만리장성 축조과정에서 노역자들을 생매장했다는 전설ㆍ

일본의 히토바시라(人柱) 전설ㆍ아즈텍 떼노츠티뜰란(Tenochtitlan) 보수공사에서 죄

수와노역자(80,400명)의 나흘에 걸친 학살(1487년)

○ 전쟁에서의 승리 : 그리스신화에서 트로이전쟁의이피게네이아(Iphigeneia) 관련 전설

○ 미래에대한예언 : 브리타니아 켈트족의인간사지절단점술

○신과 죽은 자에 대한 위로 : 로마의 패전국 병사 집단 생매장과 마르스(Mars)상 앞에

서 적장(敵將) 질식사ㆍ로마의 여신(女神) 시중 생매장ㆍ브리타니아 켈트족의 wicker

man 화형의식ㆍ심청전의 인당수제물공양

2) 머리 또는 팔다리가 절단되어있거나, 생매장 등을 의미한다.

3) 국내에서는 동일 묘역 내에서 복수의 인골이 출토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순장의 근거자료

로서 이해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신라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의 봉분과 목곽 및 적석부

에서 확인된 일련의 불완전한 인골자료들을 순장묘 분류의 속성으로 규정하기도 했으며,

김해지역 목곽묘(木槨墓) 주변에서 조사된 동물뼈들을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사례가 있다. 참고적으로 중국에서는

동물을제물로사용하는것을희생(犧牲)이라 한다.

4) 기원전 97년 로마 원로원에서는 인신공희를 법률로써 금지했으며, 중국에서는 주나라(周

代) 이후 무덤에서가 아닌 종묘제사가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은나라(殷代)와 같은 대규모

의인신공희는사라지게된다.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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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이(東夷)라는 개념으로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기술한『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

전(東夷傳)의 부여조(夫餘條)에「殺人殉葬 多者百數 厚葬 有槨無棺」라는 기록이 있어 당

시 부여의 순장방식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참고적으로 이 기록에서‘多者百數’는‘백단위

로 순장을 했다’기보다는‘많으면 백여명까지 순장했다’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

의가 2009년 7월 제7회 대가야사 국제학술회의에서 있었다. 그리고 순사의 개념으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동천왕(東川王) 22년(248) 「王薨 葬於柴原

號曰 東川王 國人懷其恩德 莫不哀傷 近臣欲自殺以殉者衆 嗣王以爲非禮禁之 至葬日 至墓

自死者甚多 國人伐柴 以覆其屍 遂名其地曰柴原」의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고고학적으로

나 문헌사적으로 순장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고조선(古朝鮮)이나 고구려(高

句麗) 등의 순장이 유추되기도한다(김용간ㆍ황기덕 1967, 權五榮 1992).

6) 한반도 고대사회에서 순장을 금지한 문헌기록으로는『삼국사기』신라본기(新羅本紀) 지

증마립간(智證麻立干) 3년(502) 「春三月 下令禁殉葬 前國王薨 則殉以男女各五人 至是禁

焉」이 있다. 중국에서는『사기(史記)』진본기(秦本紀)에 진헌공(秦獻公)때‘따라 죽는 것을

금지시켰다(止從死)’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주나라(周代) 제후국(諸侯國)의 하나였던

진(秦)이 기원전 384년 입법의 형식을 통해 순장을 금지시킨 것을 의미한다(高崇文

2009).

7) 주용립과 권오영에 의해 1980년대 말~90년대 초 정의된 위의 개념은 한반도 고대 순장

을 이해하는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후 고고학적 자료의

증가와 다양한 시각을 통한 여러 연구에서 순장의 기원ㆍ사회적 특징ㆍ순장묘의 정의 등

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김수환은 다개체

성(多個體性)을 순장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金秀桓 2005). 그러나 그가 수용

하고 있는 다른 조건들(동시성ㆍ강제성ㆍ종속성)에는 이미 복수의 개체라는 개념이 내포

되어있기때문에, 이를 순장의 새로운조건으로받아들이기에는 다소무리가따른다. 

8)  횡혈식석실(橫穴式石室) 또는 횡구식석곽(橫口式石槨)처럼 무덤의 구조 자체에 추가장의

개념의 반영되었더라도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추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

의인골이확인되는경우이론적으로는동시성을인정할수있을듯하다. 그리고 무덤주

인의 매장 이후 동일묘역 또는 주변에 추가적인 매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배장(陪葬)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삼국사기』열전(列傳) 김양편(金陽編)에「陪葬于太宗

大王之陵」라는기록이있어배장도 장제의한형태로 행해졌음을알수있다.

9) 김수환은 가야의 순장 사례에서 바로 누워있는 자세로 확인된 인골이 대부분이지만, 특정

연령대에 순장자가 한정되어 있어 순장자의 선정에 강제성이 반영되어 있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金秀桓 2005). 순장묘 출토 인골의 성별ㆍ연령ㆍ병리현상 등 형질인류학

적 특징을 면밀히 검토한 김수환의 분석은 한반도 고대 순장묘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

시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남지역 순장묘에서 형질인

류학적 분석이 가능한 의미있는 순장 인골이 명확히 확인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처

럼 분석자료의 통계학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금관가야의 순장자 선정 원

리와사회적성격등을추론하는것은해석상의한계를지니고있다고판단된다. 

10) 계층화된 지배-피지배관계에서 반드시 순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사실 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이전까지 사회질서는 차별적인 신분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후술하겠지만, 순장은 복합사회 또는 고대국가의 초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속성이 순장의 필수조건임은 분명하지만, 순장의 소멸이

곧종속성의붕괴를의미하지는않는다. 

11) 앞서 필자가 지적한 것처럼‘죽여서 무덤에 매장한다’고 하는 강제성에 대한 기존의 인

식에서 파생된 순장자의 사회적 성격을 바라보는 시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다. 즉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 또는 부당함에 대한 개인적 호소가 장

제의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가 순장의 직접적인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이

해에서 순장자가 차별적인 신분제도의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하는 노예나 전쟁포로 등으

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순장이 내세적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위한 봉사자의 동시

매장이라는 장제임을 고려해 볼 때, 종속관계자로서의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단순

히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은 순장보다는 인신공희의 대상에 더 적합할 수도 있

을것이다.

12) 김수환은 김해 대성동 29호를 대형단독곽식묘(大形單獨槨式墓)에 1명이 순장된 것으로

파악하여 금관가야 순장의 초현시점을 3세기 말로 설정하고, 이를 영남지역 순장의‘최

시발점(最始發点)’으로 규정하였다(金秀桓 2003).

13) 영남지역에서 도질토기의 등장은 토기 제작기술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늦어

도 3세기 중반 이전에 흑색마연토기(黑色磨硏土器)ㆍ적갈색연질토기(赤褐色軟質土器)

ㆍ회색연질토기(灰色軟質土器)ㆍ회청색경질토기(灰靑色硬質土器)라고 하는 백제토기의

기술적 유형이 완성된다는 점(朴淳發 2001)을 고려해 볼 때, 토기의 경질화 또는 도질화

경향은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 이래로 지역간 다각적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14) 한반도의 고대국가는 자생적으로 발달한 1차국가(pristine state)가 아닌 강력한 외부로

부터의 요인에 의해 성립된 2차국가(secondary state)라 할 수 있으며, 그 외부는 바로

중국이다. 물론 2차국가의 경우에도 국가라는 통일되고 강력한 정치집단의 성립을 가져

온 기본적인 요인과 국가성립의 과정에 일정한 보편성을 갖는다(이선복 1990). 도작농

경(稻作農耕), 철기제작기술 등 한반도의 고고학적 자료 중 강력한 외부 요인에 의해 유

입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무척 많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유입된 물질문화가 자체

적으로확대ㆍ재생산된 것이한반도의문화정체성을형성했다고생각된다.

15) 대등정체간 상호작용은 전파론과 같은‘우세→열세’의 일방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유

사한 정치세력간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문화 및 정신문화가 수용되고 재

생산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런 상호작용은 경쟁(competition)ㆍ경쟁적 모방

(competitive emulation)ㆍ전쟁(warfare)ㆍ기술혁신의 전달(transmission of innovation)

ㆍ상징적 동참(symbolic entrainment)ㆍ가치의 의례적 교환(ceremonial exchange of

values)ㆍ물자교역(flow of commodities)ㆍ언어와 민족성(language and ethnicity)의 형

태로 나타난다(Renfrew & Bahn 2004).

16) 권학수는 순장을 가야제국간의 경쟁적 동참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으로 설명하였으며, 수

직적 신분격차를 순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야의 건국설

화 등에서 나타나는 설화조형의 유사성이 상징적 동참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했다(權

鶴洙 2003). 

17)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처음 나타나는 3세기 말의 순장이 6세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유

지되고 다양한 지역과 묘제로 확대ㆍ재생산되는 것은 대등정체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판

단되며, 경쟁적 모방과 상징적동참이강하게작용하였을것으로추측된다.

18) 필자는 영남지역의 순장이 한반도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순장뿐만

아니라 신석기시대 이래로 한국 고고학에서 확인되는 많은 고고학 자료의 특성을 고려

해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또한 기원문제에서 논란이 되는 지역적 특수성은 외부유입

이라는 측면에 상당한 설득력을 준다. 다만 주민의 직접적 이주와 정복에 의한 것인지는

자연발생의 시각에서 제시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

이다. 

그들은 왜 죽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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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국의 경우 동주(東周代)의 순장제도는 사회의 각 방면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된

다. 여러 문헌자료에서 순장제도를 비판하는 기록이 나타나며, 특히『예기(禮記)』단궁

하(檀弓下)에「죽은 자가 산 자의 기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순장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공자(孔子)의 말이 기록되어 있으며, 「인형(俑)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사

용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라고도 하였다. 이는 당시 유가(儒家)의 사상에서 부장품

을 사용하거나 인형(俑)을 이용하는 것조차 사람을 직접 매장하는 순장처럼 올바르지 못

한것이라는인식이있었다는것을의미한다(高崇文 2009). 

20) 권력의 정통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권위를 과시하고 위압하는 현상은 현대사회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정통성에는 물론 다양한 배경이 있겠지만, 현대사회에서 민의

(民意)에 의해 창출된 정치권력이 아닌 경우 인권탄압ㆍ언론통제ㆍ법질서의 유린 등 비

정상적인정치ㆍ사회적통제방식을통해권력을유지하려시도하기도한다.

21) 사회구성의 원리와 체계의 차이는 문화외적 현상을 수용할 것인지, 혹은 수용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입장의 차이로도 귀결될 수 있으며, 문화내적으로 새로운 현상의 발생을 가

능하게하는다양한요소들이조건을충족했는지여부와도관련이있다.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29

머리말

창녕 송현동 15호분을발굴하는 과정에서순장된 것으로판단

되는 사람뼈가발견되었다. 부장품인유물들을 모두발굴하고 난

다음 살펴보니, 한 구의 뼈대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어서

이 뼈대를 이용하여 그시대에 살았던 사람을 복원하려는연구가

기획되었다. 인골의 수습과 향후연구방향에 대한 관계전문가자

문회의가 2008년 1월 31일 현장에서개최되었고, 2008년 4월 4일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를중심으로한 긴급수습팀이구성되어 유

골skeletal remains을 수습하였다. 이후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가

톨릭응용해부연구소와 연구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사업을 시작하

였다. 

창녕 송현동 15호분 출토 순장인골의 복원연구에서가톨릭응용

해부연구소가 담당한 영역은 인골의 과학적 수습과 처리, 형태학

적구성 분석, 법의인류학·법치의학적 신원확인과인체 복원연구

이다. 실제로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가수행한절차는앞서기술된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고, 각각의연구결과들은소제목으로나뉘어

져기술될 것이며, 여기서는인골의 과학적 수습과 처리에 대하여

다루고자한다. 

사람의 뼈대를포함한 유골은우연히발견된다. 공사장인부나

등산객 등 사람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유골을

발견하고, 관련당국은이들의신고를받고조사에착수한다. 한편,

전문가들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유골이 발견되기도 하고, 공공택

지조성 또는 대단위 공업도시건설현장의기초공사과정에서도유

골이 발견된다. 유골은 발견된 정황context에 따라 고고학적 분석,

법의인류학적 분석 또는 고생물학적 분석에 알맞도록 수습되고 처

리되어야한다.

사람뼈를 분석하여 신원확인이나 사인을 규명하는 분야인법의

인류학적 분석이가장잘 활용된 사건은2003년대구지하철참사이

다. 화재당시에지하철이멈춰있었기때문에, 불에탄뼈대들이혼

재되어 교란commingle된 정황에서도현장이 그대로보존된상태로

유지되었다. 시신을발굴하고 수습하는 과정에 법의인류학자들이

직접참여하여한구씩시신을발굴및수습하였고, 그이후과정에

서뼈대의 해석을 매우효과적으로진행할 수 있었기때문에 신원

확인에많은도움이되었다.

법의학적 정황에서 시신이 매장되었다면 땅을 깊이 파는 경우

가흔하지않지만, 고고학적 정황의시신매장은 비교적 땅을 깊이

파고, 그 위에흙을 덮어 무덤을 만드는경우가많고, 그 무덤 위에

더 많은흙이 쌓이거나 식물들이자라기도한다. 따라서고고학자

는땅을판곳에흙이덮여생기는층서를파악할수있어서매장지

그들을어떻게무덤밖으로모셔냈는가
고대인골의과학적수습과처리

법의인류학forensic anthropology이란?

해부학anatomy, 골학osteology과 같은 생물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람과 문화 사이

의 영향을 연구하는 형질인류학physical anathropology* 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유골

을대상으로신원확인과같은법적사안해결을목적으로하는실무중심의과학이

다. 법의인류학적 분석을 통해 성별, 죽을 당시의 나이, 키, 인구집단, 병리 소견

등의 개인식별항목biological profile을 밝히고 나아가 얼굴 복원 등을 시도하여 유골

로부터신원확인을할수있는과학적정보를얻을수있다.

* 형질인류학은 체질인류학으로번역되기도한다.

법의인류학

한국에는 현재까지 표준화된 유골수습지침서가 없지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출토되는 과거의 인골자료는 출토맥락에 따라 고고학ㆍ법의

인류학ㆍ생물학ㆍ유전학 등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습ㆍ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수습 당시 해부학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체계적

으로진행한다면, 추가적인실험이나분석을위한자료체계의구축및유지에매우유용할것이다.



30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창년송현동15호분순장인골의과학적발굴을위한영역코드와출토상
황. 50cm 단위의 격자로영역을나누고가로와세로방향으로 번호를
정하여인골의위치를기술할수있게하였고, 이러한방식에따라무리
지어있는인골에대해일련번호를부여한다. 각영역에대한출토상황
의사진에서알수있듯이수습이전뼈의형태는비교적잘보존되어있
으나, 뼈의물리적성질은매우약해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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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어떻게 무덤 밖으로 모셔냈는가



32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의 깊이와 범위를 알아낼 수 있다. 4ㆍ3제주항쟁집단매장지발굴

의 경우, 고고학자들은 발굴의 초기단계에서 층서를 파악하여 매

장지의 범위를 정하고 유골의발굴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여

러구의시신이 복잡하게 한데 섞여 있어서유골을 수습하는데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고, 교란된 뼈대를 수습하는 것과 수습된 뼈

대의 신원확인에 대해서법의인류학자의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고학자와 법의인류학자가 서로의 전문분야를 공유하면

서유골을발굴하였다. 

연구자들이 경험한 대구지하철참사나 4ㆍ3제주항쟁 집단매장

지의발굴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아직문서화된 뼈대발굴지침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전문가 집단사이에서 발굴과정에 대한

의견조율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창녕 송현동

15호분에서출토된인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연구자들이시행했

던 과정들을 설명하고, 뼈대를 발굴하는 여러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있는발굴기법을제시하려는것이다. 

연구방법

사전발굴회의

뼈대가온전히 보존되어 있어 유전자검사용 검체를채취하기로

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이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와함께발굴을하기로정했다. 2008년 4월 3일창녕송현동15호분

의 내부를 살펴보고 발굴과정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였다. 여기에

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디지털영상아카이브팀도 합류하여 뼈대를

수습하기이전과 이후의 모습, 수습과정 등을 Full HD 영상으로촬

영하기로하였다. 약 1시간 정도진행된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수

습과정을진행하기로하였다.

❶유전자검사용 검체에 대한발굴자의 오염을 방지하기위해1

회용 실험복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술용 비닐장갑을 낀상

태에서뼈대와접촉한다.

❷디지털영상아카이브팀이 발굴 이전의 고분내부를 촬영하고

난 다음발굴을 진행한다. 뼈대를 수습하기에앞서뼈대의 해

▼뼈의수습과정. 법의인류학자가직접뼈를수습하고수습과동시에뼈표본에대한일련번호를부여
하면서관찰가능한특이사항을논의를통해기록지에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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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학적 연속성과 법의인류학적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발굴

이전의 뼈대 모습과발굴 이후의 모습을연속적으로영상촬

영한다. 

❸뼈대의 수습은 가롤릭응용해부연구소가 담당하고, 뼈대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보존과학연구실이

개입할 수 있으며, 서로 토의하여 검체를 채취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❹고분의 내부를가상선으로나누고 나뉜 영역에번호를 부여

하며 수습하는 뼈대의 일련번호를 정한다. 가톨릭응용해부

연구소에서정한일련번호를 보존과학연구실이 그대로사용

한다.

❺뼈대의 수습은 각 뼈대의 해부학적 위치를 파악하여일련번

호와 뼈대의 이름을 적고, 한 조각의 뼈대를 수습할 때 마다

사진촬영을한다. 수습된뼈대는보관용봉지에담아서보관

한다.

❻유전자검사용 검체를채취할 표본은 보존과학연구실에서우

선권을 가지고 완전 멸균처리를 한 다음 가톨릭응용해부연

구소로 뼈대를 이관하여 법의인류학적검사를 진행한다. 법

의인류학적 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을 마친 다음 표본을

다시 보존과학연구실에 이관하고 이후에 뼈를 파괴하여 유

전자검사용검체를채취한다. 

뼈대의발굴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발굴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분의 내부를

50cm씩 구획화하여 영역을 구분하였다(30~31쪽 참조). 영역에서

가로방향의 숫자를 먼저, 그 뒤에 세로방향의 숫자를 부여하여 영

역코드를 정하였다. 영역코드 뒤에는 발굴 순번을 부여하여 연속

적으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44-03이라면 가로방향 4번째, 세로

방향 4번째영역에 뼈대가위치하고, 3번시신의 뼈대라는 것을 의

미한다1). 뼈대를 한 개씩 수습하면서그 순서대로다시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뼈대를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44-03-003이라면, 앞서설

명했던시신의 뼈대중에서 3번째로수습한 뼈대라는 것을 의미한

다. 뼈대를 수습하기전에일련번호와 뼈대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

뼈대 부분에 놓고 사진을 찍은 다음 뼈대를옮겨 보관용 봉지에 담

았다.

오전 8시에 수습을시작하였고, 전체 수습과정은 영상촬영하였

다. 회의에서결정된 대로 1회용 실험복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

술용 비닐장갑을 낀 상태에서 뼈대와 접촉하였다. 해부학적 연결

을 파악하여 4번시신의 뼈대가 82ㆍ72ㆍ73ㆍ74 영역에 흩어져 분

포한다고 판단하였다. 82-04에 해당하는 뼈대를 수습하였다. 일련

번호인 82-04-001을 부여하고 뼈대의 이름은‘위턱뼈와 아래턱뼈

를포함한머리뼈조각skull fragments’이라고기록한다음, 기록한종

이를 뼈대 옆에 놓고 사진을 찍었다. 종이에기록한 내용과동일한

내용을 발굴일지에 적었다. 사진촬영과 발굴일지의 기록이 끝난

다음 비로소 뼈대를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전자검사용 검체

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보존과학연구실과 의견을 나누고, 검

체로 사용할 부분은 이관하였으며, 그 내용을 발굴일지에 기록하

였다. 수습된 뼈대는 사진을 찍을 때기록했던 종이와 함께 보관용

봉지에담아이동용플라스틱상자에옮겼다. 수습이끝난다음, 그

아래쪽 부분을 마저 사진을 찍어 뼈대가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

였다. 다음번시신의 뼈대를 수습하기이전에 보관용 봉지의 내용

33

▼뼈표본의기록. 일련번호와뼈종류가적힌꼬리표를뼈표본옆에놓고촬영하여기록으로남긴다. 발굴일지에는발굴순서에따라일련번호를부여받은뼈표본들이등록되고법의인류학자끼리의논의된특이사항과유전자검사용
검체사용여부등의관련사항들을기록한다.  사진은74영역의발뼈와특이뼈수습모습(64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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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발굴일지의내용을한번더점검하였다.

종아리 부분이 있는 세로방향 3·4영역의 뼈대는 서로 혼재되

지commingled 않아 구별이 쉬웠지만, 가로방향 3·4영역과 세로방

향 1·2영역의 뼈대는 혼재된 모습을 나타냈다. 따라서 44-03시신

의 종아리부분과 34-02시신의 종아리 부분은 수습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않았다. 수습의 순서는앞서기술한 내용과 같이 진행하였

다. 다만, 뼈대가혼재된영역의수습은뼈대가어느시신에속할지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련번호에 U(undetermined)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뼈대가 남아있는 22-01 인골의 발굴을 진행하였다.

머리뼈 속의 진흙, 가슴과 배부분의 진흙을 보존과학연구실에서

채취하였고, 뼈대에서탈락한 치아 역시보존과학연구실이 먼저

채취하였다. 뼈대가 겉보기와 달리 무척 약했고, 머리뼈 속에는

진흙덩어리가 많이 있어 제거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머리뼈

에 충격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진흙덩어리와 함

께 머리뼈를 옮기기로 하고, 사진촬영과 발굴일지 기록 후에 뼈

를 수습하였다. 긴뼈인 팔뼈와 다리뼈를 수습하였고, 갈비뼈와

척추뼈의 수습은 마지막에 하였다. 갈비뼈와 척추뼈는 뼈들이

3~4조각으로조각나 있어, 이들을 일일이 수습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뼈대들의 아래쪽에 쇠판을 밀어 넣어 몸통부

분을 진흙과 함께 통째로 수습하였다. 뼈대의 수습이 모두 끝난

시간은 오후 8시였고, 발굴 직후에 확인한 유골의 표본 수는 모

두 65개였다. 

전처리

2008년 7월 3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로부터 발굴 시 수습된

인골과 발굴 이전에 도굴구멍을 통해 유입된 퇴적토에서 수거한

인골을 인수받았다. 보다 정확한 법의인류학 분석을 위해 뼈대에

묻어있는 진흙을 제거해야 하므로 수세를 한 뒤 뼈대를 건조시켰

다. 유전자오염을 최소화하기위해 실험복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술용비닐장갑을낀상태로수세및건조시켰다. 

복원의 대상인 22-01 영역에서 발견된 머리뼈의 내부는 진흙

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컴퓨터단층촬영(CT·coumputed

tomography)을 한 결과 진흙의 음영과 뼈의 음영구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내부의 진흙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진흙

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매우 약해진 상태였던 머리뼈는 여러 개

의 조각들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서 무척 안타까웠다. 더구나 얼

굴 부위의 뼈 조각들은 아주 미세하게 조각나 있어 조립이 불가

능하였기에 추후의 복원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수세 및 건조

과정을 거친 뼈대는 법의인류학적 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을 위

한 준비를 마치게 되었다.

연구결과

발굴 당시에총 65개였던인골표본은 수세 및 건조과정을 거친

이후에 157개의 표본으로세분화되었다. 각각의 뼈대에 종이에 적

었던 내용을 컴퓨터로 정리하여 출력물들을 코팅한 다음, 출력물

과 함께 뼈대를 다시사진촬영하고 나서보관용 봉지에 담아서보

관하였다. 이 뼈대들은 법의인류학적·법의학적 분석을 거치게 되

었다. 인골중일부는 보존과학연구실에서유전자분석을시행하기

로하였기때문에, 법의인류학적 감정을시행한후 2008년 9월 5일

뼈대를전달하였다.

맺음말

우리나라에는 아직 문서화된 뼈대발굴지침이 없지만, 외국의

경우 사람 뼈대를 조사하는 과정에 지켜야할 지침서가 존재한다.

지침서는 한 개의 정해진 공식이나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유동성을가지도록권고하고 있다. 미

국의 경우, 표준업무시행과정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이라는 공

식적인정부지침서가존재하여 하와이Hawaii 히캄Hickam 공군기지

의 신원확인 센터, 육군의 병리학연구소와 연방조사국FBI 등에서

사람뼈대를조사할때이지침을따른다.

연구자들이 경험한 대구지하철참사, 4ㆍ3제주항쟁 집단매장지

와창녕 송현동15호분의발굴과정에서공통적으로적용한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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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같다. 

❶발굴할지역을발굴과 관련된 여러전문가들 함께 탐색한 다

음발굴과정에 대한서로의 의견과발굴을 진행할 때서로의

역할을 정한다. 발굴진행의 책임자를 임명하고 발굴과정에

대한순서를서로공유하고인지한다.

❷발굴현장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영역을 구분하고, 나뉜

영역에번호를 부여한다. 이 영역을중심으로일련번호를 부

여한다. 각 뼈대의 해부학적위치를 파악하여 일련번호와 뼈

대의이름을종이에적은다음, 뼈대와종이를함께사진촬영

을한이후에야뼈대를이동할수있다.

❸뼈대를 수습하는 것은 법의인류학자가 포함된 발굴팀이 담

당하고, 뼈대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

른전문가들이개입할수있으며, 서로토의하여발굴의진행

여부를결정한다. 

❹수습된 뼈대는 반드시충격에 보호될 수 있는상자에 보관하

여 운반하고, 연속되는 분석에 알맞도록 수세 및 건조과정을

거칠수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법의인류학과 생물학, 그리고 고고학이서로

의 분야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서로의 전문분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사람뼈가발견되었을

때, 뼈대를 수습하려는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공통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감대가형성되기를기대한다. 나아가역

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뼈대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습하고 관리할

수있는체계가마련되었으면한다.

인골이 발견되었을 때 뼈대들은 해부학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습하는 것이 좋으며, 뼈대를옮기기전에 사진이나 그림 등기록

을남기고, 수습된 뼈대는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면, 추가

적인실험이나연구과정의기록이수월해질수있다.

박대균 |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1) 표본들의 일련번호는 반드시 정해진 원칙대로 부여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22-01로 명

명된 뼈대는 21부터 14 영역까지 넓게 위치하고 있으나 명백히 하나의 개체로 판명되어

분류의 편의성을 위해 몸통의 중심인 22 영역을 대표 영역으로 정하여 명하였다. 34-02

영역의 뼈도 23, 33, 24, 34 영역에 펼쳐져 있지만 34 영역을 대표 영역으로정하였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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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출토된 고대인골은문헌에서얻을 수 없는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인골에 대한자연과학적연구는 함께 매장된 사람들의

혈연관계는 어떠했는지, 옛사람들은 주로무엇을 먹었으며 어떠한

질병을 앓았는지, 이들의 생업은 무엇이었는지, 키는 어느정도였

는지등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당시사람들의

생활상을연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어

떻게변해왔는가를연구하는데중요한자료가된다.

인골을 비롯한 뼈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 시 아주 유용한 시료

이다. 앞서설명한 것과 같이 유적과시료의 관련성을 증명하기가

쉽기때문이다. 나무 및 목탄 등의시료는항시유적과의 관련성을

입증해야하지만, 인골은 유물 및 유구와동시대의 것으로직접적

인관련성을갖는다는가정이충족된다.

인골이 손상되지않고원래의 모습이 보존된채로발견된 대표

적인몇가지사례가있다. 석기시대 전사로추정되는 이탈리아 알

프스 산맥의얼음 속에서발견된 아이스맨 외치 the Iceman와타

클라마칸 ㆍTakla Makan 사막지역인 누란 ㆍLoulan에서

발견된 미라 등이 그예이다. 만년설과 건조한 사막기후가시신의

부패를막아살아있을때모습그대로보존된것이다. 이밖에북유

럽이나 북아일랜드에서는 보그피플Bog people이라 불리는 미라가

많이발견되는데, 이는 늪이나 습지가많은지역적특성 때문이다.

늪의화학성분으로말미암아 미라가부패하지않고지금까지남아

있는것이다.

국내에서도미라가발견된예가있다. 우선최초의 임신부 미라

인파평 윤坡平 尹씨 모자미라, 양주楊州어린이 미라, 대전大田계룡

산鷄龍山인근에서발견된학봉장군鶴峰將軍 미라 등이학계에 보고

되었다.그 외에패총에서출토된인골로통영統營연대도煙臺島패

총貝塚과동해시東海市추암동湫岩洞고분군등이있다(대성동고분박

물관2003). 

국내미라는대부분묘를만드는풍습에영향을많이받는다.미

라가발견된 묘는 회곽묘灰槨墓형태거나 관 안에 넣어둔 숯가루 혹

은 송진 등이 검출되는데, 이러한 조건이 초기부패를 억제하기때

문으로풀이된다.패총에서발견된인골 역시조개의 석회질 성분

때문에 비교적 보존이 잘 된다.그러나 이와 같은 몇가지예를제

외하면 국내의 많은 발굴현장에서 미라의 형태로 뼈가 출토되는

경우는 매우드물다. 왜냐하면, 여름철장마와 산성 토양이 대부분

인국내매장환경의영향때문이다. 뼈가출토되는경우의수가적

을 뿐만 아니라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므로 인골을 분석할 때

따라야할지침서가필요하다. 따라서이글에서는 고대인골의 방

사성탄소연대측정 표준안을제시하면서창녕 송현동 15호분 순장

인골의분석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그들은언제죽었나
고대인골의방사성탄소연대측정연구

물리학

과거의인골자료는매장이후환경적영향에따라화학적ㆍ구조적변형이쉽게야기될수있고, 인간은의지에따라육상및해상식량자원등을매우

복잡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다른 고고학적 자료에 비해 절대연대측정의 오차가 민감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절대연대측정 분야에서는

과거인골자료에대한다양한분석이이루어지지않아보다효과적인전처리법을찾고자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HI판별ㆍEA분석ㆍFTIR분석을 통해

최적의 인골자료 전처리 조건을 찾아냈고, 식생활 판별과 관련된 안정동위원소분석결과를 참고하여 보다 객관적인 절대연대측정치의 역년대변환을

실시하였다. 

ot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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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탄소연대측정

지금까지 알려진 절대연대측정법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

TL/OSL(thermoluminescence/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연

대측정법, 칼륨-아르곤연대측정법, 나이테측정법, 고지자기측정법

등 다양하다. 이중에서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은자연계에 풍부하

게 분포된 탄소를 측정하는 것으로, 방사성탄소 14C가비교적 짧은

반감기를 갖고 있어 다른 연대측정법에 비해 인류의 역사와 관련

된약 50,000년까지의자세한연대측정에 매우효율적이다(공기수

외2005).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가정들이 요구된

다. 첫째, 대기중에생성된방사성탄소 14C의반감기보다훨씬짧은

시간 내에 방사성탄소가 전체 자연계에 균일하게 분포해야 하며,

방사성탄소의 초기양을 알 수 있어야한다. 둘째, 대기중방사성

탄소의생성율이오랜시간동안일정해야한다. 셋째, 활성적인탄

소저장고를 통한 방사성탄소의 출입과 붕괴율이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생물체는사후에완전폐쇄계(방사성붕괴에의해서만

방사성탄소의양이감소)를유지하여야한다(현창헌외2000).

방사성탄소는 주로 대기 성층권에서 질소 원자와 이차 우주선

중성자와의 충돌로 생기며, 다른 탄소 동위원소들과 거의 일정한

비율(~10-12‰)로 존재한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고정하고, 이를섭취하는동물 역시탄소고정이 이루어진

다. 그렇기때문에살아있는동물과식물이가진 14C 비율은공기중

의 14C 비율과일치한다.

이후 생명활동의중단 등으로이들의 출입이중단되면 방사성

탄소는 농도평형이 깨지게 되어 방사능반감기에 따라 베타붕괴

하며 보다 안정한원자핵으로변해간다. 시료에 남아있는 방사성

탄소의 농도와 생물체가 생존했을 당시 방사성탄소의 농도를 알

면 반감기를 이용하여 연대를 산출할 수 있다. A0는 생물체가 살

아있을 당시 방사성탄소의 방사능activity, At는 시간 t에서 측정된

방사성탄소의 방사능이라 하고, 방사성탄소의 반감기 t1/2=5,568yr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시료의연대를 결정하는 식을

얻는다.

위의 식 A0와 At의 농도비로부터 몇번의 반감기가지났는지를

구할 수 있으나, 기준점인 A0의 값을구하기는 쉽지않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방사성탄소연대는 1950년을 기준년도로 하는 BP

(before present) 연대를 사용한다. 1950년 대기의 방사성탄소양을

대변하는 표준시료Oxalic acid Ⅱ(NBS OXALATE SRM4990C)를기

준점으로삼아 분석시료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탄소 14C와의 수 비

교를통하여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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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탄소가생성되고반감기에따라붕괴하기까지의과정. 방사성탄소는대기에서질소원자와이
차우주선중성자와의충돌로생기며이산화탄소의형태로자연계에골고루분포된다. 생명체가죽으
면방사성탄소의농도평형이깨지게되며반감기만큼방사능붕괴가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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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pMC(percent modern carbon)는표준시료대비분석시료

에 들어있는 14C/12C 양을 의미한다. 지수 S와 OX-II는 각각 시료와

표준시료를 의미한다. (14C/12C)corr는 동위원소 비율변화isotopic

fractionation를 보정하여얻은 값으로시료의 신진대사과정으로부터

나타날수 있는 14C의 초기방사능의 차이이다. 최초의 표준시료인

PDB(Peedee Beleminteㆍ0‰)에 대하여 시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25‰로규격화한다.

방사성탄소연대는 방사성탄소의 반감기로부터 얻어지는 하나

의모델연대로서, 이값이실제연대를나타낸다고보기는어렵다.

그 이유로는지표상에서의 방사성탄소성분비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변화는주로지구의지자기변화(Damon 1989)와최근몇세

기동안 벌어진인간행위와 큰 관련성이 있다. 19세기말시작된 산

업혁명으로인하여급격하게 증가한화석연료의 사용으로대기중

의 14C 양은 평균 0.03%/yr의 비율로희석되어졌으나(Suess 1955),

이와는 반대로 1950년대에서 1964년 사이의지상핵실험으로인

하여 대기 중의 14C의 양은 약 두 배 정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러한 이유 때문에 산출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의 연대와 실제 역

년 사이에 차이가 생기므로 이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De Vries

1958).

고고학 연구 분야에서 역년변환을 위하여 활용되는 보정곡선

calibrated curve은 나이테 연대측정으로얻은 결과로부터 과거약 3

만년 이후 홀로세Holocene 기간을 보정하고, 그 이전 자료는 얕은

바다의 산호로부터얻은 U/Th 연대로부터 복원한 IntCal04 (Reimer

et al. 2004)가이용된다.

연구방법

오랜기간 매장되어 있던 고대인골은 매장환경에 따라서다양

한 생물·물리·화학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복잡한 변형을일으킨

다. 이러한 변형을 속성작용bone diagenesis이라 부르며 이들 변수를

파악하기위한노력이있었다. 예를들어콜라겐함량측정, 적외선

분광법(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을 이용한 미

네랄 분석, 조직학지수(HI·histological index) 구분, 기공 크기및

부피 비율 측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C.I. Smith et al. 2007).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어떠한 처리도하지않은원래시료의 보존상

태를가늠해 볼 수 있다. 인골의 보존상태는 향후분석 결과에 많

은 영향을 미치므로이들 변수의 파악은 매우중요하다. 따라서이

번연구에서는연대측정을 하기에앞서분석 대상시료의 보존상

태를 파악하고자편광현미경관찰과 탄소함량 측정 및 적외선분광

법을 적용해보았다. 또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의 질을 좌우하는

그들은 언제 죽었나

창녕송현동15호분출토순장인골연구에사용된시료목록

유 적 시 료 명 종류 비 고

서천옥남리 갓재골유적 5호회곽묘좌측인골 인골 대조군

갓재골유적 5호회곽묘우측인골 인골 대조군

창녕송현동 15호분인골 22-01-006-01 인골

15호분인골 34-02-001 인골

15호분인골 44-03-002 인골

15호분인골 73-04-002 인골 연대측정불가

15호분출토목재 1 나무 연대검증

15호분출토목재 2 나무 연대검증

▲반감기5,730년이지나면방사성탄소의양은반으로줄어든다. ▲약3만년전부터지금까지변화된방사성탄소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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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을 추출할 때 필터 사용 유무에 따른 결과 차이를 비교해보

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창녕 송현동 15호분 순장인골 4구로

22번, 44번, 73번개체의왼쪽정강뼈와34번개체의오른쪽정강뼈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대 검증을 위해 같은 유구에서출토된 목

재도함께연대 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분석 단계의 비교자료

를얻고자대조군시료로서천舒川 옥남리玉南里갓재골 5호회곽묘

(충청문화재연구원 2007)에서출토된인골을 전 단계에 걸쳐 추가

분석하였다.

속성작용파악

표면세척

인골시료는 눈에 보이는 오염물을제거한 다음 겉면을 얇게 긁

어내어 도포되어 있을지 모르는 표면 오염물을 제거하였다. 시료

는0.5M 염산용액에담가기포가더이상발생하지않을때까지실

온에서반응시킨뒤 증류수로수회 세척하였다. 이 과정을 한 차례

더반복하였다. 이후120℃오븐에서10시간동안건조시켰다.

조직학지수구분

Millard (1993)과 Hedges et al. (1995)은 매장기간에발생한 미생

물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6단계(0 ~ 5)로 구분한 조직학지수

를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산소가없는 침수상태에서는 조직이 비

교적 양호하게남아있으므로이는 HI 4 ~ 5단계에 속하고, 어떠한

이유로뼈가갖는조직이상당부분파괴되었다면HI 0으로구분한

다(Robert E.M. et al. 1995). 현미경을 이용한 이러한 조직학분석은

눈으로확인할수있는정성분석적인기준을제공한다.

① 박편만들기

횡단면으로절단한시료를 적당한 크기의 홀더에 넣고 배합 수

지(주제와경화제)로단단하게굳힌다. 이때수지가시료에잘스며

들도록 진공 함침기를 이용한다. 딱딱하게 굳은 시료는 연마기를

이용하여 단면을 매끄럽게 연마한다. 연마가 끝나면 슬라이드 글

라스에붙여반대편을얇게잘라한번더연마한다.

② 편광현미경관찰

편광현미경은 일반 생물현미경과는 달리 재물대 상하에 각각

▼뼈의조직학지수구분을위해시료를절단하여박편을만든다.

시료의절단

배합수지로경화처리

슬라이드글라스형태로절단

슬라이드글라스의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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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방향으로진동하는 빛만을 통과시키는편광판 2개가 부착

되어있다. 단지미세조직을확대해서보여주는것뿐만아니라, 편

광판이광원으로부터 올라온 빛을 투과시키기때문에,

광물의 광학적 성질을 조사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이

러한이유로암석현미경이라고부르기도한다. 

앞서 제작한 박편을 편광현미경 위에 올려놓고

2,500배 확대된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일반적으로

편광현미경에는 카메라가설치되어 있어서그림 파일

로저장할수있다. 저장된현미경관찰결과와문헌자

료를비교하여조직학지수를구분하였다.

③조직학지수구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구분한 조직학지수의 결과

는 치밀골을 관찰하여구분한 것이다. 먼저, 치밀골에

해당하는 골조직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치

밀골은 하버시안계haversian system로 구성된다.나이테

와 비슷하게 하버시안관haversian canal을 중심으로 동

심원적 배열을 하는 골층판lamella, 골층판 사이 골세포

가 위치하는 골소강lacuna, 골소관canaliculi과 그 내부에 들어 있으

며인접 골세포와연락이 되는 세포질 돌기cytoplasmic process, 혈관

으로구성되어 있다. 대조군시료는 골소강과 골층판이 잘 관찰되

고 비교적 잘 보존된상태이므로HI 4로구분하였다. 반면본연구

대상인창녕송현동순장인골시료는하버시안관은관찰되나골층

판과골소강등이파괴된형태로관찰되므로HI 1로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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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학지수

Index Approximate % Descriptionof intact bone

0 <5
No orignal features identifiable, except that 
Haversian canals may be present
Haversian canals present, small areas of well - 

1 <15 preserved bone present, or lamellae structure is 
preserved by the pattern of destructive

2 <50
Some lamellae structure is preserved between the
destructive foci

3 >50 Some osteocyte lacunae preserved 

4 >85
Bone is fairly well preserved, with minor amounts 
of destructive foci

5 >95
Very well preserved, vir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modern bone

* HI, modified from Millard (1993) and Hedges et al. (1995), was referenced by Handbook of
Archaeological Science (2004).

HI 5

▼조직학지수란매장기간에발생한미생물의영향을살펴보고자뼈의상태를6단계로구분한것이다. 예를들어산소가없는
침수상태에서는조직이비교적양호하게남아있으므로HI 4~5단계에속하게되고, 조직이상당부분파괴되었다면HI0으로
구분하게된다.

▲뼈의조직학지수는편광현미경관찰을통해이루어진다.

HI 5

H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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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원소분석automatic elemental analyzer

조직학지수가시료의 보존상태를 눈으로확인하기위한 것이

라면, 자동원소분석은 더욱 구체적인 수치를 얻고자 실시한 분석

이다. 자동원소분석기는 유기화합물의 주성분인 C, H, N, S, O를

정성 및 정량 분석함으로써미지시료의 조성 성분비를구할 수 있

고, 실험식을 유추할 수 있는기기이다. 약 1,800℃에서연소한시

료는 반응관에서 환원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칼럼을 통과하면

서 이동 속도에 따라 분리된다. 열전도도 검출기(TCD·thermal

conductivity detector)에서 검출되며, 측정 범위는 100ppm ~ 100%

이다. 최대한곱게분쇄한분말상태의시료를10mg 이상준비하여

충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 의뢰하였다. 시료가최대한균질한

상태여야오차가적다. 분석결과 대조군시료는 10% 이상의 탄소

함량을 보인 반면 송현동 순장인골은 3% 대의 다소 저조한 탄소

함량을 보였다.

푸리에변환적외선분광법(FT-IR)

FT-IR 분광계는 시료(고체·액체·기체)에 적외선을 흡수시키

거나 투과시켜서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수행하는장치이다. 특정

물질의 적외선흡수 스펙트럼은 그 물질의화학적·물리적특성들

에 관한 매우중요한 정보를제공하여화합물의 분자구조와 분자

결합에 관한기본적인정보를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적외선분

광법은 유기화합물의 분석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다원자 무

기화합물과 유기금속화합물의 분석에도매우유용하다. 적외선

영역의 스펙트럼은 약 12,900cm-1에서 10cm-1까지의 파수wave

number 즉, 770nm에서1,000μm까지의파장범위를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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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06-01(HI 1)

34-02-001(HI 1)

44-03-002 (HI 1)

73-04-002 (HI 1)

옥남리5호회곽묘(HI 4-좌)

옥남리5호회곽묘(HI 4-우)

◀편광현미경으로관찰한창녕송현동15호분순장인골과대조시료의조직학지수구분결과. 순장인골을HI1, 대조
시료는HI4의결과를얻을수있었다.

시료의자동원소분석결과

옥남리 5호회곽묘 옥남리 5호회곽묘
22 34 44 73(좌) (우)

C 14.40 12.71 3.45 3.34 3.78 3.40

N 4.69 3.94 0.68 0.66 0.73 0.67

C/N 3.58 3.76 3.92 5.90 6.04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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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골을 FT-IR 분광계로 분석해 보면 다양한 피크가 관찰된다.

1,640cm-1 근처의약한 피크 밴드는 아마이드Ⅰ에 해당하며, 다른

두 개의 아마이드 밴드(아마이드 Ⅱ·Ⅲ)는 각각 1,540cm-1,

1,220cm-1 부근에 위치하므로유기물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

다. 1,030cm-1 주변의 강한 피크 밴드와 565cm-1, 605cm-1의 더블

피크는 인산염을 가리키며, 칼사이트calcite는 약한 피크 밴드를

보인다. 

자동원소분석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분말상태의시료를 충남대

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 의뢰하였다. 그래프 상단에 있는 22, 34,

44, 73은 송현동순장인골을 분석한 결과이고 하단부에 있는 좌·

우는 대조군시료의 결과이다. 붉은색화살표가가리키는 것은 단

백질로왼쪽부터 아마이드Ⅰ·Ⅱ·Ⅲ이다. 초록색화살표는 칼사

이트를, 파란색 화살표는 인산염을 가리킨다. 인산염과 칼사이트

는 모두 관찰이 되지만 유기물인 단백질은 대조군 시료에서는 우

세하게 나타나는 반면, 송현동 순장인골에서는 약하거나 잘 보이

지않는다.  송현동순장인골시료에서는 아마이드Ⅰ에서약한 피

크 밴드를 보이고 있고, 아마이드 Ⅱ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아마이드 Ⅲ는 22번과 34번을 제외하고는 약한 피크 밴드가 관찰

된다.

지금까지 콜라겐을 추출하기 전 시료의 상태를 파악하고자 몇

가지분석을시행하였다. 그 결과 송현동순장인골은 적은 양이지

만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조군시료는 송현동순

장인골시료보다보존상태가좋다.

콜라겐추출

인체를구성하는 뼈는약 70%의 수산화인회석(Ca10(PO4)6(OH)2),

대부분TypeⅠ콜라겐으로구성된20 ~ 30%의유기물, 그리고10%

이하의물로이루어져있다(Gianfrate et al. 2007). 뼈, 피부, 연골, 인

대 등의 주요구성 성분인콜라겐은 섬유성 단백질 군으로서우리

신체의 건강을지탱하고 유지하게시키는 매우중요한구성요소이

다. 뼈에 가장많이 들어 있는 TypeⅠ 콜라겐은 이를 감싸는 무기

물의 보호를 받아 비교적 잘 보존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질평가지

수Quality indicator(C/N atomic ratio : 2.9 ~ 3.5)가정립된 조직이라는

점에서다양한연구에활용되고있다(신지영외2009). 본연구에서

도 TypeⅠ 콜라겐을 추출하여 연대측정을 시행하였다. 추출된 물

질의 순도를 높이고자 몇 가지 필터를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분석

과정은다음과같다.

표면 세척이 끝나고완전히 건조가된시료를 분말상태로만들

어 0.01M 염산 용액에 담가 75℃에서 16시간동안 교반하였다. 이

후시료를다음과같이구분하여콜라겐추출을진행하였다.

❶NF : 필터과정없이건조

❷F1 : 5㎛필터(Millex-SV filter unit, Millipore)를이용하여걸러진

용액을건조

❸F2 : ❷번과정이후분자량30kDa 이상을필터(Amicon Ultra-

4 centrifugal filter, Millipore)로분리하고걸러진용액을건조

각과정에서얻어진시료는각각탄소함량을알수있는자동원

소분석과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수행하였다.

그들은 언제 죽었나

◀◀인골을FT-IR로분석한예(Ina Reiche et al.
2003). MBI로표시된가장아래에놓인스펙
트럼이손상되지않은뼈로부터얻은결과이
고, 그위세개의스펙트럼은고대인골분석
결과다.

◀◀순장인골과대조시료를FT-IR로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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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위한시료제작의첫단계로석영관에시료6㎎ㆍ산화구리100㎎ㆍ은사1㎝를넣고, 진공상태로밀봉한후가열로에넣어850℃에서2시간동안연소시킨다.

진공밀봉모습 가열로

▲연소를마친시료는승화점의차이를이용하여-40℃에서연소생성물을제거하고, 액체질소를이용하여순수한이산화탄소만을포집한다.

▲연소와포집과정을통해생성된이산화탄소를AMS 분석이가능한상태로만들기위해흑연화과정을거치고연대측정을위한타겟을제작한다.

영하40℃트랩준비 이산화탄소포집

환원반응

제작한타겟 타겟제작



그들은 언제 죽었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과정

깨끗하게 정제된 시료는 연소-환원-타겟제작 과정을 거쳐

AMS(accelerator mass spectrometry) 측정을 하게 된다. 연소과정은

석영관에 시료 6mg과 산화구리(CuO) 100mg, 은사(Ag) 1cm를 넣

고, 진공상태로밀봉한후에가열로muffle furnace에 넣어 850℃에서

2시간동안 진행된다. 산화구리는시료가이산화탄소로산화될 때

필요한 산소를제공하고, 은사는 염화은과 같은앙금을 만들어시

료속에존재할수있는이물질을제거한다.

연소를마친시료는승화점차이를이용하여 -40℃에서물, 질소

산화물 등과 같은 연소 생성물을 제거하고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순수한이산화탄소만을포집한다.

연소를 통해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AMS 분석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위해서는흑연화과정을 거쳐야한다. 현재많은 AMS 연구

실에서표준으로사용되는흑연화법은 촉매환원법catalytic reduction

method이다(Kim et al. 2000; Lee et al. 2000). 환원반응이란 이산화

탄소(CO2)에서산소(O2)를 제거하는화학반응을말하는 것으로반

응 속도를 촉진하기위하여코발트(Co)나 철(Fe) 분말등이일반적

인촉매제로쓰인다. 마지막으로타겟제작과정을 거쳐 준비된시

료는 극히 미량의시료만을 분석에 사용한다. 질량이 14인 14C와 같

은 질량을가진 12CH2 분자나 14N에 의해발생되는 오류인‘질량수

14의문제’를해결할수있어고정밀도의결과를얻을수있는AMS

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조군 시료인 서천 옥남리 출토 인골 2점을 대상으로 전처리

단계를 세분화하여 각 단계에서 얻은 콜라겐으로 적절한 전처리

조건을 찾아내었다. 이 조건에서창녕 송현동15호분 순장인골4점

의 결과를 비교하였고, 같은 유구에서출토된 목재 2점을연대 검

증을위하여추가로분석하였다.

대조군시료를연대 측정한 결과5㎛ 필터를 사용하였을경우가

가장일관성있는연대를보였다.  손상되지않은인골속콜라겐은

35% 내외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van Klinken

1999).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조군시료는 30% 이상의 탄소함량을

보여 콜라겐 추출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질평가지수를

위한C/N 비율이2.95 ~ 3.08로신뢰할수있는값을보였다.

따라서송현동순장인골은기존과 같은 방법인필터 없이 처리

한 것과 대조군시료로부터 찾은 조건, 즉 5㎛ 필터를 사용하여얻

은 콜라겐으로각각연대측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추출된 콜라겐

이 질평가지수에 부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동원소분석을

시행하였다. 44번개체를제외한 나머지시료들의 C/N 값은 2.94 ~

3.36으로2.9 ~ 3.5 사이의값을보여신뢰할만하다고판단하였다. 

연대측정결과의 신뢰성은 사용된 콜라겐의 양, 12C beam

current, δ13C 값 등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특히 δ13C 값은 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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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옥남리갓재골유적출토인골(대조군)의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

측정유구 Lab No. 추출방법 시료 δ13C(‰)
Conventional

14C yr BP.

S08-003-NF non filter 인골 -17.8 190±40

5호회곽묘좌 S08-003-F1 5㎛ filter 인골 -18.0 220±40

S08-003-F2 30kDa cutoff 인골 -20.5 210±40

S08-004-NF non filter 인골 -17.8 310±40

5호회곽묘우 S08-004-F1 5㎛ filter 인골 -16.5 220±40

S08-004-F2 30kDa cutoff 인골 -18.8 270±40

* 연대측정오차는시료의탄소동위원소계측에서발생하는random error만을고려한표준편차로표현하였다.

1.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위한시료의전처리는 (재)충청문화재연구원부설한국고고과학연구소에서수
행되었다. 시료는 Longin 방법을 개선하여 콜라겐을 추출하여 combustion, reduction 과정을 거쳐
graphite화하였다. 

2.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은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자원특성분석센터AMS실에의뢰하여수행되었다. 

3. 이연대측정결과는세번의측정결과를평균한값으로 시료준비과정과측정과정에서발생하는동위
원소 비의 변화(isotope fractionation)를 δ13C=-25‰ 기준치로 보정하여 나온 것이다. 시료의 연대는
Libby의 14C 수명 8033 yrs.을 사용하여 도출하였으며 BP(years before presents, Conventional
radiocarbon age)로나타내었다. 

추출방법 좌 우

C (%) N (%) C/N C (%) N (%) C/N

NF 34.78 13.74 2.95 31.66 12.30 3.00

F1 34.26 13.00 3.07 38.05 14.4 33.08

1. C/N : atomic C/N ratio.

대조군시료의자동원소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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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이다. 인골에서 추출한 콜

라겐은생전섭취했던음식의종류에따라약간다를수있으나, 일

반적으로 δ13C 값이 -19±2 or 3%로 알려졌다(Walker 2005). 측정

결과 대조군시료로부터얻은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대조군시

료는 5㎛ 필터로추출한 콜라겐의연대가일관성을 보인반면, 송

현동 순장인골 시료는 필터 여부에 따른 연대의 일관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는 추출된 콜라겐의 수득률yield이 낮아 충분한 양의

콜라겐을연대측정에 사용하지못했기때문으로생각된다. 또한, δ

13C 값이 -19‰과차이가많이나는시료는같은유구에서출토된목

재의연대와 많은 차이를 보여 신뢰할 수 없었다. δ13C (‰) 값으로

볼 때 34번과 44번개체를 신뢰할 수 있었으며, 이들중목재의연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22 34 44 73

atomic C/N ratio NF 3.07 3.05 2.80 3.21

atomic C/N ratio F1 3.36 3.26 2.97 3.09

질평가지수를판단하기위한 순장인골의자동원소분석결과

측정유구 Lab No. 추출방법 시료 δ13C(‰)
Conventional Calibated age(BC/AD)
14C yr BP. 1 σSD(68.2%) 2 σSD(95.4%)

KR09-94 non filter 인골 -8.5 2,120±70 350BC ( 9.2%) 310BC BC (95.4%) 20AD

22-01-006-01
210BC (59.0%) 40BC370

KR09-94-F1 5㎛ filter 인골 -7.1 1,680±50 260AD (10.0%) 290AD 230AD (89.6%) 460AD

320AD (58.2%) 420AD 480AD ( 5.8%) 540AD

KR09-95 non filter 인골 -15.5 1,590±40 420AD (68.2%)  540AD 390AD (95.4%) 570AD

34-02-001
KR09-95-F1 5㎛ filter 인골 11.1 2,020±80

160BC ( 5.0%) 130BC
350BC (95.4%) 250AD

120BC (63.2%) 70AD

260AD ( 6.6%) 280AD

KR09-96 non filter 인골 -15.5 1,660±50 320AD (59.3%) 440AD 250AD (95.4%) 540AD
44-03-002

490AD ( 2.4%) 510AD

KR09-96-F1 5㎛ filter 인골 -7.0 1,740±60 230AD (68.2%) 390AD 130AD (95.4%) 420AD

출토목재 1 KR09-98 나무 -27.5 1,550±40 430AD (68.2%) 560AD 420AD (95.4%) 600AD

출토목재 2 KR09-99 나무 -24.6 1,540±40 430AD (68.2%) 570AD 420AD (95.4%) 610AD

1.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위한시료의전처리는(재)충청문화재연구원부설한국고고과학연구소에서수행되었다. 시료는Longin 방법을개선하여콜라겐을추출한후combustion, reduction 과정을거쳐graphite화되었다.

2.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은지질자원연구원지질자원특성분석센터AMS실에의뢰하여수행되었다. 

3. 이연대측정결과는세번의측정결과를평균한값으로시료준비과정과측정과정에서발생하는동위원소비의변화(fractionation)를δ13C=-25‰기준치로보정하여나온결과이다. 시료의연대는Libby의 14C 수명8033
yrs.을사용하여도출하였으며관습방사성탄소연대(Conventional radiocarbon age) BP(years before presents)로나타내었다. 연대측정오차는시료의탄소동위원소계측에서발생하는random error만을고려한표준편차
로표현하였다.

4. Calibration 결과는Reimer et al(2004)의보정곡선을적용한Oxcal v3.10으로산출하였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

▲▲같은BP연대를보정곡선Marine04와 IntCal04로변환한연대값이차이를보인다.

▲▲인골의식생활분석값분포도로해당위치에따른보정곡선을선택하면된다.

같은값으로산출된연대라도보정곡선의선택에따라약400년정도의차이가발생한다. 따라서인골은
식생활분석결과를바탕으로합리적인보정곡선을선택하여절대연대를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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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근사한 값을 보인시료 34번개체의연대를 결합하여 나타내

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시료에 따라 다른 보정곡선을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값으로 산출된 연대라 할지라도 보정곡선의

선택에 따라서약 400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때문이다. 예를 들

어, 패각은 대기의 영향보다 해수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해양시

료용 보정곡선을선택해야한다. 특별히인골은 식생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정곡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문

화재연구소의 식생활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역년변환곡선은 IntCal04가 적합하였다. 최종적으로 Oxcal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각연대측정 결과를 결합한 결과 송현동 15호분 순

장인골의 절대연대는 2σSD(95.4%)에서 420 ~ 560AD로 결정되

었다.

맺음말

본연구는창녕 송현동15호분에서출토된 순장인골4구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과 고대 인골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표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순장인골의 정확한 연대측정을 위하여 매

장 환경으로부터 얻은 고대 인골의 속성작용을 평가하고, 역년변

환곡선선택을 위하여 고대인의 식생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후,

정확하고 정밀한 방사성탄소연대의 산출 및 역년변환을 수행하였

다. 각분석의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창녕 송현동 15호분 순장인골의연대측정을 위하여인골

4구(22번·34번·44번·73번)의정강뼈와함께출토된목재2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분석 단계의 비교자료를얻기위하여 대조

군시료로서천옥남리갓재골 유적 5호회곽묘에서출토된인골 2

점을추가로분석하였다.

둘째, 인골이 매장된 동안 받은 속성작용 정도를 알아보았다.

송현동 순장인골 시료의 조직학 지수는 모두 HI 1로 판단하였으

며, 대조군시료는 HI 4로 판단하였다. 자동원소분석 결과 송현동

순장인골 시료는 유기물 함량이 다소 적은 3%를 보인 반면, 대조

군시료는 10%가 측정되었다. 적외선분광법 측정 결과 송현동순

장인골시료와 대조군시료 모두유기물 피크가관찰되었다. 이로

써 송현동 순장인골 시료는 적은 양이지만 유기물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대조군시료를 측정한 결과 콜라겐 추출시사용한 5㎛ 필

터를이용하였을때가장일관성있는연대를얻을수있었다. 자동

원소분석 결과 탄소함량은 30% 이상으로문헌 값과 유사하게 측

그들은 언제 죽었나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의 창녕 송현동 15호분 순장인골의 식생활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Intcal04 역년변환곡선을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Oxcal 프로그램을이용하여결합한순장인골의사망
시점은95%의신뢰수준에서420~560년으로결정되었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을개발한리비

리비(Willard Frank Libby)는 미국의 화학자로 1960년 고

고학·인류학·지구과학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을개발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

을 받았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맨해튼 계획(1941 ~ 1945)’에 참여해 원자폭탄 제조 필

수공정의 하나인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법 개발을 도왔다.

그 후 시카고대학의 핵연구소에서 일하며 1946년 수소의

동위원소 중에 가장 무거운 삼중수소가 우주복사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 다음해 그는 학생들과

함께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을개발하였다(1950, Radiocarbon dating). 생물체 안

에서 방사성탄소의 활동량을 감지하면 생물체가 살아있던 시기를 측정할 수 있다

고 생각하여 대단히 민감한 가이거 계수관(방사능 측정기)을 제작하였다. 그가 가

장 신경을쓴것은온전한방사능만의영향으로 8인치 두께의납으로이계수관을

보호하여다른방해요소를배제하였다. 리비는 처음에연대가알려진세콰이어나

무와 같은 자연물을 먼저 실험하여 기초 자료를 쌓았다. 그 후 연대가 잘 알려진

이집트의 세소스트리스 파라오의 무덤에 부장되어 있던 장례용 배의 갑판 나무를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와역사적으로알려진연대는정확히일치하였다. 방사성탄

소를 이용한 탄소연대측정법으로 고대 유물의 연대를 측정한 자료들이 신뢰할 만

하다는것이증명된것이다.

1960년노벨화학상수상식에서
연설을하는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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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으며, 질평가지수를 위한 C/N 값은 2.95 ~ 3.08으로 신뢰할

수있다고판단하였다.

넷째, 송현동순장인골시료를연대측정한 결과 대조군으로부

터얻은 최적의 조건과는 차이를 보였다. 필터를 사용하지않은 34

번개체의 측정연대가 1,590±40BP로함께 출토된 목재의연대와

가장근사한 값을 보였다. 34번 개체와 목재 2점의 연대를 결합한

결과2σSD(95.4%)에서420 ~ 560AD로결정되었다. 역년변환할때

필요한 보정 곡선은본연구를 공동수행했던국립문화재연구소의

식생활분석결과를참고하여IntCal04로선택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마련한 고대인골의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표준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골의 속성작용에 관여하

는 변수들을 연구하여 연대의 정확성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료의상태가파악되었다면, 연대측정에 사용되는 콜라겐이 질평

가지수에 근거하는지를 판단해야한다. 또한, 산출된연대를 역년

변환할 때는 식생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보정곡선을 선

택해야한다. 그리고인골이 쉽게 훼손되는국내 토양 환경을 고려

하여나무혹은목탄등을함께측정하는것이좋다.

현재고고학발굴현장에서는 매장문화재발굴조사를 통해 분묘

유구를중심으로점차 많은 수의인골이 출토되고 있고, 이들 유구

의절대연대편년을 목적으로인골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대 인골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표준안은 고대인골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뿐만 아니라앞으

로고고학자료의자연과학분석 표준안 마련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예상된다.

임은수 | 충청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과학연구소 연구원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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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980년대 이후 생명과학과 화학의 발달로 다양한 생체분자 관

련 데이터의 대량 확보가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처리·분석하

기위한연구방법도많이 개발되었다. 이러한발전은 유적지에서

출토되거나 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생물잔여체(사람과 동물의

뼈·식물 등) 분석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

었다. 생물잔여체에 남아 있는 고DNA ancient DNA, 단백질protein,

지방lipid과 같은 생체분자biomolecules가 담고 있는 생물·화학 정

보는 과거 사람들의 기원·생활문화·사회상 등을 조명할 수 있

는 연구자료뿐만 아니라, 생물상·지질·환경연구를 위한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생명과학과 분석화학의 첨단

분야를 이용한 고고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연구에 대한 기대와 중

요성 또한 더욱부각되고 있다(김명주 2005; 이준정 외 2006; 이준

정 외 2008; 지상현 외 2008a, b; 신지영 외 2009). 이번에 실시한

순장인골의 자연과학적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연구 동향과 흐름

을 반영하고 있다.

2007년경상남도창녕군 송현동 15호분의발굴조사 결과 4구의

인골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1500년전 순장자들로 추정되었다.

2008년초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과국립가야문화재연

구소는 순장인골에 대한학제간 종합학술연구인「가야사람 복원

연구」를 부서 간 협력연구로 기획하였다. 보존과학연구실은 순장

인골의 유전학적 특징과 식습관 정보의 과학적 복원을 목적으로

고DNA와골화학분석을통한『순장인골의자연과학적연구』를수

행하였다.

연구방법

사전답사및연구협의

보존과학연구실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창녕 송현동 15호

분 출토 순장인골을 통해 인체복원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면서 순

장자간의혈연관계, 유전적특징, 식생활습관을 규명하기위해자

연과학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협의하였다.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세차례의현장답사및협의를거쳐인골의복원과분자수

준의 정밀분석을 위해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ㆍ응용해부연구소ㆍ

보존과학연구실이공동으로인골수습을진행하였다.

인골의과학적발굴및수습

순장인골의 고DNA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인골의 수습과 시료 채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의인류학전문가(3명)와 고DNA 연구자(2명)가공동팀을구성하

여인골 수습을 진행하였다. 인골이 수습되는 과정중현장참여자

그들은누구이고무엇을먹었나
고대인골의친연관계·식생활규명연구

유전학·생화학

유전학ㆍ생화학적연구는순장자들의친연관계및성별판별등유전학적특징과식습관정보의과학적복원을목적으로진행하였다. 고DNA 분석을

위해서는 발굴자를 비롯한 매장 이후 사람의 접촉에 의한 DNA 오염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야한다. 유전학적 연구에서는 남성순장자 2명이 동일한

mtDNA 하플로타입변이를갖고있을가능성이높아동일한모계의자손일가능성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리고생화학적연구를통해순장자들이

수수ㆍ기장ㆍ조 등의 C4식물보다는 쌀ㆍ보리ㆍ콩 등의 C3식물을 주로 섭취하였으며, 특히 남성 순장자 1명은 다른 순장자들보다 C3식물과 단백질

(육류) 섭취의정도가높았음을추정해볼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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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타액, 땀, 노출된 피부에 의한 DNA 오염을 적극적으로차단

하기 위하여 참여자 전원이 방호복, 방진화, 마스크, 멸균 장갑을

착용하였다. 송현동 15호분의 순장인골은 모두 4구였으며, 12시간

동안‘73-04’인골부터복원대상인‘22-01’인골까지순차적으로수

습과시료채취를 진행하였다. 인골 각 부위의 형태학적 분류와 고

유번호 부여는 법의인류학 전문가의 판정과 코딩법에 준하였다.

고DNA 연구자는법의인류학전문가뒤에참관하면서분석에적합

한인골을선별하였고, 법의인류학전문가의 판정과코딩후인골

을인계받아멸균된시료봉투에보관하였다.

법의인류학적연구를위한고DNA 분석용인골시료의전처리

순장인골의 해부학적 복원을 위하여 고DNA 분석용 시료뿐만

아니라 수습된 모든인골은 컴퓨터단층촬영(CT) 및 법의인류학적

감정이요구된다. 이때분석용시료는DNA 오염에매우취약한상

태에놓일수밖에없다. 따라서고DNA 분석을위해취해진인골시

료는 수습현장에서별도로선별한후, 법의인류학적연구과정중

오염되지않도록 사전에 보존과학연구실의 고DNA 분석실에서다

음과같이처리하였다. 

대부분의인골시료는발굴 당시많은 진흙으로오염되어 있었

기 때문에, 컴퓨터단층촬영을 위해 삼차 증류수로 수세하여 토양

을제거한후인골전용보관함에서습도40%이하를유지시키면서

상온에서 7일 간 건조시켰다. 완전히 건조된 시료는 투명한 멸균

시료봉투에 봉인하였으며, 응용해부연구소에서다른인골과 함께

50

성별 위치번호 시료명 비고

여 22-01-003 오른쪽넙다리뼈 right femur
인체복원모형

제작대상

22-01-006 왼쪽정강뼈 left tibia

남 34-02-001 오른쪽정강뼈 right tibia

34-02-002 왼쪽정강뼈 left tibia

여
44-03-001 오른쪽정강뼈 right tibia

44-03-002 왼쪽정강뼈 left tibia

남
73-04-001 오른쪽정강뼈 right tibia

73-04-002 왼쪽정강뼈 left tibia

합 계 8점(4명추정*)

* 순장자의수(4명)와성별은법의인류학적소견을인용함

창녕송현동15호분출토순장인골의분석용시료목록

▼유적에서인골이출토되었을때, 추후에실시될수있는다양한학문분야의연구방법등을고려하여시료의오염을방지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이번연구에서는법의학자ㆍ유전학자ㆍ고고학자가함께인골의수습을
진행하였고, 일관된기준을통해시료를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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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단층촬영및법의인류학적감정을실시한후고DNA 분석을

위하여국립문화재연구소로반환되었다.

고DNA와골화학분석을위한인골시료전처리

분석에 사용된인골시료는넙다리뼈와 정강뼈에서분리하였으

며, 치과용 연마기를 이용하여 표면을 약 1㎜ 정도 연마함으로써

표면오염물질(토양, 미생물 등)을 물리적으로제거하였다. 오염물

질의 화학적 제거를 위해 6%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을 15분간처리후, 증류수로2~3회세척한다음무균상자안에서1

일동안자연건조시켰다. 끝으로시료 전체에자외선을 40분간 방

사함으로써 기타 DNA 오염물질을 제거하였다. 인골 시료는 극저

온분쇄기(Freezer Mill 6770, SPEX)를 이용하여 분말상태로제조되

었으며, DNA 추출또는콜라겐collagen 추출실험전까지 -20℃에서

보관되었다.

DNA의추출및정제

DNA 추출은 Rohland 등(2007)이 제시한 실리카 추출법을 참고

하였다. 분말상태의 인골시료 500㎎을 이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0㎕의용액으로추출하여다음실험전까지-20℃에보관하였다. 

중합효소연쇄반응

미토콘드리아 DNA(mtDNA·mitochondrial DNA) 다형분석과

성결정을 위한 중합효소연쇄반응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은 유전자증폭장치(Applied Biosystems, Veriti™)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수행하였다. 미토콘드리아 DNA 과변이부위(HVR·hyper

variable region) HVR1, HVR2, HVR3의 PCR에 사용된 프라이머

(DNA 증폭용 시발자)는 위의 표와 같으며, 중합효소로는 HotStart

Taq(Qiagen)을 사용하였다. PCR 반응액은 12.5p㏖ forward/reverse

프라이머primer 각각 2㎕ 중합효소 1unit, 2.5mM dNTP 3㎕, 10×

buffer 5㎕, 1㎍/㎕ BSA 5㎕를 첨가한후최종 50㎕에맞추어제조

그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먹었나

증폭부위 프라이머명 염기서열(5’-3’) 증폭크기(bp)

H1-3F CACCATTAGCACCCAAAGCT
176

H1-3R CAGGTGGTCAAGTATTTATGGT

H1-4F GCCAGCCACCATGAATATTGT
153

HVR I
H1-4R TGGCTTTGGAGTTGCAGTTG

H1-6F CCCCATGCTTACAAGCAAGT
166

H1-6R GGGATTTGACTGTAATGTGCTAT

H1-7F CAACTGCAACTCCAAAGCCA
172

H1-7R GAGGATGGTGGTCAAGGGAC

미토콘드리아 H2-1F CACCCTATTAACCACTCACG
171

DNA H2-1R CCTGTAATATTGAACGTAGGTGCGAT

H2-4F CCCTATGTCGCAGTATCTGT
165

H2-4R TCTGTGTGGAAAGTGGCTGT

HVR 2 H2-6F GGCGAACATACTTACTAAAGTG
170

H2-6R GTTTGGCAGAGATGTGTTTAAG

H2-7F CTTAAACACATCTCTGCCAAAC
153

H2-7R TGAGATTAGTAGTATGGGAG

HVR 3
H3-1F ATCTTTTGGCGGTATGCACTTTTA

166
H3-1R GTGTCTTTGGGGTTTGGTTG

X, Y 
아밀로제닌

Amel01F CCCTGGGCTCTGTAAAGAATAGTG X=106

염색체 Amel01R ATCAGAGCTTAAACTGGGAAGCTG Y=112

DNA 증폭을위한PCR 프라이머염기서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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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PCR 반응조건은 95℃에서 15분 동안 DNA 주형을 변성시

킨후, 95℃ 20초·58℃ 30초·72℃ 30초의 과정을 40회 반복한후

72℃에서 10분간 수행하였다. 증폭된 산물은 전기영동장치(HDA-

GT12, eGene)를 이용하여 확인 후 PCR purification kit(Qiagen)을

이용하여순수분리하였다. 미토콘드리아DNA의변이형을분석하

기 위하여 염기서열 자동분석장치(ABI Prism 3100, 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해 염기서열을 결정한 후, 표준염기서열revised

Cambridge Reference Sequence, rCRS 과 비교하였다(Andrews et al.

1999).

성결정sex determination을 위한 아밀로제닌amelogenin 유전자 증

폭은 95℃ 20초, 50℃ 20초, 72℃ 30초의 과정을 40회 반복한후 72

℃에서10분간수행한후전기영동장치로확인하였다.

고DNA 분석오염방지

인골시료의 전처리 및 DNA 추출의 전 과정과 PCR 반응액 조성

등의 모든과정은 오염방지를 위하여두대의 무균상자에서각각

실행하였으며, 실험에 필요한 모든시약과 삼차 증류수 및 용기는

고온 또는자외선조사에 의해 멸균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의

재현성을 검증하기위하여동일한시료에 대하여 1개월간격으로

동일한 방법을 통해2차에 걸쳐서DNA 추출 및 분석을 실시한후,

그 결과를 모든 실험과정에 음성대조군을 설정하여 외부 DNA에

의한 오염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인골 수습과정과 법의인류학적

감정에서발생할 수 있는 DNA 오염을 판정하기위하여 참여자전

원에 대한 DNA검사(동의서 작성)용 검체(구강상피세포)를 채취

하였다.

콜라겐추출및안정동위원소분석

인골의 안정동위원소분석을 위해 Login 방법을 개선하여 콜라

겐을추출하였다(Brown et al. 1988; Richards & Hedges, 1999). 인골

분말시료200㎎을이용하여탈무기광물화demineralization, 젤라틴화

gelatinization, 동결건조lyophilization과정을 거쳐 순수한 콜라겐을 분

리하였다. 탄소와 질소안정동위원소는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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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송현동 15호분출토순장자 인골표면의붉은줄무늬 광학현미경관찰결과.  수습
당시인골표면에말라붙은혈관처럼관찰되었으나, 분석결과식물의미세한뿌리가인골
을휘감아생긴것임을알수있었다.            

①‘22-01’두개골표면, ②‘22-01’정강뼈표면, ③인골표면토양에서떼어낸검은줄무늬,
④검은줄무늬조직의광학현미경관찰사진(×4)

①

②

③

④



그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먹었나

동기기원의 CN 원소분석기(NA Series 2, CE Instruments)가 장착된

연속흐름형안정동위원소질량분석기(continuous-flow stable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with elemental analyzer, Micromass

Ltd.)로분석하였다. 원소분석기의온도를1,030℃로조절하여모든

유기물을 완전 연소시킨 후 헬륨(He)을 유도기체로 사용하여

CO2(g)와N2(g)를안정동위원소질량분석기로주입하였다. 탄소(C)

와질소(N)의안정동위원소값(δ13C, δ15N)은다음식에의해계산

되었다.

R은 13C/12C 또는 15N/14N의 비를 나타내며, 분석에 사용된 표준물

질standard은 국제표준기준에 따라 탄소의 경우 PDB(Peedee

Belemnite), 질소의경우atmospheric(air) N2을사용하였다.

조직학적관찰

인골 표면의 붉은색 줄무늬의 생성원인을 밝히기 위해 진흙층

가운데 인골의 붉은 줄무늬와 맞닿아 있는 검붉은 조직의 일부를

분리하여인산완충식염수(PBS·phosphate buffered saline)로세척

한뒤생물현미경(BX51, Olympus)하에서관찰하였다. 인골의골조

직학적 관찰은인골 정강뼈의 정중앙의 골편을 미량절단하여 에

폭시수지로 고착하고 연마하여 실체현미경(Axiotech 100HD, Carl

Zeiss)으로관찰하였다.

연구결과

인골의조직분석결과

창녕 송현동 15호분에서출토된 4구의 순장인골 표면에는말라

붙은 혈관과 비슷한 붉은 줄무늬가 그물처럼 복잡하게 남아있었

다. 인골수습과정중노출되지않은바닥면의인골에달라붙어있

는진흙을제거할때, 인골표면의붉은줄무늬가진흙절편의검붉

은선과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진흙의절편을 수거

하고 검붉은선의 조직일부를채취하여광학현미경하에서관찰한

결과식물의표피조직을동정하였다.

따라서순장인골 전신에 퍼져 있는 붉은줄무늬는 식물의뿌리

가인골을휘감아 생긴 것으로서추정된다. 특히 온전한뿌리 조직

이 관찰된 점으로미루어 볼 때, 비교적 최근까지뿌리조직이인골

을휘감고있던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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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 [(Rsample/Rstandard) - 1] × 1000

▲모든시료에서골조직의기본단위인골공동계의하버시안관을확인할수있었으나, 골공동계의동심원구조ㆍ골소강ㆍ골층판구조는거의훼손된것으로확인되었다. 6단계의조직학지수로골조직의보존상태를평가한
결과4구순장인골모두HI1으로판정되었다.

22-01-003 34-02-001 비교시료control 1

44-03-001 73-04-001 비교시료contro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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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분이 위치해 있는화왕산서쪽기슭은소나무가군락을 이

루고 있다. 뿌리조직이소나무의 것이라고 단정하기어려우나, 인

골에남겨진 붉은색의 흔적은 적송赤松의 붉은뿌리에 의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침엽수인소나무는 배수가잘되는 토양에서식

하는 것으로알려져 있는데, 15호분 석곽 내부에 퇴적된 진흙층의

환경에서는뿌리가생육하기에적합하지않다. 

위 사실을 종합할 때, 석곽 내부의 인골을 감싸고 있던 수많은

붉은 줄무늬는 소나무의 잔뿌리가 인골에 얽혀 남은 흔적으로 사

료되며, 어떤시점에 석곽으로유입(조성)된 진흙으로인해소나무

의서식환만남게된것으로추정할수있다.

골공동계haversian system 는포유류,조류, 파충류, 양서류의 치밀

골compact bone을구성하는뼈조직의기본단위로서뼈의긴장축과

평행한 방향의원통형의구조로이루어져 있다. 골공동계의 중심

에는혈관과 신경이지나는중심관haversian canal이있으며,무기질

인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Ca10(PO4)6(OH)2)과 콜라겐 섬유

질로이루어진 골층판lamellae에 의해동심원상으로둘러싸여 있다.

골소강lacunae에는 한 개의 골세포osteocyte가 있으며, 골세포는 소

관canaliculi을이용하여혈관과의물질이동과대사기능을수행한다.

순장인골 4구에 대한 생물·화학적 분석에앞서뼈의 보존상태

를확인하기위하여분석용시료로채취된넙다리뼈치밀골의일부

▶창녕송현동 15호분출토 22-01 인골의성결정(M cont.: 남성표준, F cont.: 여성표준). XY 성염색체를
가지는남성의경우 106bp와 112bp의두 가지증폭산물이확인되며, XX 성염색체를가지고있는여
성은106bp의산물만증폭된다. 22-01 인골에서는106bp의아밀로제닌유전자증폭산물만이확인되
어여성이었음을알수있었다. 

① ②

③ ④

▲순장인골의고DNA 분석과정. 

①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의고DNA 분석실(DNA 추출실), ②고DNA 추출모습,

③고DNA의유전자증폭, ④DNA 증폭산물의전기영동및염기서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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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골공동계 조직의 보존 상태를 관찰하였다. 뼈에서

DNA 포함하고 있는 세포는 골아세포osteoblast, 골세포, 파골세포

osteoclast 등이 있다.이가운데 골소강에위치하는골세포에서대부

분의 DNA가추출된다. 또한 콜라겐은중심관을 감싸고 있는 골층

판에 무기질과 함께 섬유질 형태로밀집되어 있다. 따라서골소강

과골층판구조에대해평가함으로써DNA와콜라겐의보존성을예

측할 수 있다. 인골 조직의 보존상태에 대해 Hedges 등(1995)은 6

단계(0~5)의조직학지수(HI·histological index)를평가기준으로제

시하였는데앞서언급한 골공동계구조를 근거로보존상태가양호

할수록지수가높게책정된다(Hedges et al. 1995). 

인골의 조직학적 보존상태를 관찰하기위해 순장인골의 정강뼈

에서각각인골시편을제작한후분석(실체)현미경에서 20배로관

찰하였다.

4구의순장인골에서골조직의기본단위인골공동계의하버시안

관haversian canal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골공동계의동심원구조, 골

소강, 골층판구조가거의 훼손된 것으로관찰되었으며, 골조직 사

이에 미세한 공극이 다수발생되어 있는 것으로관찰되었다. 또한

‘22-01’의경우곰팡이가자란 것으로추정되는 부분이 다수 관찰

되었다. 6단계의 조직학지수로 순장인골의 골조직 보존상태를 평

가한 결과 4구의 순장인골 모두HI 1로판정되었다. 조선시대인골

인 control 1과 2는 대부분의 골조직과구조가잘 보존되어 HI 4로

평가되었다.

고DNA 분석결과

세포의 세포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독립적인 DNA를 갖고

세포의호흡과 에너지생산에 관여한다. 일반적으로세포한 개 당

핵DNA는 1벌(2n)만이 존재하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 천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핵DNA(nDNA·nucleus

DNA)보다 출토인골의 DNA 분석에 적합하다. 또한 핵DNA는 양

친에게 절반씩 유전되는 것과 달리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로

부터만 유전되기 때문에, 모계 조상형을 추적하는 계통학적 연구

가가능하다. 미토콘드리아 DNA의 과변이부위는 핵DNA 보다 10

배 정도돌연변이발생비율이 높기때문에, 상대적으로짧은기간

에 다양한 유전자변이가일어날수 있다. 사람은 개인마다 독특한

미토콘드리아DNA 변이에대한유전자형인하플로타입을갖고있

으며, 비슷한 하플로타입을 보유한집단은 하플로그룹haplogroup으

로분류할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그룹에 대한 계통학

적인연구는유전학·인류학·법의학연구에널리이용되고있다.

‘22-01’오른쪽넙다리뼈(22-01-003)는 표면 오염제거를 위한

연마가 불가능할 정도로 외관 및 물리적 강도 등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며, 미토콘드리아 DNA와 성별분석을 위한 PCR 실험에

서 증폭산물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22-01’왼쪽 정강

뼈(22-01-006)를 추가로인계받아 DNA 분석을 반복 수행하였다.

왼쪽 정강뼈는넙다리뼈에 비하여 보존상태가양호하였으며, 부

분적으로 미토콘드리아 DNA와 아밀로제닌 유전자 증폭 산물을

그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먹었나

위 치
하 플 로 타 입

번 호
HVR 1 (16024-16365) (+16000) HVR 2 (73-340) HVR 3(438-574)

1-120 121-230 231-320 321-410 15-130 131-230 231-342 403-568

22-01-003 NA 223 NA NA NA NA NA NA

34-02-001 86 183C(NA) rCRS rCRS 73 rCRS 263 (NA)

44-03-001 rCRS 183C 189 223 261 rCRS 73 rCRS NA 523d 524d

73-04-001 86 183C(NA) rCRS (NA) 73 rCRS 263 (NA)

·‘C’는 염기의 transversion 치환을 의미함
·‘NA’는 염기서열을 결정하지 못한 것을 나타냄
·‘(NA)’는 부분적으로 염기서열을 결정하지 못한 것을 나타냄
·‘d’는 결실 돌연변이형을 나타냄
· C-stretch 다형성은 무시함

순장인골의미토콘드리아DNA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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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할 수 있었다.

순장인골의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타입 분석결과 전반적

으로인골의 보존상태가좋지않았기때문에, 본 연구 결과로순

장자간혈연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 단, ‘34-02’와‘73-

04’순장자는 동일한 하플로타입 변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 두 순장자가동일한 모계자손일가

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현재까지의연구결과를 토대로‘34-02’, ‘44-03’, ‘73-04’의 미

토콘드리아 DNA 하플로그룹을 결정하기에는 많은 무리가있다.

‘34-02’, ‘73-04’에서 나타는 16086과‘44-03’의 16261 등의 변

이는 다양한 하플로그룹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44-03’

순장자의 경우 B4 하플로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결과는 미토콘드리아 DNA의 암호화부위cording region에 대한 추

가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한다.

인체복원 대상인‘22-01’에 대한 성결정을 위하여 아밀로제

닌 유전자의 일부를 증폭하였다. 아밀로제닌 유전자는 X염색체

와 Y염색체에 모두 존재하지만, X염색체의 아밀로제닌 유전자

는 염기서열의 부분결실이 있기때문에 성을구분할 수 있다. 성

결정을 위한 프라이머 Amel01F과 Amel01R은 X염색체에서

106bp, Y염색체에서 112bp의 아밀로제닌 유전자의 일부를 증

폭할 수 있다. 따라서 XY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남성의 경

우 106bp와 112bp의 두 가지 증폭산물이 확인되며, XX의 성염

색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106bp의 산물만이 증폭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출토 인골의 성에 대한 판별을 시도하였다. 분

석결과‘22-01’순장자는 106bp의 증폭 산물만이 확인되어 여

자로판명되었으며, 이는 법의인류학적소견과일치한다.

콜라겐의안정동위원소분석결과

식물은광합성에이용되는탄소를고정하는방식에따라C3, C4,

CAM 식물로 구분된다. C3 식물은 광합성의 탄소반응에서이산화

탄소를 루비스코rubisco에 의해 3탄당으로고정하는 캘빈회로calvin

cycle만을사용한다. 한편, C4 식물은엽육세포에서PEP 카르복실화

효소(PEP carboxylase)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4탄당의 유기산으로

고정시킨후캘빈회로를 사용한다. 이때, C4 식물의 PEP 카르복실

화효소는 C3 식물의 루비스코에 비해 13CO2를 탄소고정에 더 많이

활용한다. 따라서 C3 식물의 δ13C는 -34~-22‰로비교적낮게 형성

되며, C4 식물의 δ13C는 -20~-9‰로 C3 식물에 비해 높게 형성된다.

C3 식물로는쌀, 보리, 밀, 대두, 견과류등대부분의곡식과나무등

이 속하며, C4 식물에는 옥수수, 조, 기장, 피, 수수 등이 속한다. 일

반적으로생산자를섭취한소비자의 δ13C가생산자보다약 5‰ 높

은값을나타내는것으로알려져있다(Ambrose 1990). 질소의δ15N

값은 초식, 잡식, 육식으로영양단계가올라갈수록 더욱더 높은 값

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소 안정동위원소비는 육류

의종류및섭취량과밀접한관계에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일반

적으로피식자被食者보다포식자捕食者의 δ15N 가 3~5‰ 더 높게 나

타는것으로알려져있다(Hedges and Reynard 2007).

순장인골의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결과 콜라겐의 탄

소와 질소의 비율(C/N 비)은‘콜라겐의 질 평가지수’의 신뢰할 수

있는 범위(2.9~3.6)로 나타났다(DeNiro 1985). 콜라겐의 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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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송현동 15호분출토순장인골의안정동위원소값분포(숫자는인골의개체번호를의미함). 탄소
안정동위원소분석에서는순장자들이조ㆍ기장등보다는쌀ㆍ보리ㆍ콩ㆍ견과류를주로섭취하였고,
질소안정동위원소분석으로는육류소비에의한단백질의섭취가 기본적으로이루어졌음을알수있
었다.

위치번호 δ13C(‰) 15N(‰) %C %N C/N 비 수율(%)

22-01-006 -17.4 9.1 39.7 14.2 3.3 2.7

34-02-001 -18.1 9.4 40.5 14.3 3.3 1.6

44-03-001 -18.5 9.84 0.1 14.1 3.3 2.4

73-04-001 -19.5 12.64 0.8 14.1 3.4 0.7

순장인골의탄소및질소안정동위원소분석결과



그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먹었나

0.7~2.7%로‘73-04-001’은‘콜라겐의 질 평가지수’의 신뢰도범위

(1~20%) 내에 포함되지 않으나(van Clinken 1999), 시료의 전처리

과정에서수세 및 6%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처리에 의한 손실을 감

안하여본연구결과에고려하였다.

순장인골의 콜라겐 탄소안정동위원소분석결과 δ13C는 -19.5~

-17.4‰의분포를보였으며, 평균값은δ13C=-18.4±0.9‰였다. 이결

과는순장자들이조, 기장등의곡식류보다쌀, 보리, 콩, 견과류등

과 같이 C3 식물체 또는 C3에서유래한 곡식을 주로섭취했기때문

에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질소 안정동위원소비 δ15N은

9.1~12.6‰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값은 δ15N=10.2±1.6‰로나타

났는데, 이는곡물, 채소와더불어육식류의소비에의한단백질섭

취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값이다. 그러나 육식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지리적인입지를 볼 때, 창녕으로부터서쪽10km 반경이내에우포

늪과낙동강줄기가자리 잡고 있어 내수면어업을 통해민물 어패

류를구하기어렵지않았을 것으로보이며, 창녕군남쪽에 형성된

낙동강주변의 충적평야는 곡물재배에 적당한 환경을제공했을 것

으로사료된다.

‘73-04’는 다른 3명의 순장자의 안정동위원소 평균값(δ13C=

-18.0±0.6‰, δ15N=9.4±0.4‰)과 비교했을 때 δ13C의 값이 1,2‰

낮으며, δ15N은약 3‰의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73-04’순장자가

나머지 3명의 순장자보다 상대적으로 쌀, 보리, 콩, 견과류 등 C3

식물체와 단백질의섭취를 더 많이 한 것으로추정되는 결과이다.

또한‘22-01’순장자는가장낮은 질소안정동위원소비 값과가장

높은탄소안정동위원소비값을보였는데‘73-04’순장자와반대로

조, 기장등의 C4 식물섭취가많고 단백질도다른 3명의 순장자에

비해상대적으로적게소비했던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창녕 송현동 15호분 순장자들의 대체적인식

생활양상및개체간의식생활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당

시 사람들의 전반적인 식생활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기 위해 충분

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매장시기와지역이 유사한 곳에서발굴된

인골 및동물 잔여체의 골화학연구가진행된다면, 고대인의 식생

활에대해보다구체적인논의가가능할것이다.

맺음말

창녕 송현동 15호분의 순장인골이 공개된 후 인골수습에 들어

가기까지약 4개월의기간이소요되었다. 비록 겨울철이었으나 석

곽 내부에 물이자주 고이면서인골의 침수가빈번히일어났고, 이

로 인하여 인골의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었다. 특히 인체복원모

형제작 대상인‘22-01’인골은지대가가장낮은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더 잦은 침수가일어났고, 다른 3명의 순장자인골에 비하여

피해가가장컸을 것으로사료된다. 결국‘22-01’은 전신골격의 외

형적인보존이 잘 되어있어 복원연구·연대측정·고DNA 분석 등

에 대한기대가높았으나, 실제인골의 보존상태가그리 좋지않은

것으로분석되었다. 

대부분의 발굴조사 현장에서 인골이 발견되면 다른 유물과 마

찬가지로완전히 노출시킨후실측할 때까지방치되는데, 이때 각

종 오염, 공기접촉에 의한 산화, 일교차와 온습도 변화로 인한 변

형, 강우와 지하수로 인한 침수 등에 의해 손상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방치기간이장기화될수록인골의 보존상태가급격히 저하

된다. 고DNA 및 골화학분석은 미량으로잔존하는 핵산, 단백질 등

생체분자에 대한 정밀분석이기때문에발굴기간, 발굴방법, 수습

방법, 수습후처리방법 등이 유기물질인생체분자의 보존에중요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4개월 동안인골이 수습되

지못하고 방치된 것은 이번연구에서가장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있다.

발굴자료에남아있는 유기물은 그 세월만큼이미 오염되고 변

형 또는 손상되어 있으며, 남아 있는 것도극미량인경우가대부분

이다. 발굴자료 속에 남아 있는 고DNA·단백질·지방 등의 생체

분자 분석은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였더라도 쉽게 동정할 수 있

는 결과가아닐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연구도아니

다. 게다가많은현장경험과 다양한발굴자료의연구경험을 갖춘

숙련된연구자의노하우가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고분 출토 인골의 발굴-수습-분석-복원에

이르는 전 연구과정에서 자연과학적 연구가 필요한 접점을 찾고

만들어냈으며, 훌륭한연구경험을쌓을수있었다. 이런면에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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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2년동안수행된창녕송현동15호분출토순장인골의자연과학

적연구가갖는학술적의미와가치는대단히크다. 그리고인체복

원연구를수행하기위한법의인류학·고고학·자연과학의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면서자연스럽게 이루어진연구분야별상호코디네

이션은 향후 이와 유사한 고고자료의 학제간 연구에 좋은 모델이

될것이다. 

지상현 |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박사후연구원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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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창녕 송현동 15호분 출토 순장인골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과

학적인 방법에 따라 발굴현장에서 수습하고 인골에 대한 분석을

위한 처리과정을 수행하였다. 발굴 당시에는 총 65개의 표본으로

분류하였으나, 분석을 위한 처리를 통해총157개의표본으로세분

화하였다. 이연구의 목적은발굴 당시뼈의 위치, 뼈 종류와 개수,

인골의 형태학적연결관계를 분석하여 개체수를 추정하고 개체를

구분함으로써 기초 신원자료를 비롯한 법의인류학적 신원확인을

할수있는토대를제공하는것이다.

연구방법

뼈들이 몰려 있는 상황과 해부학적 연결상태를 고려하여 발굴

현장에서영역별로 10개의 뼈무리로구분하였다(31쪽 참조). 제한

된 지역에서 뼈들이 교란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체수를 추정하기

위해통상적으로사용하는최소개체수(MNI·Minimum Number of

Individuals)와 총최소개체수(GMT·Grand Minimum Total)를 이용

하여 개체수를 추정하였다. 최소개체수는 모든 뼈의 종류를 왼쪽

과오른쪽으로구분한뒤가장많은수의뼈종류를선택하고, 그중

가장 많은 쪽의 수를 매장지의 개체수로 추정하며, 총최소개체수

는한쌍을이루는뼈를고려하여왼쪽과오른쪽뼈의수를더한다

음쌍을이루를뼈를제외하여개체수를산정한다. 

최소개체수 = MAX (L, R)

총최소개체수 = L + R - P

L: 왼쪽 뼈의수, R: 오른쪽뼈의수, P: 쌍을 이루는뼈의수

이러한 개체수 추정법을 이용하기위해발굴된 뼈의 종류를 분

류하고 뼈종류의 개수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확

한 뼈개수를 파악하기 위해 같은 종류의 뼈일지라도 조각나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연결성을 갖는 같은 종류의 뼈를 찾아 하나

의뼈로계산되도록하였다. 아울러모든뼈의개수를고려할수있

지만, 이연구에서는 뼈들이 혼재또는 교란되어 있지않아 개체를

대표할수있는머리뼈, 아래턱뼈, 볼기뼈그리고사지뼈들의개수

를이용하였다. 

개체를구분하기위해발굴 당시현장에인골이 놓여 있는 위치

를 1차적인정보로활용하였다. 비슷한 위치에서발견된 뼈대구성

사람의뼈대구성skeletal composition

사람의 뼈는 총 206개로 이루어져 있다. 뼈대는 크게, 몸의 중심축을 이루는 80개

의 뼈로 이루어진 몸통뼈대axial skeleton와 팔다리와 이를 몸통에 연결하는 126개

의 뼈들로 이루어진 팔다리뼈대appendicular skeleton로 구분한다. 대부분의 발굴현

장에서 뼈를 수습하다보면, 일부 뼈들이 없거나 다른 개체와 섞여 있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법의인류학자는 분석 전에 뼈의 종류를 구분하고 하나의 개체를 이루

는뼈대구성을파악함으로써분석대상의범위를정해야한다.

그들은어떻게무덤에남아있었나
고대인골의형태학적구성

해부학

인골의 과학적 수습과정에서 출토맥락의 해부학적 연결상태를 고려하여 10개의 뼈무리로 구분하였는데, 최소개체수와 총최소개체수를 이용하여

4개체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수있었고, 교란이 심하거나소실된뼈가다수일때최근사용하는링컨지수와 최고가능개체수를 대입하였을경우에도

4개체로 계산되었다. 수습 당시의 위치정보와 뼈대의 해부학적 특성 및 연결성을 고려하여 4개체의 인골에 대한 각각의 개체구분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법의인류학적ㆍ법치의학적신원확인과사인규명의개체대표성을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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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로중복되지않을경우하나의 개체로구분하였다. 비슷한 위

치에서 발견된 뼈대에서 중복된 종류의 뼈가 발견된 경우 개별뼈

에 대한 뼈종류와 형태적특징, 해부학적연결관계를 분석하여 개

체를추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사람의 뼈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 발뼈가 발견되어

이에대한형태학적분석도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체수추정

개체수 추정을 위해 연결성을 갖는 뼈조각들을 연결시켜 하나

의 뼈로 계산하였다. 32영역과 42영역의 오른쪽 위팔뼈의 조각들

(32-U1-001, 32-U1-002, 42-U1-002)을하나의 위팔뼈로간주하였고,

42영역의 왼쪽 위팔뼈의 조각들(42-U2-002, 42-U2-003)을 하나의

뼈로계산하였다. 

머리뼈는 온전한 형태를가진2개와동일뼈 여부를 확인하기힘

든 2개의 뼈무리가있어 개체수 추정에서제외하였다. 아래턱뼈의

경우에는 형태학적으로 다른 4개의 뼈가 존재하여 4명의 개체가

매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2개의 아래턱뼈 조각이 42-U6에서

같이발견되어 형태적으로는 개체구분이 되지만, 위치에 따른 개

체구분을 정하기어려워 개체수 추정에서제외하였다. 온전한 형

태를가진 볼기뼈, 노뼈, 자뼈, 넙다리뼈의 수는 정강뼈, 종아리뼈,

목말뼈, 발꿈치뼈의 수보다 적으므로후자의 뼈 수를 이용하여 개

체수를 추정하였다. 이 뼈들의 수는 모두 4개씩발굴되었고 4개의

쌍을이루고있어최소개체수와총최소개체수는동일하게4명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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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종류 왼 쪽 오른쪽 쌍

머리뼈 4 -

아래턱뼈 4 -

위팔뼈 2 3 2

노뼈 1 2 1

자뼈 1 2 1

볼기뼈 2 3 2

넙다리뼈 2 2 2

정강뼈 4 4 4

종아리뼈 4 4 4

목말뼈 4 4 4

발꿈치뼈 4 4 4

개체수추정을위한뼈의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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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구분

발굴현장에서영역별로구분된 10개 뼈무리의 해부학적연결성

을 살펴보면, 22영역의 뼈들은 온전한 하나의 개체로구분할 수 있

었다. 각 영역의 뼈들이 놓여 있는 방향성은 대략적으로 22영역 개

체가 놓여 있는 방향성과 동일하였으나, 넙다리뼈의 몸통부터 정

강뼈 몸쪽부분까지의 뼈들이소실되어 온전한 한 개체의 해부학적

연결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실된 부분을중심으로머리쪽의 뼈

대(31·41·42·72·82영역)와 꼬리쪽의 뼈대(34·44·73·74영

역)로나누었다.

정강뼈 몸쪽 부분 아래의 뼈들(34·44·73·74영역)은 해부학

적연결관계를 잘 유지하고, 각지역의 뼈들끼리일정한 간격을 유

지하고 있어 34·44·74영역을 포함한 73영역의 뼈들을 각각 한

명의개체로볼수있어나머지를세개체로구분하였다.

넙다리뼈 위쪽에 해당하는 뼈들(31·41·42·72·82영역) 중에

서가까운 거리에 있고서로중복되지않는 머리와 몸통의 뼈로이

루어져 있는 82·72영역의 뼈를 한 개체로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놓여 있는 방향성을 고려할 때, 그 아래에 위치한 73·74영역의 뼈

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종적으로 82·72·73·74영역의

뼈들을한명의개체에서나온뼈대로구분하였다.

32·41·42영역의 뼈들은 놓여 있는 방향성으로볼 때, 34·44

영역의 뼈와 관련될 것으로추정하였으나, 이 지역의 뼈들은가까

이 위치하고 해부학적 위치관계가 바뀌어져 있는 뼈들도 있어 정

확하게 어떤 뼈들이 34 또는 44 영역과연관관계를 갖는지를 알기

위한 형태학적 분석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발굴 당시 실험실에서

의 분석을 위해 이 영역의 뼈들에 대하여 U(undetermined)라는코

드를부여하고, 적어도한개체에서나온것으로생각할수있는최

소무리로나누어U1부터U8까지구분하였다.

32-U1영역의 뼈는 위팔뼈의 몸통 아래부터 손가락뼈까지 해부

학적연결성을 유지하고 있어 하나의 개체로확인하고, 42-U3 영역

에서 32-U1영역 위팔뼈의소실된 부분에 해당하는 뼈조각(42-U1으

로구분함)이 나와 42-U3의 갈비뼈와 척추뼈 등의 몸통 뼈대가 32-

U1영역의뼈와함께하나의개체를이루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

32-U1과 42-U3가놓인방향성과 위치를 고려할 때, 정강뼈 몸쪽 아

래의 뼈들중 34지역의 뼈들과연관성이 높으므로최종적으로 32-

U1·42-U1·42-U3·34영역의뼈들을한개체로구분하였다.

42-U2영역의 뼈는 양쪽 위팔뼈의 조각들이 나왔으며, 형태적으

로32-U1의위팔뼈와형태적으로다른특징을보여다른개체로구

분하였다. 41-U7영역의 빗장뼈는 42-U3영역의 빗장뼈와 형태적으

로다르므로다른개체로구분하였고, 크기에서볼때42-U2영역의

팔뼈와 관련성이 높았다. 42-U6영역에서는두개의 아래턱뼈 관절

머리 조각이 나왔으며,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하나 왼쪽 관절

그들은 어떻게 무덤에 남아 있었나

개체수의추정과구분은기초신원자료를포함한인골의법의인류학적분석을위해선행되어야하는기초
정보이며, 발굴정황에따른위치정보ㆍ뼈의형태학적특징ㆍ해부학적연결관계를이용하여단일한개체
로재구성하는작업이다.

◀개체수추정을위해연결성을갖는뼈조각을연결시킨 예. 왼쪽의뼈는32-U1-001 오른쪽위팔뼈몸쪽
(proximal) 조각과 42-U1-002 오른쪽위팔뼈먼쪽(distal) 조각을연결한하나의오른쪽위팔뼈이다. 오른
쪽의뼈는 42-U2-002 왼쪽위팔뼈몸쪽(proximal) 조각과 42-U2-003 왼쪽위팔뼈몸통(shaft)을 연결한
하나의왼쪽위팔뼈이다.

▼42-U6 영역에서 나온두개의아래턱뼈관절머리와 41-U4 영역에서 나온머리뼈의턱관절오목과의
연결성비교. 위쪽의사진은왼쪽아래턱뼈관절머리이고아래쪽의사진은오른쪽아래턱뼈관절머리
이다. 41-U4의 턱관절오목을오른쪽이지만형태적으로왼쪽아래턱뼈관절머리와연관된것으로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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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조각의 크기가 오른쪽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특징을 갖

고 있어 다른 개체의 뼈조각이 같은장소에 있는 것으로추정하였

다. 41-U4 머리뼈의 오른쪽 턱관절오목과 비교하였을 때, 같은 쪽

의 턱관절오목은 아니지만, 오른쪽 관절머리에 비해 왼쪽 관절머

리의 조각이 턱관절오목의 형상에 부합하였다. 따라서 42-U2·41-

U4·42-U6의 일부·41-U7를 한 개체로 보았고, 위치상으로 44영

역의 뼈와 연관성이 높아 최종적으로 42-U2·41-U4·41-U6의 일

부·41-U7·44영역의뼈들을한개체로구분하였다.

창녕 송현동 15호분 출토 순장인골은 위치정보와 형태학적 분

석을통해총4 명의개체로구분하였다.

62

창녕송현동15호분순장인골은매장위치와해부학적연결성등을고려하여총4명으로개체수를추정하
였다.

①22 영역개체뼈대의재구성. 일부뼈는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에보관됨. 

②32-U1·42-U1·42-U3·34영역개체뼈대의재구성. 

③42-U2·41-U4·42-U6의일부·41-U7·44영역개체뼈대의재구성. 

④82·72·73·74영역개체뼈대의재구성.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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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것이아닌발뼈의형태학적분석

74영역의 뼈들은 왼쪽과 오른쪽발목뼈와발뼈로확인되었으며

특이하게 사람뼈의 특징과 다른 15점의 발뼈들도 함께 발견되었

다. 수습당시이뼈들은사람의발뼈와함께해부학적연결성을갖

도록 배치되어 있었고, 오른쪽에서 2개의발가락첫마디뼈, 2개의

발가락중간마디뼈, 3개의발가락끝마디뼈가발견되었으며, 왼쪽

에서는 2개의 발가락 첫마디뼈, 3개의 발가락 중간마디뼈, 3개의

발가락끝마디뼈가발견되었다. 발가락마디뼈끼리의 관절면이 부

합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뼈와는 달리 마디뼈의 길이가길고 좁으며 몸쪽

부터 먼쪽까지의 폭이 일정하였고, 끝마디뼈는 크기가 크고 삼각

형 형태의특징을 보였다. 더욱이발가락첫마디뼈의 관절면은발

견된 사람의발허리뼈의 관절면과일치하지않았다. 따라서이 뼈

들은 74영역 개체의 발뼈가 아니며 사람뼈의 특징을 보이지 않아

동물의뼈로추정하였다.

맺음말

개체수 추정과구분은기초 신원자료을포함한인골에 대한 법

의인류학적 분석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기초정보이다. 개체수

추정은 매장지의 정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골학

자들은 전통적으로 발굴한 뼈들에 대하여 개체와 좌우구분을 한

뒤가장많이발견된 쪽의 뼈의 수를 개체수로보는 최소개체수또

는 좌우구분한 뼈들중쌍을 이루는 뼈를 고려하여 계산하는총최

소개체수를 이용하여 개체수를 산정하며, 이러한 방법은 매장범위

가 좁고 뼈들이 혼재되거나 교란되지 않을 경우에 손쇱게 개체수

를 추정할 수 있어편리하다. 그러나 최소개체수 산정법은발견된

뼈들로대표되는 개체수만을 산정하므로, 뼈들이 심하게 교란되어

있거나 소실된 뼈가 다수인 경우에는 잘못된 개체수를 추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링컨지수Lincoln index와 이지수의 변형인최고가능개

체수most likely number of individuals를 도입하여 발굴현장의 개체수

그들은 어떻게 무덤에 남아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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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에 적용하고 있다.이 계산법은 쌍으로이루어진 뼈를선택하

고, 오른쪽과 왼쪽을구분하여 각각의 수를 세고 짝을 이루는 수를

파악하여 공식을 통하여 개체수를 산정한다. 이 방법의가장큰장

▲▲뼈수습이전의74영역상황. 왼쪽은유물수습이전의사진이고오른쪽은뼈수습직전의사진. 

▲▲74영역에서수습한발뼈. 상자안의뼈들은사람뼈와다른형태적특징을갖고있다. 

◀◀고라니의발가락뼈.

무덤의입구에서가장멀리위치하고있던남성순장자의발뼈에서사람의것이아닌발가락뼈가확인되었다. 발굴당시
노출된상태에서는발뼈들이서로 뭉쳐있어해부학적연결성을유지하는것으로관찰되었으나, 분석결과사람뼈의특
징을보이지않았다(수습과정은 33쪽사진참조). 이특이뼈에대한내용은 2008년 연구과제결과보고회와 2009년착수
보고회에서이미논의한바있으며, 당시형질인류학ㆍ의학분야의자문위원이었던박선주ㆍ김종열ㆍ김희진교수도의
견을같이하였다. 2009년 4월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의임종덕 학예연구관은이특이뼈의동물분류학적
특성을검토하여사슴또는고라니의발가락뼈로동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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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소실된 뼈가다수이거나 개체복원이 힘든경우에도개체수를

산정할수있는데있다. 

링컨지수 = L × R / P

최고가능개체수 = [(L +1) × (R + 1) / (P +1)] + 1

L: 왼쪽 뼈의수, R: 오른쪽뼈의수, P: 쌍을 이루는뼈의수

이번 발굴의 경우에는 현장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뼈들이 혼재

되거나 교란되어 있지않아 통상적인방법인최소개체수와총최소

개체수 방법을이용하였고, 총 4명의 개체가매장된 것으로추정되

었다. 또한 링컨지수와 최고가능개체수 공식에 발굴된 뼈 개수에

대한자료를 대입할경우에도최소개체수와총최소개체수와 같은

4명으로계산되었으며, 형태학적 개체구분에서알 수 있듯이 개체

수추정의문제점을발견할수없었다. 

개체구분은발굴정황에 따른 위치정보, 뼈의 형태학적특징, 그

리고 해부학적연결관계를 이용하여 하나의 개체로재구성하는 작

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이후 분석과정에서 도출될 개체별 자료들

이 개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뒷받침해준다. 따라서뼈가조각

나있거나 다른지역에 위치할지라도형태학적 관찰을 통해연결성

을갖는뼈끼리최대한복원시키는과정이필요하다. 

이 연구에 있어서대부분지역의 뼈들은중복되지않게 무리지

어 있고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 개체 구분이 용이하였으나, 32·

41·42영역의 경우 중복된 뼈들이 발견되고 조각난 뼈들도 있어

개체구분을 위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었다. 이지역의 뼈들에 대

한형태학적분석을통해2명의개체로나누고각각해당하는지역

의 뼈들로분류하였으나, 42-U5영역의 치아와42-U8영역의 머리뼈

조각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의 뼈들과의 해부학적 연결성을 찾을

수 없어구분된 개체에포함시키지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형태학

적 개체구분의 한계점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 개체구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있다.

최근에는 뼈들로부터 추출한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을 개체구

분 및 신원확인에 활용하고 있다. 자원소요면에 있어서형태학적

개체구분에 비해 많은 비용이 지불되지만, 가장 정확하게 개체를

구분할 수 있으며, 형태학적 개체구분에 대한 보완및 검증을제공

한다. 따라서개체구분을 할 수 없었던 42-U5ㆍ42-U8 영역의 뼈들

로부터 추출한 유전자를 이미 개체로 구분된 뼈로부터 얻은 유전

자와비교하는작업을거쳐야할것이다.

22영역의 개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개체들은 넙다리뼈가

완전히 또는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발굴 이전 도굴구멍으로 유입

된흙더미 속에서여러개의넙다리뼈 조각들이발견되어 이 뼈조

각들이소실된 뼈일것으로추정하였다. 32·41·42영역의중복된

뼈들이일부 섞여 있고, 특히 아래턱뼈 관절머리의경우서로다른

개체의것들이같은장소에놓여있었다. 이러한정황을볼때발굴

이전에 이미인골에 대한 훼손이가해진 것으로보인다. 아울러도

굴구멍으로유입된흙더미 속에는 무덤의 주인공으로추정되는 다

양한 종류의 뼈들도 존재하였으나, 대부분이 조각나 있고 혼재되

어 있어 정확한 개체를 파악하기어려우므로개체구분에서는제외

하였다.

74지역에서 발견된 발뼈의 일부는 사람의 뼈와 이질적인 형태

를 보였으나, 온전한발모양을 갖도록 사람의발뼈와 같이 배열된

점이 특이하였다. 이러한 특이점은 해결해야할 두 가지 의문점을

남겼다. 먼저이뼈가동물중어느종의뼈인지를알아야하는것이

고 다음으로는 당시의 매장풍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인지, 아니면우연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는일이다. 이러한 의문

점은 동물학자의 도움과 고대 순장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해석이

필요할것으로생각한다.

개체수 추정과 개체구분을 통해 창녕 송현동 15호분의 순장인

골을 총 4명의 개체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법의인류학적 분석을

포함한 과학적 분석에서 개체별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개체

구분을할수없었던두영역의뼈들에대한유전자분석및비교가

필요하며, 74영역에서 나온 동물뼈의 종류와 매장정황에 대하여

관련전문가의분석이요구된다.

이우영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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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발굴한 순장인골의 형태학적 구성을 분

석한 다음 법의인류학적 신원확인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

은인골의 성별, 나이, 신장 등에 대한기초 신원자료를 확보하고,

뼈에남아있는 병리학적소견 및 외상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 그

원인과 결과를 추론함으로써 순장인골의 사망 무렵 정황에 대한

과학적증거를마련하는것이다.

연구방법

인골의 성별을 추정하기 위하여 머리뼈와 볼기뼈를 이용하였

다. 머리뼈의경우, 목덜미능선nuchal crest, 꼭지돌기mastoid process,

눈확위모서리supraorbital margin, 눈썹활사이glabella의 융기, 턱끝융

기mental eminence를 분석하였고, 볼기뼈의 경우 큰궁둥패임greater

sciatic notch, 두덩밑각subpubic angle, 귓바퀴앞면앞고랑preauricular

sulcus, 궁둥두덩가지ischiopubic ramus를 분석하였다.이러한 방법들

이 불가능한경우에는발목뼈의 하나인목말뼈talus를 계측하여 성

별을 판별하였다.나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머리뼈와 긴뼈를 이용

하였다.머리뼈의경우머리봉합닫힘suture closure을분석하였고, 긴

뼈의 경우 성장판이라고 불리는 뼈끝닫힘epiphyseal closure을 분석

하였다. 키를 추정하기위해서는넙다리뼈의 최대길이를 계측하여

회귀방정식에대입하였다.

연구결과

감정 결과, 모두 4개체의 인골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법의인

류학적신원확인자료를확보할수있었다.

82·72·73·74 영역인골

머리뼈와 볼기뼈의 형태학적 분석에서는남성에서보는특징을

보았으나 목말뼈의 판별분석에서는 여성으로 추정되어 성별판별

법의인류학적분석방법

개인식별항목을알기위한분석방법은크게두 가지로분류할수있다. 눈으로관찰

하여 특징을 파악하는 비계측방법non-metric method과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얻은 수

치값을 통해 특징을 파악하는 계측방법metric method이 있다. 전자의 방법은 현장 또

는실험실에서쉽게적용시켜볼수있으나, 관찰자의주관과경험에따라그정확도

가달라지는단점이있다. 후자의방법은객관적인수치를통해정확한결과를도출

할 수 있으나, 특징을 알려주는 기준 수치에 대한 선행 연구자료가 없을 경우 적용

시킬수없는단점이있다. 최근에는객관적인수치자료를이용하여뼈를분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미국의 Forensic Anthropology Data Bank처럼

인구집단또는국가별로뼈의형태자료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려는움직임

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그들의몸은어떤특징을지녔는가
고대인골의법의인류학적신원확인

법의인류학

법의인류학적 신원확인은 인골의 성별ㆍ나이ㆍ신장 등에 대한 기초 신원자료를 확보하고, 뼈에 남아있는 병리학적 소견 및 외상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그원인과결과를추론함으로써순장인골의사망무렵정황에대한과학적증거를마련하는것이다. 4구의순장인골은무덤의입구인횡구부

로부터여-남-여-남의 순서로배치되어 있었고, 인체복원연구의대상 인골은팔다리뼈의뼈끝닫힘이열려있어약 15~17세의 여성이다. 인골들의

뼈대에서골절등의특기한외상이보이지않아손상사나내인사가아닌중독사또는질식사가법의학적으로가장적합한순장자들의사인에해당할

것으로판단된다. 발굴 당시인골의자연스러운해부학적자세와위치, 뼈대 관절의유지상태등을종합해볼때, 고분에매장되기전에사망하였으며,

부패로인해백골화가된이후인골이이동되거나재매장된것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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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려움이 있었다. 상반된 분석결과 속에서좀 더일반화된 분석

방법에 비중을두기로하여 성에 따른 형태적특징이 잘 반영되는

머리뼈와 볼기뼈에 대한 분석결과에중점을두어남성으로추정하

였다. 긴뼈에서나타난 뼈끝닫힘 흔적을 볼 때 나이는 젊은 성인으

로 추정되었으며, 신장추정은 불가능하였다. 기타 남아있는 뼈대

에서병리학적소견이나외상등의특기할소견을볼수없었다.

42-U2ㆍ41-U4ㆍ42-U6의일부ㆍ41-U7ㆍ44영역인골

머리뼈의 형태학적 분석을 포함한 목말뼈의 판별분석 결과 여

성에서흔히발견되는 뼈대의특징이 모두나타났고, 긴뼈에서나

타난 뼈끝닫힘 흔적을 볼 때 나이는 젊은 성인으로추정되었으며,

신장추정은 불가능하였다. 기타남아있는 뼈대에서병리학적소견

이나외상등의특기할소견을볼수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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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82·72·73·74영역인골.

①머리뼈조각 ②갈비뼈조각 ③볼기뼈조각 ④왼쪽발목뼈 ⑤왼쪽정강뼈와종아리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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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U1ㆍ42-U1ㆍ42-U3ㆍ34영역인골

뼈대의 형태학적 분석을 포함한 목말뼈의 판별분석 결과 남성

에서흔히발견되는 뼈대의특징이 모두나타났고, 긴뼈에서나타

난 뼈끝닫힘 흔적을 볼 때 나이는 젊은 성인으로추정되었으며, 신

장추정은 불가능하였다. 기타남아있는 뼈대에서병리학적소견이

나외상등의특기할소견을볼수없었다.

22영역인골

머리뼈의 꼭지돌기와 목덜미능선의발달이 미약하고, 위팔뼈와

넙다리뼈에 근육이 부착하는 부위가 덜 발달했으며, 볼기뼈의 비

계측적특징과현대인의 목말뼈를 대상으로한 성별추정함수에인

골 목말뼈의 계측치를 대입한 결과 여성으로판단되었다. 한편, 남

▲▶ 42-U2·41-U4·42-U6의 일부·41-U7·44영역 인골.

①머리뼈 ②왼쪽위팔뼈 ③오른쪽정강뼈와종아리뼈 ④오른쪽발목뼈

⑤오른쪽발허리뼈와발가락뼈 ⑥왼쪽정강뼈와종아리뼈

②

③

⑥

④

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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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U1ㆍ42-U1ㆍ42-U3ㆍ34영역인골.

①오른쪽위팔뼈 ②오른쪽어깨뼈 ③갈비뼈조각 ④오른쪽노뼈와자뼈 ⑤척추뼈조각 ⑥오른쪽발목뼈

①

②

③

⑤

⑥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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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영역인골.

①머리뼈 ②위턱뼈(축척부동)   ③아래턱뼈 ④오른쪽위팔뼈 ⑤오른쪽어깨뼈 ⑥왼쪽볼기뼈 ⑦오른쪽발뼈 ⑧ 왼쪽넙다리뼈

①

③

④

⑥ ⑦

②

⑤

⑧



72

성의 특징인 아래턱의 턱끝융기mental eminence가 잘 발달된 점도

관찰되었으나, 추정연령이 청소년인점을 감안하면 개체성장이완

전하지않아남성의특징이일부 혼재되어 나타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부분의팔다리뼈에서뼈끝닫힘이열린소견을 보았

으며, 이를 토대로 본 인골의 종합적인 나이를 추정한 결과, 약

15~17세의 청소년adolescent으로 판단되었다.왼쪽 넙다리뼈의 최

대길이는 38.7 cm로측정되었으며, 이 수치를 Trotter(1970)가제시

한 동아시아인 신장추정공식에 대입한 결과 추정신장은 약

152.0cm~159.6cm으로판단되었다. 

한편, 머리의 뒤통수뼈에서 좌우 대칭적인 다공성뼈과다증

porotic hyperostosis 소견을 보았고, 오른쪽 정강뼈 및 좌우종아리뼈

에서과도한 뼈재형성bone remodeling으로 인한 반응뼈bony reaction

소견을보았다.

연구결과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발굴한 인골들의 형태학적 구성을 분석

한 다음에는인골의 신원을 밝히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작

업을 법의인류학적 신원확인이라고 하는데, 인골의 나이·성

별·신장등에 대한기초 신원자료를 확보하고, 뼈대에남아있는

병리학적소견 및 외상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 그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혁신적인의미를 부여한다면 법의인류학에 대한 통

상의선입견으로인하여 사건과 관련된현대인유골만이 그 감정

대상일것이라는 오해를 벗어나 고고학분야의 과학적 사료와 함

께 고인골의 신원확인, 나아가고대인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도

모할 수 있는학문적 융합의 표준적인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의인류학적 신원확인결과, 남녀 각각 2명씩 모두 4명의인골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교롭게도청소년을포함하여 모두젊은

연령층의 인골이었다. 당시 고대 인구의 평균수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단언할 수는 없으나, 혹시수명이 길지않았던시대의 당

연한 사회적현상으로치부할 수도있을 것이다. 하지만 순장자의

신체적자격에대한기준으로나이가일부분차지하였을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바, 이러한 과학적자료를 토대로고대사회

의 독특한 순장문화에 대한 다방면의 고고학적 해석이 필요할 것

으로생각된다.

성별추정은 살아생전에 뼈에 나타난 성징의 흔적을 분석하여

남녀를 판별하는 것으로서, 나이가어려 성징의 흔적이 미쳐남지

않은 청소년 인골일 경우에는 성별추정이 매우 어려워진다. 특히

본연구에서청소년으로밝혀진 22-01 인골의경우성인인골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비계측방법으로성별을 추정하기에는 그 오차가

매우크며, 따라서통상의 방법 외에 나이추정의 결과를 종합적으

로고찰하여판정해야한다. 이때머리이후뼈대postcranial skeleton에

대한 나이 결과뿐만 아니라 법치의학적 나이결과도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본연구에서 22-01 인골의 성별과 나이를 교차검증한

결과 여성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인체 복원모형 제작이

진행되었다. 

청소년여성인골인 22-01의 뒤통수뼈에서좌우대칭으로나타

난 다공성뼈과다증porotic hyperostosis 은 머리뼈의 바깥판이 얇아지

거나 파괴되어 체판 또는 산호와 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빈

혈과 관련된소견으로잘 알려져 있다. 특히 신체적으로미성숙한

사람에서흔히 나타나기때문에, 이를 22-01 인골에 나타난 다공성

뼈과다증과 접목해보면 성별과 나이로미루어 볼 때, 혈액 요구량

의증가로인한생리학적빈혈을의심해볼수있으며, 그원인으로

는 영양결핍·불충분한 무기질 식사에 병합된 만성감염, 뼈막염

등을 포함한 급성감염·풍습·식이·위생·기생충 감염 등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즉, 22-01 인골에 나타난 다공성뼈과다증은 환경

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병원체와 맞서 투쟁한

증거로인식해야할것이다. 

한편 22-01 인골의 정강뼈 및 좌우종아리뼈에서과도한 뼈재형

성bone remodeling으로인한반응뼈bony reaction 소견을볼수있었는

데, 특히 이곳은가자미근soleus이 부착되는 곳으로서결국근육의

과도한 반복성 수축에 견디기위하여 뼈의 형성 및재형성이 증가

하게 되고, 이로인해 뼈표지점에 반응뼈의소견으로남은 결과로

생각된다. 이 결과로 살아생전의 노동정도를 단정하여 논할 수는

없지만, 일시적이나마 종아리의 반복적이고급격한 운동이 필요했

던상황에노출되었을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을것이다.

끝으로발굴당시인골의해부학자세및위치가자연스럽고,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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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관절이 유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4구의인골들이

묻힌고분은 1차 매장primary interment의 정황을 나타낸다.즉, 고분

에 묻히기 전에 사망하였으며 부패로 인하여 백골화가 된 이후에

는인골이 이동되거나재매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또한인골

들의 나이가모두젊은 것을 고려할 때, 노화나 퇴행성질병에 의한

자연스러운 죽음보다는 순장을 위해 때와장소를일치시킨인위적

인죽음의가능성이더설득력이높을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인골들의 뼈대 검사상골절등의특기할 외상

을 보지못하고, 순장이라는장제에동원된시신이라는 점으로미

루어볼때, 인골들의사인으로손상사death due to injury를꼽기에는

다소무리가따른다.결론적으로손상사와 내인사natural death가배

제된다면, 본 유골들의 사인으로는 중독사death due to poisoning 또

는 질식사death due to fatal neck compression가법의학적으로가장적

합한사인에해당할것으로판단된다.

이상으로법의인류학적 신원확인을 통해남녀 각각 2명씩 모두

4명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법의인류학적 신원확인

을 통하여 고대인의 생활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한

자료를제시할수있었다.

법의인류학적 신원확인을 통해남녀 각각 2명씩 모두 4명의 신

원을확인할수있었으며, 특히인체복원의대상이되는22-01 인골

은 15-17세의 여성으로서 살아생전에 생리학적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다공성뼈과다증 가지고 있었고, 비교적 활발한 일상생활

을영위한것으로생각된다.

김이석│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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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마루뼈(parietal bone) 바깥면에서관찰된다공성뼈과다증(porotic hyperostosis). 머리뼈에서작은구멍이무수
히나타나있는것이관찰된다.

▶양쪽종아리뼈와정강뼈뒷면의가자미근(soleus muscle)이붙는위치에서관찰된반응뼈(bony reaction).

인체복원연구대상 인골의법의인류학적분석에서 혈액요구량증가로 인한생리학적빈혈과일시적이나마종아리
의반복적이고급격한운동이필요했던상황을추측해볼수있는양상이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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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발굴된인골의 복원에는 정확한 나이 추정이 매우큰 역할을 한

다. 이번인체복원연구대상인 22-01 인골에 대한 법치의학적 검사

를 시행하여 일차적으로 나이를 추정하였고, 치아에 나타난 여러

가지특징에대한검사를통하여생전정보를최대한유추하였다.

연구방법

발굴된인골의 위턱과 아래턱 치열을 대상으로맨눈검사, 방사

선검사를 시행하였다. 맨눈검사 시 나이추정은 현대 한국인과 일

본인의치아교모도를이용한방법인Takei(1984)의방법과Yun 등

(2007)의방법을이용하여수행하였다. 또한맨눈검사시치아에나

타나는모든발생학적·병리적소견을관찰하였다.

맨눈검사를시행후치아머리의 길이, 폭(볼쪽혀쪽 길이), 두께

(안쪽먼쪽길이)와 치아뿌리의 길이에 대한 계측을시행하였다. 치

아머리 및 치아뿌리의 해부학적인 형태가 온전하지 않은 경우 및

치아가 자연 탈락되지 않아 치아뿌리의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등

해당항목의계측이불가능한경우는계측을시행하지않았다.

방사선검사는 존재하는 모든치아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CT와

치근단 방사선사진을촬영하여 검사가이루어졌다. 위턱뼈를지지

하는 머리뼈가 소실 및 파괴되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파노라

마 방사선사진의촬영은시행하지못하였다. 검사도중아래턱 셋

째큰어금니가 턱뼈 안에 발생중인 상태로 매복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어 최와김(1991)의 방법 및 Lee 등(2009)의 방법 등을 통해

나이추정을 시행하였으며, 그 외 방사선사진 상 관찰되는 이상증

상에대해관찰및분석하였다.

법치의학적나이추정

치아를이용하여나이추정을시행하는경우적용대상의나이대에따라서그접근

방법이 상이하다. 출산 직후의 신생아부터 만 14세까지는 치아의 발달 정도를 이

용하여나이를추정한다. 치아의 발달은각치아마다치아머리와치아뿌리가 발달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일종의 연대기가 있다. 이러한 독특한 순서는 사람마다 차

이가 매우 적고, 영양상태나 호르몬 이상 같은 내재적인 인자에 의해서도 거의 영

향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유년기, 소년기의 나이추정은 다른 시기

보다 매우 정확하며 대개 오차가 한 살을 넘지 않는다. 한편 치아의 발생이 모두

종료되고 모든 치아가 입안에 맹출되는 20살 이상의 성인 같은 경우 증령에 따르

는퇴행성변화정도를이용하여나이를추정하게된다. 치아의 교모도, 잇몸이 내

려간 정도 등의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한 지표도 있으나, 대개는 치아를 파괴하여

나타나는 조직학적 변화를 이용한다. 역사적인 유골의 분석에서는 함부로 치아를

파괴하는것은지양해야하기때문에, 비파괴적이고평가가쉬워관찰자간오류가

적은 교모도를 이용한 나이추정이 고대 인골의 나이추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모라는 인자는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아무래도 성인의

나이추정은 유아나 소년의 나이추정 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14세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은 나이추정이 다른 시기보다 어려운데, 치아의 발달이

종료되었지만퇴행성변화를관찰할수있을정도로치아의시기가오래되지는않

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주로 마지막 발달 치아인 셋째큰어금니의 발달 정도를 이

용하여 나이를 추정하며, 국제법치의학회IOFOS에서는 인류학적 나이추정 자료와

병용하여최종판단을내릴것을권고하고있다. 이번 순장인골의경우도셋째큰어

금니의 발달 정도와 둘째큰어금니의 발달 정도 및 각 뼈의 뼈끝닫힘 여부를 이용

하여종합적인나이추정을시행하였다.

그녀는몇살이었나
고대인골의법치의학적신원확인

법치의학

인체복원연구의 대상인 여성 순장인골에 대한 법치의학적 검사는 나이추정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치아의 교모도를 이용하여 실시한 맨눈

검사에서는 성인의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39.05~42.38세로 추정되었으나, 방사선검사 결과 위턱과 아래턱의 둘째큰어금니의 치아뿌리끝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형태로 관찰되었고, 아래턱 양쪽 셋째큰어금니가 턱뼈 안에 매복되어 있었으며, 치아뿌리 끝 역시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16.03~16.65세 전후로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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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맨눈검사소견

위턱 왼쪽 가쪽앞니, 둘째작은어금니, 둘째큰어금니 등 치아 3

점이 사후 소실되어 관찰이 불가능하였다. 위턱의 왼쪽 첫째작은

어금니에서고도의 치아우식증이 관찰되었으며, 아래턱의 양쪽 첫

째큰어금니에서경도의 치아우식증이 관찰되었고, 양쪽 둘째큰어

금니에서중등도의치아우식증이관찰되었다.

큰어금니 볼쪽면(중증도) 위턱 오른쪽 둘째작은어금니에서는

치아 파절로인해일부 사기질이소실된 양상이 관찰되었다. 치아

의 교모도는 전체 25개 치아중 10개의 치아에서상아질까지파급

되었으며, 나머지치아들은 사기질에국한된소견을 보였다. 치아

의 교모도를 이용한 나이추정을 수행한 결과 Takei의 방법에 의해

서는39.05세 전후로추정되었으며, Yun 등(2007)의 방법에 의해서

는 42.38세 전후로추정되었다. 형태적특이점으로는 오른쪽가쪽

앞니의 자르는 면에서 반원형의 마모가 관찰되었으며, 아래턱 양

76

위 턱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Takei B C B B C B C C - C B - C -

Yun 2/3 1Sc 2S 2S Sc Lc Lc Lc - Sc 1S - 1Sc -

아래턱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Takei B C A A C B B B B C B B C B

Yun 2B 5Pc 1S 1S Sc Lc Lc Lc Lc Sc 1B 2/3 3Pc 2/3

22-01 인골에서관찰된치아의교모도

* Takei: 다케이가 제시한 교모도 평가기준· Yun: 윤 등이 제시한 교모도 평가기준

▲위턱왼쪽첫째작은어금니먼쪽면에서관찰된고도의치아우식증(충치). 

▼아래턱오른쪽송곳니와첫째작은어금니입술면쪽에서관찰된사기질형성저하증(enamel hypoplasia).
사기질형성저하증은전신적인손상에의해나타나는데, 전신적인감염ㆍ대사성질환ㆍ영양결핍등이
주요요인이지만, 치아만을통해어떠한질환을앓았는지판단하는것은매우어렵다.

▼오른쪽가쪽앞니의자르는면에서관찰된반원형의마모. 이러한치아의인위적인훼손은주술ㆍ심미ㆍ
사회적이유로생긴다고알려져있으며, 치아를통한반복적인작업으로도나타날수있다.

▲아래턱왼쪽둘째큰어금니볼쪽면에서관찰된치아우식증(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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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송곳니 및 첫째작은어금니의 입술면에서는 사기질형성저하증

으로인한사기질의결손이나타났다.

치아의 계측 결과 특기할 치아크기의 좌우간 비대칭은 관찰되

지않았으며, 오 등(1998)이 발표한현대 한국인치아의 평균계측

값과비교하여보았을때특별한차이점은나타나지않았다.

방사선검사소견

턱뼈와 치아의 방사선사진상형태학적인혹은 병적인특이소

견은 관찰되지않았다. 위턱과 아래턱의 둘째큰어금니의 치아뿌리

끝이 아직완전히 닫히지않은 형태로관찰되었다. 아래턱 양쪽 셋

째큰어금니가턱뼈 안에 매복되어 있었으며, 치아뿌리 끝 역시아

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소견을 보였다. 둘째큰어금니와 셋째큰

어금니의 발달 정도를 이용하여 나이추정을 시행하였으며, 최와

김(1991)의방법으로는16.39세전후로추정되었고, Lee 등(2009)의

방법으로는16.03~16.65세전후로추정되었다..

맺음말

이번 22-01 인골의 법치의학적 감정내용중가장주안점을두어

야 할 사항은 나이추정이었다. 치아를 이용한 나이추정은 유·소

아기 때는 치아의 발달정도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성인은 치아의

퇴행성 변화정도를 이용한다. 이 인골의경우성인의기준을 적용

그녀는 몇 살이었나

위 턱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CL(㎜) 7.89 7.26 7.77 8.40 10.18 10.40 11.40 11.04 - 10.91 8.72 - 7.84 -

MDL(㎜) 10.45 10.43 6.74 7.36 7.89 7.90 8.19 8.27 - 8.01 - - 10.69 -

BLL(㎜) 11.75 11.52 9.27 9.65 8.78 6.58 11.27 - - 8.98 9.80 - 11.76 -

RL(㎜) - - - - - 11.80 10.79 11.36 - 13.58 - - - -

아래턱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CL(㎜) 6.36 6.29 7.62 8.73 11.35 10.10 8.96 8.99 10.00 11.24 8.57 7.03 6.46 7.77

MDL(㎜) 11.18 11.01 6.82 6.75 6.83 6.24 5.09 5.20 6.38 7.19 7.15 6.64 10.83 11.39

BLL(㎜) 10.32 10.74 8.21 8.01 8.17 6.52 5.66 5.82 6.46 8.32 8.14 8.13 10.62 10.42

RL(㎜) - - - - - - - - - - - - - 11.08

22-01 인골의치아에서관찰된계측값

* CL: 치아머리길이·MDL: 치아머리폭·BLL: 치아머리두께·RL: 치아뿌리길이

◀완전히닫히지않은형태로관찰된
아래턱셋째큰어금니의치근단. 위
쪽사진은오른쪽어금니, 아래쪽
사진은왼쪽어금니.

▼22영역인골의위턱과아래턱치
아전체의치근단방사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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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았을 때는 39.05~42.38세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치아의 발

달은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기에 나이추정 결과

에모순이생겼다. 

본 감정에서 적용한 교모도를 이용한 나이추정은 현대 한국인

과일본인의 교모도를기준으로한자료이며, 따라서지금과의 식

이양상이현저하게 다를 것이라고 추측되는 고대인에 적용할경우

지금과 같은 모순된 결과의 가능성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치아의

발달정도는 사람마다 그 차이가상대적으로적어 성인의 나이추정

보다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인골의 나이는 치아의발

달정도를이용하여평가하였고, 만 16세전후로추정하였다. 

이런 결과는 법의인류학적으로 추정된 나이와도 매우 유사하

게 나타났다. 향후다른인골의 나이추정에 있어 교모도와 같이 환

경·사회·시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이추정인

자를 이용한 방법은 그 적용에 있어 신중을기해야할 것으로사료

된다. 

교모나 마모를 이용한 나이추정 방법은 그 방법이 개발된연구

집단의인종, 사회적지위, 식이등을고려하여적용하여야할것이

며, 비슷한논리로영국의선사시대부터중세까지인골의 교모 혹

은마모도를바탕으로개발된Brothwell(1989)의기준등서양의기

준을 한국인인골의 나이추정에 적용하는 것 역시매우신중을기

하여야 할 것이다. 치아의 교모도를 이용한 나이추정은 비파괴적

이고 적용이 간단하며, 관찰자간 오류가적은장점이 있기에 실무

에서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한국인의 고대 혹은중세인골에 대

한기준을마련하고사용할것을제안한다.

22-01 인골의 위턱 오른쪽가쪽앞니에서는특이한 형태의 마모

가 발견되었다. Romero(1970)는 이러한 인위적 치아 변형을 분류

하는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의기준에 의하면본인골의 치아 변

형은B/2 정도로평가된다. 이러한인위적인치아훼손은주술·심

미·사회적 이유로 인하여 생긴다고 알려져 있으며, 반복적인 치

아를 통한 작업으로도나타날수 있다. Fox(1992)는 구석기시대인

들의 위턱 앞니에 나타나는 일정한 빗살무늬가 치아로 음식물을

고정하고 석기로자르는 반복적인작업에 의해 나타난다고 주장하

기도하였다. 본인골의 치아변형 역시그러한앞니로인한 반복적

작업으로인해나타났을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

아래턱 양쪽 송곳니 및 첫째작은어금니의 입술면에서는 사기질

형성저하증으로인한 사기질의 결손이 나타났다. 사기질형성저하

증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사기질의 형

성에 영향을줄수 있는 전신적인손상에 의해서나타난다. 이러한

종류의 외부적 요인은 전신적인감염, 대사성 질환, 영양결핍 등을

들수있다. 

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사기질형성저하증이 나타나 건 간에

임상적인양상은 거의 유사하기때문에, 사기질형성저하증의 출현

으로어떠한 질환을 앓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어렵다. 분명

한 것은 살아 있을 때 전신적인질환을 몇번겪은 점이며, 이러한

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뼈에 나타난 증거들과 함께 추측

하여야할것으로사료된다.

법치의학적 감정을 통해본인골의 나이는 만 16세 전후로추정

되었으며, 사기질 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전신적인외부적 손

상을 몇 차례 받았을 것으로사료된다. 또한 치아의 계측검사 결과

현대인의형태와큰차이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이상섭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치의학실 기술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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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사람얼굴의 생김새는인류의 관심사중하나이며, 과거 사람의

얼굴이어떻게생겼는지에대한호기심또한자연스러운학문적궁

금증중하나이다. 과거 사람에 대한 고고학·해부학등의 과학적

발전에힘입어고대인의머리뼈로부터얼굴을복원할수있는방법

이개발되었으며, 이집트의미라, 알프스의아이스맨iceman 또는북

유럽의 습지인bog body 등에 대한 과학적얼굴복원이 보고된 바 있

다. 국내의경우, 머리뼈로부터 과학적자료를 활용한얼굴복원사

례가많지는 않으나, 한승호등(2001)에 의해김대건 신부의얼굴을

복원한사례가있으며, 같은연구자들에의해한국인의평균머리뼈

를이용하여평균얼굴을복원하고전신상을제작한사례가있다.

이연구의 목적은창녕 송현동 15호분에서출토된 온전한 한 개

체의 뼈대를 이용하여 고대인의 전신을 복원상으로제작하는 것이

다.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의 공동연구를 통해 고대 한국인을 과학

적으로 복원하였으며, 인골로부터 한국인을 복원하는 또 다른 작

업을위해좋은참고사례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연구방법

복원할 개체는 매장주체부의 북쪽 단벽 인근에 위치한 22지역

의 뼈대이다. 22지역의 뼈대에 대한 법의인류학·법치의학분석을

통해기초 신원자료를 알 수 있었다. 복원할 개체의 성별은 여자로

추정되었고, 법치의학적인 분석을 통해 나이는 만 16세 전후임을

알수있었으며, 추정키는152.0~159.6cm로판단되었다. 개체의이

러한기초 신원정보를 바탕으로얼굴복원에 필요한 물렁조직두께

를 알기위해 만 16세 한국인여성에 대한 물렁조직두께조사를시

행하였고, 전신의 비례적인 관계를 알기 위해 2004년에 기술표준

원이제시한 한국인인체치수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컴퓨터단층

촬영을이용한복제뼈제작, 복제된뼈의전신조립, 얼굴물렁조직

의 평균두께 표시, 근육 표현, 피부 마감, 실리콘 전신상제작 순으

로고대인골에대한복원이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복제뼈제작

발굴한 뼈들에 대해 컴퓨터단층촬영을 하고, Mimics(version

10.0, Materialise, Belgium) 프로그램을이용하여3차원모델로제작

한 뒤총 108개의 뼈복제품을 만들었다. 발굴 당시머리뼈의경우

온전한상태를 유지하였으나, 물에 의한 뼈의 변성으로인해발굴

과정에서 얼굴뼈의 형태가 소실되었고, 실험실 분석을 위한 처리

과정에서 머리뼈가 다수의 조각으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조각난

머리뼈의 3차원적 재복원이 필요하였다. Hypermesh(version 9.0,

Altair,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각난 뼈들끼리 연결을시켰

고, 소실된 얼굴뼈는 발굴 이전에 현장을 3차원 스캔한 자료에서

그녀의모습에어떻게다가갔나
고대인골의인체복원연구

해부학

인체복원연구는법의인류학ㆍ법치의학적기초신원자료를바탕으로컴퓨터단층촬영(CT)과 3D 재구성을통한복제뼈제작→복제된뼈의전신조립

→얼굴 물렁조직의 평균두께 표시→근육표현→피부마감→실리콘 전신상 제작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복원된 여성 순장자의 머리뼈 전체의 형태적인

비율관계는현대인과비슷하였으나, 얼굴은현대인보다매우넓고편평하다. 복원된팔길이와어깨너비등종합적인신체적특징을검토해보았을때,

현재만 16세한국인여성과비교하면, 하위 5~25%에속하는작은체구이고팔길이가특히짧았다는것을알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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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영역뼈에대한컴퓨터단층촬영을시행한후3차원모델링프로그램으로3차원뼈모델을제작하였다.

▼소실된얼굴의형태를복원하기위해3차원상에서뼈조립을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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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와머리뼈전체를재복원하였다.

복원할 개체의 뼈대구성 상 소실된 뼈들과 형태적으로 불완전

한 뼈들이 다수 있었다. 양쪽으로존재하는 뼈종류중에서한 쪽이

소실되거나 형태적으로불완전할경우에는 다른 쪽의 뼈를 거울상

으로만들어 보충하였고, 오른쪽넙다리뼈, 발목뼈와발허리뼈일

부에대해이와같은과정을거쳤다. 보충할짝이없거나완전소실

된 경우에는 대체할 뼈모델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응용해부연

구소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함께 제작한 한국인 평

균 뼈모델인 DIGITAL KOREAN(DK)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DK 자료를 활용한 뼈종류는 갈비뼈·등척추뼈 일부·허리척추

뼈· 엉치뼈·꼬리뼈·양쪽 볼기뼈·양쪽 손뼈·양쪽 발가락뼈

일부이며, 22지역 개체와의 크기적인 차이를 비교하고 비율을 정

그녀의 모습에 어떻게 다가갔나

▲형태가불완전하거나소실된뼈를대체하기위해한국인평균뼈모델과22영역개체의뼈크기를비교한뒤정해진
비율에따라한국인평균뼈모델을크기변환하여대체뼈로이용하였다.

▶인체복원모형제작대상인22-01 여성순장자의인골출토상황. 발굴과정에서머리뼈의일부가불가피하게손상되
었으며, 손가락뼈는대부분남아있지않았다.

22영역개체의출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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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영역개체의뼈대재구성. 22영역개체의복제뼈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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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모습에 어떻게 다가갔나

▲손과발의복제뼈를조립한모습. 

▶척추뼈의조립. 셋째허리척추뼈를고정하고인체비율에맞게척주의높이를조정하여정상범위의척주굽이를표현하였다.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84

일반적으로고대인골에서 코와귀등얼굴의물렁조직은남아
있지않다. 따라서 얼굴을복원하기위해서는동일한연령대의
현대인체통계학적자료를활용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 이
번연구에서는한국인만16세여성40명을대상으로얼굴의물
렁조직두께를초음파영상기기로조사하여활용하였다.

▲얼굴물렁조직두께계측을위한총20개의얼굴표지점. 

◀비침습적인초음파를이용하여한국인만16세여성을대상
으로얼굴의물렁조직두께를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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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위별로크기를 변환시켰다. 22지역의원래뼈모델108개중

재복원된 머리뼈모델을 포함하여 58개의 뼈모델을 선택하였고,

DK 자료로부터119 개의 뼈모델을 축적 변환시켜총177개의 뼈모

델을제작하였다.

제작된 뼈모델은 모두 STL(stereolithography) 파일포맷으로 저

장하였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슈퍼컴퓨팅본부로부

터3차원모델에서실제형상을 만드는 신속조형기술rapid prototype

을지원받아뼈복제품을제작하였다.

복제된뼈의전신조립

몸통을 이루는 척추뼈와 볼기뼈 중심으로 뼈조립을 시작하였

다. 지면과 비교적 수평관계를 이루는 셋째 허리척추뼈를 고정대

에 고정시키고, 척추뼈를 순서대로 조립한 다음 정상적인 형태의

척주굽이를 표현하였다. 정상인에 있어서 각 척주굽이의 각도와

엉치뼈와 볼기뼈의 위치관계가반영되도록 각도관계를 조정하고,

한국인인체치수 조사자료와 추정된 키를 감안하여 척추뼈의 전체

길이를 조정하였다. 조립된 척추뼈에 갈비뼈를 붙여 고정시키고

그녀의 모습에 어떻게 다가갔나

이번연구를위해조사한한국인만16세여성의물렁조직두께평균값과다른연구와의비교

1 glabella 6.59 1.42 4.60 1.04 5.20 1.20 5.50 1558

2 nasion 4.12 1.15 5.40 0.88 5.00 1.31 8.00 2754

3 rhinion 2.93 0.66 1.80 0.51 2.50 0.82 2.50 719

4 mid-philtrum 9.22 0.95 9.40 1.46 10.90 1.49 15.00 2485

5 mentolabial sulcus 9.54 1.29 9.70 1.79 11.10 1.02 11.00 1687

6 pogonion 8.30 1.29 8.70 1.75 11.00 1.92 11.50 3020

7 gnathion 6.87 1.55 5.50 1.36 7.30 1.39 7.50 679

8 mid-supraorbital 7.50 1.31 5.70 1.47 6.20 1.16 6.00 246

9 mid-infraorbital 9.89 2.59 6.00 1.25 7.50 1.21 7.00 521

10 lateral nose 12.78 2.04 7.70 1.78 - - 8.00 104

11 supra-canine 9.55 1.40 10.30 3.22 - - 11.00 104

12 supra-M1 (M2) 15.19 3.28 26.80 4.96 16.20 3.15 27.00 104

13 infra-canine 10.81 1.44 9.80 2.40 - - 10.50 104

14 infra-M1 (M2) 13.81 2.53 23.20 4.58 14.50 2.84 23.00 104

15 mid-mandible 8.92 1.93 13.40 2.76 9.60 2.19 12.50 104

16 lateral orbit 8.15 1.97 4.50 0.85 7.80 1.52 - -

17 zygomatic 13.47 2.96 9.50 1.85 - - - -

18 zygion 8.47 2.69 6.80 1.88 8.40 2.19 8.00 147

19 mid-masseter 18.23 2.63 - - 21.50 3.91 19.50 142

20 gonion 9.50 3.45 17.00 2.67 - - 17.00 109

이번 연구
(2009)

n=40(16세)얼굴표지점

두

께

㎜

평균
표준
편자

표준
편자

표준
편자

표준
편자

Manhein
(2000)

n=35(14-18세)

Wilkinson
(2002)

n=25(17-18세)

Stephan
(2008)

(12-17세)

평균 평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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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복원과정. 

▶전신복원과정

출토된인골을컴퓨터단층촬영(CT)과 3D 정밀스캔을통해디지털자료로작성하고, 신속조형기술(RP)로복제하는작업이인체복원모형제작의시작이다. 복제한전신뼈는해부학적자세와특징을고려하여조립하고, 인체
통계학적자료에기초하여근육을붙이며, 지방층을추정하여피부를복원한다. 이렇게제작한복원모형에주형을만들어실리콘전신상을만들고, 사실적인표현을위해반복적인채색과머리카락등을심게된다. 최종적으
로역사자료를참조하여머리모양을만들고의복을갖추면인체복원모형이완성된다.

머리뼈에물렁조직두께를나타낸일정높이의봉부착. 얼굴의표정근육표현.

물렁조직의두께만큼유토를붙혀얼굴복원. 실리콘상을제작후사실성을부여하기위해채색.



그녀의 모습에 어떻게 다가갔나

87

복제뼈의전신조립 근육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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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마감 실리콘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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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과 다리의 뼈대를 조립하였다. 머리뼈를 최종적으로 연결하였

다. 복원상의자세에 대해논의하여일반적인입상에 오른팔을악

수하는 자세를 갖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맞게 오른팔을 조정하였

다. 조립된뼈의3차원정보를보존하기위해조립이완성된다음3

차원스캔을시행하였다.

얼굴물렁조직의평균두께표시

만16세여성의얼굴을복원하기위해만16세한국인여성40명

을 대상으로 얼굴의 물렁조직 두께를 조사하였다. 얼굴표지점을

정하기위해 Manhein 등ㆍWilkinson 등ㆍStephan 등의 연구를 참

조하였고, 총 20개의얼굴표지점을 정해 초음파영상기기를 이용하

여 조사하였다. 조사된 평균두께값을 해당하는 표지점에 봉을 붙

여표시하였다.

근육표현

얼굴을 포함한 전신을 복원하기 위해 몸을 구성하는 근육들을

깊은 층에서부터 얕은 층으로 유토를 붙여나가면서 전신 부피에

대해 과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얼굴의 경우 얼굴근육에 대한 표현

을 한 뒤 물렁조직의두께가표시된 곳까지양감을 나타내었다. 근

육을 통해 양감을 표현한 뒤 피부층까지유토를 붙혀 대략적인외

형을 만들었다. 근육표현이완료된 전신상의 3차원정보를 보존하

기위해조립이완성된다음3차원스캔을시행하였다.

피부마감

얼굴의중요한 형태소를 이루는 눈, 코, 입, 귀에 대한 표현을 하

였다. 복원된얼굴은현대인에 비해 다소투박한 형태를 갖고 있었

다. 얼굴을포함한 전신에 대한 피부표현은 조형학자의지식과경

험에 따라 최대한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피부마감이완료된 전

신상의 3차원정보를 보존하기위해 조립이완성된 다음 3차원스

캔을시행하였다.

그녀의 모습에 어떻게 다가갔나

의복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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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22-01 여성순장자의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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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전신상제작

유토로 복원된 전신상을 토대로 주형을 만들어 실리콘 전신상

을 제작하였다.전신상의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실리콘 상의 제

작은 영화관련특수분장기법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작

된실리콘전신상에모발, 눈썹등을심었으며, 반복채색을통해피

부질감을표현하였다.

맺음말

얼굴의 생김새는 환경적인영향에 의해 눈꼬리가처지고, 코등

이 변형되거나 피부의 질감 등이 달라질 수 있지만, 유전학적으로

결정된 개인의 머리뼈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한 개인

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종교적 또는 정치적 의

미에서죽은 사람의얼굴을2차원적으로그리거나3차원적으로조

각하거나 죽은 이후얼굴형상을 떠 데스마스크death mask를제작한

유물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류는얼굴을 개인이나집단을 대표

하는 것으로생각해왔다. 얼굴이 갖는 이러한 의미는 고대인의얼

굴 생김새에 대한지적호기심을 유발하였고, 존재하는 유물에 의

해알수있는한정된형태자료가아닌, 고대인의얼굴생김새를객

관적인수치로확인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게되었다.

해부학이발전하면서머리뼈로부터 물렁조직soft tissue의두께자

료에 따르는 살을 올려 얼굴의 생김새를 과학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방법이개발되었고, 이를얼굴복원facial reconstruction이라고하

며 최근에는 완벽한 복원은 있을 수 없다는 개념 하에“facial

approximation”이라고부르기도한다. 

얼굴물렁조직의두께자료를 이용한최초의얼굴복원은독일의

해부학자인 His(1895)에 의해 서양의 작곡가인 바하Bach의 얼굴을

재구성한작업이다. 그이후Kollman(1899)은프랑스에서발견된석

기시대 여성의 머리뼈로부터 그지역에 사는 여성들의 물렁조직두

께자료를 이용하여얼굴을 복원하였고, 살아 있을 당시의 그림과

같은복원대상의검증자료없이추정에의해서만제작된최초의과

학적인얼굴복원으로평가받고 있다. 1900년대 초반까지머리뼈가

있는 과거의 대표적인인물들,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고인류에 대한

얼굴복원이유럽·러시아·미국에서활발하게이루어졌으며, 다양

한방법론이소개되었다. 그이후얼굴복원은법의학의신원확인작

업과같은실무적인사항에대해서도활용되기시작하였다. 

얼굴복원은 역사상 두 개의 방법론이 대두되었으며, 현재는 이

두방법의장점을모아작업하고있다. 첫째는러시아의고인류학자

인Gerasimow에의해1920년대에소개된방법으로러시아식Russian

또는 해부학적anatomical 방법으로알려져 있다.해부학적인지식을

바탕으로얼굴근육을재구성한뒤얇게피부를올려주어얼굴을복

원하며, 작업자의해부학적지식과경험을중시한다. 둘째는미국의

법의인류학자인Krogman에 의해 개발되고, 형질인류학자인Gatliff

에의해정립되어1970년대에소개된미국식american 또는인류학계

측anthropometrical방법이다. 얼굴과 머리뼈의상관관계를 잘 보여주

는인류학적얼굴표지점에서물렁조직의두께를 조사하고, 머리뼈

로부터조사된평균두께만큼을올려서복원한다. 조사된대상의성

별, 나이, 인종에따라다양한얼굴을복원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

피부속근육의흐름이얼굴에반영되지못하는단점이있다. 

이에 영국의 Neave는 앞선두방법을 조합하여얼굴근육을 복

원하고, 그위에물렁조직의평균두께를올리는방법을사용하였는

데, 현재 많은 얼굴복원 연구가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도

Neave의맨체스터Manchester방법으로얼굴을복원하였다.

국내의경우, 과학적절차에따른얼굴복원사례가그리많지않

다. 명동성당의의뢰로한승호등(2001)에의해김대건신부의얼굴

을 복원한 작업이 과학적 접근방법을 이용한 최초의 복원사례이

다. 당시김대건 신부의얼굴을 복원하기위해 사망 당시의 나이대

인 20대의 피부두께자료를 조사하였고, 머리뼈와 눈, 코, 입, 귀와

같은 얼굴 형태소와의 관계를 영상중첩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작업한

한국인평균머리뼈모델을이용한얼굴복원에도활용되었다. 

이연구에 있어서복원대상은 만 16세 한국인여성이었고, 복원

을 위해서는 얼굴 물렁조직의 두께값과 전신의 비율적 관계에 대

한 자료가 필요하였다. 과거의 사람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현대인

의자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현대인일수밖에 없는제약속에서는 불가

피한것으로생각한다. 

그녀의 모습에 어떻게 다가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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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의 한국인여성을 대상으로한 물렁조직두께조사를 백

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반적인

두께의 추이는 비슷하였다. 그러나Manhein 등과 Stephan 등의 결

과보다는두꺼운경향을보였다. 이는두연구자가12~18세를대상

으로 하여 두께의 평균값이 작아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17~18세를대상으로한Wilkinson 등의결과는이연구결과와비슷

하였으며, 다만 중간깨물근점mid-masster의 두께만 한국인이 더 작

아한국인여성의아래턱선이더갸름한것을알수있었다.

복원된 얼굴을 보면 현대인의 얼굴보다 투박해 보이는 인상을

갖는다. 이는백두진등(2000)이조사한현대청년기한국인얼굴에

대한 형태학적 비율관계 자료와 비교해봄으로써 설명할 수 있었

다. 복원된 머리뼈의 계측값을 통해 얼굴의 형태학적 비율관계를

현대인과 비교해보면, 머리길이너비지수head width-length index는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서머리의앞뒤길이에 비해 머리너비가넓은

형태hyperbrachycrany이고, 머리너비높이지수head height-width index

도 비슷하여 머리너비에 대해 평균적인 머리높이를 갖는 형태

metriocrany를 보였다. 그러나 복원된 머리뼈의 얼굴지수facial index

는 78.35로 매우 넓은 얼굴의 형태hypereuryprosopy이고, 현대인은

85.40으로 평균적인 형태를 보이므로, 얼굴너비bizygomatic diameter

가 똑같은경우복원된 머리뼈의얼굴높이facial height가 매우짧은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얼굴지수upper facial index에서도복

원된 머리뼈는 46.48로 넓은 얼굴의 형태euryeny이고, 현대인은

54.20으로평균적인형태meseny였다. 따라서복원된머리뼈전체의

형태적인비율관계는현대인과 비슷하였으나, 얼굴은현대인보다

매우넓고편평한형태를갖고있음을알수있었다. 

전신뼈를 조립할 때 전체적인 신체비율을 현대인의 것에 맞추

어 제작하였다. 법의인류학적 분석에 의해 추정키는 152.0~

159.6cm였다. 2004년에발표된제5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사업의

보고서에따른만16세한국인여성의평균신장은159.6cm 이었으

며, 하위 25분위의 키가 156.4cm이었다. 따라서하위 25분위의 키,

목뒤높이, 위앞엉덩뼈가시높이 등을 참고하여 척추의 높이를 약

58.5cm에 맞추어 척추의 형태를 조정하였다. 물렁조직이 추가될

것을 감안하여 전신뼈를 조립하였으며, 조립된 뼈대의 키는

151.5cm였고, 실리콘상을완성 한후자세를 고려하여 측정한 전

신의키는153.5cm이었다. 

조립후복원상에 입힐의복을 고려하여계측한 위앞엉덩뼈가시

높이는 80.5cm, 어깨너비는 31.5cm로인체치수조사사업자료와 비

교하면, 하위1분위에서5분위범위에포함되었고, 팔길이는48.5cm

으로상대적으로짧아 최소값에서하위 1분위 범위에 속하였다. 따

라서현대 한국인만16세 여성과 비교할 때하위25분위 이하에 속

하는작은체구이고, 팔길이가특히짧은것을알수있었다. 

머리의 수직길이는19.3cm으로일반적으로전신키를 머리의 수

직길이로나누는‘등신’개념으로볼 때현대 만 16세의경우에도

평균등신은8.3 등신이었고복원상은7.9 등신이었다. 복원상의허

리둘레는 54.5cm으로 21.5in이며, 현대인만 16세의 평균허리둘레

인 66.7cm(26.2in)보다는가는 허리를 보였다. 손과발의 크기에 있

어서는 현대 만 16세 여성보다 길이에서는 짧았으나 폭은 평균보

다넓었다.

복원과정중뼈조립과근육을유토로붙여나가는과정에서수정

이 불가피한경우들도있었다. 등척주굽이의 전체적인각도는맞았

으나, 굽이의중심이등척추뼈의위쪽으로옮겨야함을체형이드러

나는근육표현과정에서알게되어수정을하였고, 빗장뼈와어깨뼈

의방향성이맞지않아이또한근육작업시수정을하였다. 

이처럼 복원과정은 이전 단계와 다음 단계가밀접하게연결되어

단계마다수정및보완을거치게되고, 이러한과정속에서과학적사

실에기반한 해부학자와 실제표현을 하는 조형학자와의 긴밀한 의

견 교환이 필요하다. 이연구에서도짧은 복원기간이지만두전문분

야의협조를통해최대한과학적인복원이되도록노력하였다.

인체의전신을뼈에서부터복원하는작업은알려진과학적사실

또는 조사 수치, 그리고 복원작업자의 감각적경험들이서로어우

러지는과정을거치면서결과물을만들어낸다. 따라서복원사업을

통해 결과물은 나오지만, 형태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관계들이 규

명되거나 복원작업자의경험이 납득할 수 없는 형태가나오면 보

완·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연구를 통해 공개된창녕 송현동 15호

분출토순장인골의인체복원모형도마찬가지이다. 

법의인류학적 분석을 담당한 관련된 전문가들의지식과 복원작

업을 진행하는 조형학자의인체형태에 대한경험이 결합된 최선의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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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지만완벽한 복원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번연구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우리나라 고대인골의 전신복원이라는

주제아래활발한학제간연구를한좋은선례로남을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다양한 과거의인체 관련자료에 대한연구와 작업이 활

성화되기를기대한다.  

한승호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그녀의 모습에 어떻게 다가갔나

인체복원모형제작대상인골(22영역개체)의머리뼈계측결과

계 측 항 목 mm

최대머리길이 Maximum Cranial Length 166.00 

최대머리폭 Maximum Cranial Breadth 146.00 

광대사이직경 Bizygomatic Diameter 130.00 

최대머리높이 Maximum Cranial Height 143.00 

머리바닥길이 Cranial Base Length 96.00 

큰구멍앞점-이틀틈새점 길이 Basion-Prosthion Length 85.58 

위턱이틀폭 Maxillo-Alveolar Breadth 65.10 

위턱이틀길이 Maxillo-Alveolar Length 42.30 

귀바퀴사이폭 Biauricular Breadth 121.00 

위얼굴높이 Upper Facial Height 60.43 

최소이마폭 Minimum Frontal Breadth 95.17 

위얼굴폭 Upper Facial Breadth 101.24 

콧구멍높이 Nasal Height 47.17 

콧구멍폭 Nasal Breadth 24.25 

왼쪽 눈확폭 Left Orbital Breadth 32.51 

오른쪽 눈확폭 Right Orbital Breadth 40.36 

왼쪽 눈확높이 Left Orbital Height 38.18 

오른쪽 눈확높이 Right Orbital Height 37.11 

눈확사이폭 Biorbital Breadth 86.49 

눈물뼈점사이폭 Interorbital Breadth 16.31 

이마뼈길이 Frontal Chord 102.61 

마루뼈길이 Parietal Chord 136.33 

뒤통수뼈길이 Occipital Chord 92.45 

큰구멍길이 Foramen Magnum Length 33.14 

큰구멍폭 Foramen Magnum Breadth 27.07 

왼쪽 꼭지돌기길이 Left Mastoid Length 23.70 

오른쪽 꼭지돌기길이 Right Mastoid Length 26.29 

얼굴높이 Facial height 101.85 

머리얼굴높이 craniofacial height 193.41 

턱끝높이 Chin Height 23.16 

왼쪽 턱끝구멍에서의 턱뼈몸통높이 Body Height at Left Mental Foramen 21.69 

오른쪽 턱끝구멍에서의 턱뼈몸통높이 Body Height at Right Mental Foramen 22.04 

왼쪽 턱끝구멍에서의 턱뼈몸통두께 Body Thickness at Left Mental Foramen 10.27 

오른쪽 턱끝구멍에서의 턱뼈몸통두께 Body Thickness at Right Mental Foramen 10.40 

턱모서리점사이너비 Bigonial Width 101.07 

관절돌기사이폭 Bicondylar Breadth 126.01 

왼쪽 최소턱뼈가지폭 Left Minimum Ramus Breadth 34.96 

오른쪽 최소턱뼈가지폭 Right Minimum Ramus Breadth 37.13 

왼쪽 최대턱뼈가지폭 Left Maximum Ramus Breadth 45.49 

오른쪽 최대턱뼈가지폭 Right Maximum Ramus Breadth 46.92 

최대턱뼈가지높이 Maximum Ramus Height 48.41 

아래턱뼈길이 Mandibular Length 76.41 

아래턱뼈각 Mandibular Angle 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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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복원모형제작대상인골(22영역개체)의머리뼈와현대청년기머리의형태학적비율비교

*백두진등(2000)의연구결과에서발췌

인체복원모형과현대한국인만16세여성의신체크기비교 (단위:mm)

키

지수항목 지수정의
복원상 현대 청년기

지수값 형태학적 범주 지수값 형태학적 범주

머리길이너비지수
Cranial index

최대머리폭
Maximum Cranial Breadth

/
최대머리길이

Maximum Cranial Length
88.0 

매우 넓은 머리
hyperbrachycrany

86
매우 넓은 머리
hyperbrachycrany

머리너비높이지수
Cranial breadth-height index

최대머리높이
Maximum Cranial Height

/
최대머리폭

Maximum Cranial Breadth
97.9 

낮은 머리뼈
tapeinocrany

90.6
낮은 머리뼈
tapeinocrany

얼굴지수
facial index

얼굴높이
Facial height

/
광대사이직경

Bizygomatic Diameter
78.3 

매우 넓은 얼굴
hypereuryprosopy

85.4
평균 또는 중간
mesoprosopy

위얼굴지수
Upper facial index

위얼굴폭
Upper Facial Breadth

/
광대사이직경

Bizygomatic Diameter
46.5 

넓은 얼굴
euryeny

54.2
평균 또는 중간
mesoprosopy

인체복원모형
현대 만16세 여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 5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5분위 99분위 최대값

1535.00 1595.84 52.13 1464.00 1483.00 1509.50 1563.50 1592.50 1630.50 1688.50 1715.00 1723.00 

머리수직길이

인체복원모형
현대 만16세 여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 5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5분위 99분위 최대값

193.41 204.62 25.51 169.00 169.00 176.00 185.50 192.50 231.50 248.00 260.00 264.00 

어깨너비

인체복원모형
현대 만16세 여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 5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5분위 99분위 최대값

315.00 354.70 18.02 294.00 304.00 323.50 342.50 355.50 366.50 381.00 397.00 415.00 

팔길이

인체복원모형
현대 만16세 여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 5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5분위 99분위 최대값

485.00 0 536.86 22.94 480.00 486.00 498.00 519.50 537.50 551.50 572.50 591.00 624.00 

손길이

인체복원모형
현대 만16세 여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 5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5분위 99분위 최대값

155.00 173.13 7.93 153.00 153.50 160.50 166.50 172.50 177.50 185.50 192.50 1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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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한국인인체치수조사사업보고서에서발췌

손너비

인체복원모형
현대 만16세 여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 5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5분위 99분위 최대값

75.00 74.56 4.04 65.00 65.50 67.50 71.50 74.50 76.50 80.50 84.00 89.00 

허리둘레

인체복원모형
현대 만16세 여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 5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5분위 99분위 최대값

545.00 671.34 59.73 535.00 562.00 589.00 631.00 666.50 700.50 780.00 850.00 932.00 

위앞엉덩뼈가시높이

인체복원모형
현대 만16세 여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 5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5분위 99분위 최대값

805.00 869.79 37.18 790.00 794.00 807.50 841.50 869.50 894.50 930.50 953.00 1003.00 

발길이

인체복원모형
현대 만16세 여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 5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5분위 99분위 최대값

215.00 234.09 10.53 207.00 207.00 213.00 225.50 234.00 241.50 248.50 251.50 252.00 

발너비

인체복원모형
현대 만16세 여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 5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5분위 99분위 최대값

100.00 90.05 4.91 80.00 80.00 80.50 85.50 90.00 93.50 99.00 101.50 102.00 

등신비율(키/머리수직길이)

인체복원모형
현대 만16세 여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 5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5분위 99분위 최대값

7.94 7.80 - 6.53 6.60 6.81 7.04 8.27 8.43 8.58 8.66 8.78

키에서팔의길이가차지하는비율(팔길이/키×100)

인체복원모형
현대 만16세 여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 5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5분위 99분위 최대값

31.60 33.64 - 32.79 32.77 32.99 33.23 33.75 33.82 33.91 34.46 36.22 

키에서다리의길이가차지하는비율(위앞엉덩뼈가시높이/키×100)

인체복원모형
현대 만16세 여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 5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5분위 99분위 최대값

52.44 54.50 - 53.96 53.54 53.49 53.82 54.60 54.86 55.11 55.57 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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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손을건낸16살순장여인‘송현’.

1500년 시공을 거슬러 다시 복원된 순장여인은 현대인과 조우

한다.

‘송현’에게서건내진손은이작품이말하고자하는조형언어의

가장핵심이다. 지금까지복원또는발굴후의 전시모습이일방적

인정보의 전달이었다면, 이번작품의가장중요한 조형적 관점은

관람객과의소통이었다.

여인이 손을 건내는행위는 그녀가순장될 당시의시간과발굴

되어 복원될 때까지의 시간을 초월하여, 복원된‘송현’과 현대의

관람객을 마치 한자리에서만나게 해주는 효과를 갖게 하기위함

이었다.

이러한포즈로관람객이다시한번고대의순장여인‘송현’과그

녀가복원된상황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뼈의 전신조립

조형 제작과정의 중심에는 가장 먼저 척추뼈를 골반과 연결하

고머리뼈까지바로세우는데있다.

실제로는 신경과 인대가 통과하면서 각각의 뼈들을 잡아주지

만, 모형작업에서는 그렇지않기에 복제된 뼈들은 고무 파이프 안

에 알루미늄선을 삽입하여 만든 심재로 척추의 시작부터 끝까지

통과시켜 각 뼈들을 단단하게 잡아 주면서도 유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도록만들었다. 

그런 후에 척추뼈를 골반뼈에 연결하는데, 골반뼈는 퍼티라는

접착제와 신주라는 단단한구리봉을 이용하여 접착하였다. 척추뼈

와 골반뼈는 주어진 각도에 의해 각을 조절하였는데, 이것이 단단

하게 고정되어야 이후에 머리뼈와 허벅지뼈가 붙게 된다. 머리뼈

의 연결은 척추뼈와 마찬가지로 고무 파이프에 알루미늄을 넣은

심재로정수리에서부터 머리뼈 속안을 통과하여 목뼈까지수직으

로넣어기존에있던척추의심재와연결하였다. 

허벅지뼈는 골반뼈와 알루미늄선으로단단하게 엮은후골반뼈

와 허벅지뼈연결 부위에 접착제로단단히 붙여 고정하였다. 종아

리뼈는 고정된 허벅지뼈와 종아리뼈를 알루미늄선으로간단히 접

합을 한후, 다리의 위치를 주어진 각도에 의해 고정한 뒤 다시접

착제로 단단하게 고정하였다. 발뼈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정을

하되, 발가락뼈 하나하나에는 아주 얇은 철사 심재를 하나씩 심어

발가락뼈의 각 마디마다 붙여주었다. 이후발가락과발등, 발목 등

을 종아리뼈에 접착제로붙였다. 이 작업이 끝나면 머리끝에서발

끝까지직립자세를취할수있게된다. 

이 상태에서각 부위의 순서대로갈비뼈를 척추뼈에 고정을시

키게되는데, 갈비뼈와척추뼈가맞닿는면에구멍을뚫은후, 얇은

철 심재를 설치한 뒤 접착제를 이용해 단단하게 고정하여 갈비대

각각의 위치에 붙인다. 갈빗대가붙고 나면가슴가운데의 복장뼈

그녀를어떻게되살렸는가
고대인골의인체복원모형제작

조형학

복제뼈의 조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척추뼈를 골반과 연결하고 머리뼈까지 바로 세우는데 있다. 실제의 뼈들은 신경과 인대가

통과하면서 각 뼈들을 잡아주지만, 복원작업에서는 그렇지 않기에 RP로 복제된 뼈들은 고무파이프 안에 알루미늄선을 삽입하여 만든 심재로 척추의

시작부터끝까지통과시켜각뼈들을단단하게잡아주면서도유동적인움직임이가능하도록만들었다. 그리고 얼굴에서각근육들은인상을좌우할

수있기때문에, 작가의미적기준보다는계측된자료를정확하게인지하여제작하였다. 조형적으로인물을제작하는방법은매우다양하지만, 이번에

사용한방법은현재미국헐리우드영화사들이활용하는최첨단기법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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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이는데, 마찬가지로복장뼈가붙어야할 위치에구멍을 뚫은

후철사를길게연결하여갈빗대와붙여준다. 이때길게연결된철

사에 접착제와 등을 이용하여 복장뼈와 갈빗대를연결시켜주는연

골을만든다. 

몸통까지제작이완료되면, 제작된 갈비뼈 등쪽에 어깨뼈를 주

어진 각도와 위치대로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인후, 어깨와 빗장뼈

가 만나는 지점에 접착제로 윗팔뼈를 접합한다. 마찬가지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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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뼈대의조립과근육의표현. 척주를조립하여전신상의중심을잡은후전신상의무게를지탱
하기위해다리뼈갈비뼈, 머리뼈, 팔뼈순으로조립한다. 근육은깊은층에서부터얕은층으로표현
해나감으로써인체의양감을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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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이고, 손목과 손가락등은발과 같은 방

법으로제작하여붙이면1차적인뼈접합은완료된다. 

이경우뼈의 접합은완료됐지만, 이후작업에서하중을 견디기

위해 목뼈→꼬리뼈ㆍ골반→허벅지뼈ㆍ정강이뼈→발뒤꿈치를

단단한 철근을 이용하여 지탱하도록 연결하여 준다. 이렇게 하면

다음작업을진행할수있는뼈의심재가완성된다.

근육과피부의복원

근육의 복원과 피부층의 형성은 유토를 붙여나가는 작업으로

진행된다. 유토작업이선행되기전에 내장이 있어야할 배 부위를

아이소핑크라는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체구에맞게채운 다음 단단

한끈으로고정한다. 목부분도식도등의기관이붙는위치에아이

그녀를 어떻게 되살렸는가

▶▼얼굴복원과정. 물렁조직의두께가표현된머리뼈로부터근육과피부를표현하여얼굴의윤곽을만들
고법의인류학자와조형학자간의의견조율을통해전체적인얼굴의형태를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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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핑크로 크기만큼 채운 후, 본격적으로 유토작업에 들어가게 된

다. 유토작업에서는 깊은 근육을 먼저 붙여주되, 하중이 쏠려서다

리가부러지지않도록아래쪽을먼저붙인뒤위쪽을붙인다. 

근육의복원은먼저발부분깊은근육제작→종아리부분깊은

근육제작→허벅지부분 깊은 근육제작→골반부분 깊은 근육

제작→허벅지부분깊은근육제작→골반부분깊은근육제작→

배부분깊은근육제작→얼굴부분깊은근육제작의순서로진행

한다. 하중에의해서무너지는일은거의없으므로, 그이후엔정상

적으로 얼굴이나 몸통을 기준으로 하여 근육의 순서로 나머지 근

육을완성한다.  

그 다음본격적으로얼굴 이미지를 생각하면서얕은 근육의 층

까지제작한다. 얼굴에서는 각각의 근육들이인상을 좌우할 수 있

기때문에, 작가의 미적기준보다는 계측된자료를 정확하게인지

하여제작에임해야한다. 

모든 부위의 근육제작이완료되면, 지방과 피부의두께를예측

하여 표면까지제작을 하게 된다. 이번복원작업의 대상이 된 여인

은 16세 전후로생전의 활동패턴이나 영양상태를 고려했을 때, 비

만하지않다는결과가예상할수있었다. 따라서근육위에아주적

은 양의지방층만을 감안하여 피부두께까지올려주어 전신과얼굴

의 표면을완성하였다. 표면의 질감처리는 여러가지붓과화학재

료를 이용하여 피부에 거친 부분이나 매끄러운 부분을 조화롭게

표현하였다. 

실리콘복제

근육의 복원과 피부층 형성과정이 끝나면, 실리콘재료를 이용

하여 실제전시작품캐스팅에 들어가게 된다. 작품캐스팅 방법은

먼저 제작이 완료된 유토 조각상에 캐스팅용 실리콘을 전신에 바

른다. 실리콘이 굳으면, 다시같은 방법으로실리콘을발라 피막에

◀▼유토로제작된전신상으로부터실리콘상제작을위한주형을만든다음주형안에보강재용철심을
위치시키고실리콘을부어실리콘상을제작한다. 

▶실리콘전신상제작후사실감을부여하기위해반복적인채색작업과머리카락등을심는과정을거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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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준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실리콘을 벗겼을 때 모양이 흐트러

지지않도록잡아줄수있게FRP 보호막을앞뒤로구분하여감싸주

게 된다. 유토 조각상의원형에 실리콘을 바른후 FRP 보호막까지

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반대로 FRP부터원형까지떼어내게 된다.

떼어낸후실리콘틀도벗겨서원형과의 분리작업을 한다. 분리가

된 실리콘에는 스킨실리콘을 바르고, 내부에 보강재용 철심을 고

정한다. 이때 바르는원형 실리콘은 실제피부에 거의 유사한색이

나오도록 안료를 섞어제작한다. 내부에발라둔 실리콘이 다 굳으

면훼손되지않게원형틀에서빼내게된다.  

채색

틀에서빼낸 실리콘원형은 실리콘 전용 안료로채색을 하게 되

는데, 흰색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색깔들이 서로 겹쳐서 자연스런

피부색이 나오도록 여러번의채색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적색

의 핏줄을 에어브러쉬로채색하고, 그 위에 같은도구로청색핏줄

을 그려주게 된다. 다음으로옅은 노란색으로덮어주고, 붉은색을

전체적으로덮어 주게 되면 1차 마무리가된다. 그후에 옅은황색

피부색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얼굴은 메이크업도구를 이용하

여 표현을 정리하며, 손톱과발톱은특유의광택과재질감이 나올

수있도록코팅제로제작하면완성이된다. 

머리카락심기

채색이완성되면 머리카락을 심게 되는데, 앞 머리카락과 귀밑

머리, 눈썹, 속눈썹, 콧속 털까지모두사람이 바늘로일일이 심는

다. 윗머리와 뒷머리는 간혹가발을 씌우거나 붙이기도하지만, 이

번작품에선양 갈래머리로가르마를타는 여인의 모습을 고려하

여윗머리와뒷머리까지모두심는기법을선택하였다. 

제작이 끝난 여인상에 준비된 의복을 입히고, 바로설수 있도록

받침대를제작하였다. 

그녀를 어떻게 되살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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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과정을 거쳐 1500년전 16

살 순장여인‘송현’은 완성이 되었다. 인

체모형을제작하는 방법은 매우다양하지

만, 이번 작품에서사용한기법은현재미

국헐리우드의 영화사들이 활용하는 최첨

단기법중에하나이다.

김병하 | BH조형연구소장

◀▲ 두발의 형태는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의 자문을 통해
경주 황성동 토용과 다카마츠 고분벽화를 참조하여“앞
가리마를 타고 머리를 뒤로 넘겨 뒤에서 하나로 묶어 다
시 위로 살짝 올려 조정해 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었다. 의복은 대가야박물관의 의복을 참조
하여복원상의몸크기에맞게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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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 한반도삼국시대의순장문화

순장은 내세적 이데올로기와 차별적 신분제도가존재하던 사회

에서제도적 규범으로‘사람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는 공

감대가형성되었을경우, 주피장자(무덤의 주인)의소유 및 사역의

대상으로서봉사의 책임이 있는 종속관계자를동시에 매장하는장

제이다. 기존에는 순장이절대권력과 수직적인신분제도를시사하

는자료로평가되어 왔으나, 절대권력이 아니었기에 정치·사회적

으로보장받지못했던권력의권위를 사람을 희생해서라도과시하

고 유지하려했던,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복합사회 혹은 고대국가

형성 이후점차 사라지는, 당시의 사회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자

료로규정할 수 있다. 출토 유물과 고분의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

해 볼 때, 창녕 송현동고분군은 6세기초를 전후한시점에 축조되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창녕지역을 통과하는 수운과 지역

생산력을기반으로하여지속적으로성장했던지역정치체의 엘리

트집단이 축조의중심세력이었으며, 신라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고 561년세워진『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의 존재를 고려해

볼 때, 이들은 대내외적으로 지역경영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보

장받기 위해 당시 영남지역의 복잡했던 지역간 상호작용의 체계

속에서친신라적노선을선택했던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법의인류학 고대인골의과학적수습과처리

한국에는현재까지표준화된 유골수습지침서가없지만, 매장문

화재발굴조사에서출토되는 과거의인골자료는 출토맥락에 따라

고고학·법의인류학·생물학·유전학등 향후진행될 수 있는연

구에 적합하도록 수습·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수습 당시 해부학

적연속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진행한다면, 추가적인실험이나

분석을위한자료체계의구축및유지에매우유용할것이다.

이 연구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고대 인골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인체와 문화의 복원을 시도한 고고학·유전

학·생화학·법의인류학·물리학·조형학의학제간 융합연구사례이다. 특히발굴조사 결과보고의일부로서가아닌, 창녕 송현동 15호분

출토 순장인골의 종합연구를 목표로연구의기획·설계·추진·평가·홍보, 그리고 연구비의 확보·집행등이 체계적으로이루어졌다는

점은기존의연구경향과차이가있으며, 현장자료에서고고학적지식으로의재구성을추구하고자했던시도에큰의미가있다고판단된다. 

인골을남아있는 고고학적자료로서만이 아니라 사람의 흔적을지니고 있는, 그래서인문사회와 과학기술분야의지식을동원하여 모습

과생활, 그리고죽음에다가가려했던, 과거사람에대한관심에서이연구는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제3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에서단일주제의 분과발표를 통해연구성과를 공개하고, 기자브리핑과인체복원모형 전시회를 거치면서, 이

번인체복원연구의대상인창녕송현동15호분의16세여성순장자는출토된유적의이름을따라‘송현松峴’으로부르게되었다.

지난 12개월간서로다른시각과 입장을 배려하고, 서로다른학문적 배경과 전통을 이해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진행했던 융합연구의

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연구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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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 고대인골의방사성탄소연대측정연구

과거의인골자료는 매장이후환경적 영향에 따라화학적·구

조적변형이쉽게야기될수있고, 인간은의지에따라육상및해상

식량자원등을 매우복잡하게섭취하기때문에, 다른 고고학적자

료에 비해절대연대측정의 오차가민감하게발생할 수 있다. 그러

나 한국의절대연대측정 분야에서는 과거인골자료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이루어지지않아보다효과적인전처리법을찾고자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HI판별·EA분석·FTIR분석을 통해 최적의 인골

자료전처리조건을찾아냈고, 식생활판별과관련된안정동위원소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보다 객관적인 절대연대측정치의 역년대변

환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창녕 송현동 15호분 출토 순장인골의

사망시점은95%의신뢰수준에서420A.D. ~ 560A.D.이다.

유전학·생화학 고대인골의친연관계·식생활규명연구

유전학·생화학적연구는 순장자들의 친연관계 및 성별판별등

유전학적특징과 식습관 정보의 과학적 복원을 목적으로진행하였

다. 고DNA 분석을 위해서는발굴자를 비롯한 매장이후사람의 접

촉에 의한 DNA 오염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야한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순장인골중인체 복원연구의 대상인 22-01 인골의 성별은 여

성으로 판별되었으며, 법의인류학적으로 남성으로 판명된 34-02

와 73-04에서채취한시료는동일한 mtDNA 하플로타입 변이를 갖

고 있을가능성이 높아동일한 모계의자손일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mtDNA 하플로그룹은현대의 한국인집단은 물론 아산 명암리

조선시대인골자료에서도보고된 바 있고, 일반적으로동남아시아

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안정동위원소분

석으로는 순장자들이 수수·기장·조 등의 C4 식물보다는 쌀·보

리·콩등의 C3 식물을 주로섭취하였으며, 73-04의남성 순장자는

다른 순장자들보다 C3 식물과 단백질(육류) 섭취의 정도가높았음

을추정해볼수있다. 

해부학 고대인골의형태학적구성

인골의 과학적 수습과정에서출토맥락의 해부학적연결상태를

고려하여 10개의 뼈무리로구분하였는데, 최소개체수와총최소개

체수를 이용하여 4개체로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란이

심하거나 소실된 뼈가 다수일 때 최근 사용하는 링컨지수와 최고

가능개체수를 대입하였을 경우에도 4개체로 계산되었다. 수습 당

시의 위치정보와 뼈대의 해부학적특성 및연결성을 고려하여 4개

체의 인골에 대한 각각의 개체구분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법의

인류학적·법치의학적 신원확인과 사인규명의 개체 대표성을 뒷

받침해준다. 따라서뼈가조각나있거나 다른지역에 위치할지라도

형태학적 관찰을 통해 연결성을 갖는 뼈끼리 최대한 복원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74-04 인골중일부는 뼈 수습 이전 사람의

발뼈와 함께 해부학적 연결성을 갖도록 배치되어 있었으나, 분석

결과 사람뼈의 특징을 가지지 않는 동물뼈로 판단되었으며, 분류

학적으로 사슴 또는 고라니의 발가락뼈로 추정된다. 이 동물뼈가

순장인골의발가락뼈 탈락부분에 마치 공백을채우듯이 온전한발

모양을 갖도록 배열된상태로출토되었다는 것은 관련 전문가들의

추가적인검토를필요로한다.

법의인류학 고대인골의법의인류학적신원확인

법의인류학적 신원확인의 목적은인골의 성별·나이·신장등

에 대한기초 신원자료를 확보하고, 뼈에남아있는 병리학적소견

및 외상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 그 원인과 결과를 추론함으로써

순장인골의 사망 무렵 정황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다. 4구의 순장인골은 무덤의 입구인 횡구부로부터 여-남-여-남

의 순서로배치되어 있었다. 인체복원모형제작대상인 22-01 인골

은팔다리뼈의 뼈끝닫힘이열려있어약 15~17세 여성으로판단되

며, 신장은 152.0cm ~ 159.6cm이다. 머리 뒤통수뼈에서좌우대칭

적인다공성뼈과다증이 확인되었는데, 혈액 요구량의 증가로인한

생리학적빈혈을의심해볼수있으며, 그원인은영양결핍, 불충분

한 무기질 식사에 병합된 만성감염, 뼈막염 등을포함한급성감염,

풍습, 식이, 위생, 기생충 감염 등으로병원체와맞서투쟁한 증거

로인식할수있다. 그리고정강뼈및좌우종아리뼈에서과도한뼈

재형성으로인한 반응뼈도확인되었는데, 일시적인종아리의 반복

적이고급격한 운동이 필요했던상황에 노출되었을가능성을완전

히 배제할 수 없다. 나머지순장자들의 나이는 모두젊은 성인으로

순장의 대상자가청소년을포함한 젊은연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골들의 뼈대에서 골절 등의 특기한 외상이 보이지 않아 손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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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인사가 아닌 중독사 또는 질식사가 법의학적으로 가장 적합

한 사인에 해당할 것으로판단된다. 발굴 당시인골의자연스러운

해부학적 자세와 위치, 뼈대 관절의 유지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창녕 송현동 15호분의 매장주체부 내부는 1차 매장의 정황을 나타

낸다. 즉, 고분에매장되기전에사망하였으며, 부패로인해백골화

가된이후인골이이동되거나재매장된것은아니다. 

법치의학 고대인골의법치의학적신원확인

인체 복원모형제작 대상인 22-01 인골에 대한 법치의학적 검사

는 나이추정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치아의 교모도를 이용

하여 실시한 맨눈검사에서는 성인의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39.05~42.38세로추정되었으나, 방사선검사 결과 위턱과 아래턱의

둘째큰어금니의 치아뿌리끝이 아직완전히 닫히지않은 형태로관

찰되었고, 아래턱 양쪽 셋째큰어금니가 턱뼈 안에 매복되어 있었

으며, 치아뿌리 끝 역시아직완전히발달하지않아 16.03~16.65세

전후로판단되었다. 이것은 뼈대의 법의인류학적 분석으로추정된

나이와도 매우 유사하다. 맨눈검사에서 이용된 치아의 교모도는

현대 한국인과 일본인을 기준으로 한 자료로 지금과 식이양상이

현저하게 달랐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고대인에 적용할 경우 이와

같은 모순된 결과의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교모도와 같이 환

경·사회·시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이추정인

자를 이용한 방법은 그 적용에 있어 신중을기해야할 것으로사료

된다. 그리고 다양한 정도의 치아우식증이 관찰되었고, 아래턱 양

쪽 송곳니 및 첫째작은어금니의 입술면에서는 사기질형성저하증

으로인한 사기질의 결손이 확인되었다. 사기질형성저하증을일으

키는요인들은매우다양하며, 전신적인감염, 대사성질환, 영양결

핍 등으로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떠한원인으로든임상적인양상

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사기질형성저하증의 출현으로 어떠한

질환을 앓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어렵다. 분명한 것은 살아

있을때전신적인질환을몇번겪었다는점이며, 이러한질환이무

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뼈에 나타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부학 고대인골의인체복원연구

22-01 인골을 대상으로한인체복원연구는 법의인류학·법치의

학적기초신원자료를바탕으로컴퓨터단층촬영과3차원재구성을

통한 복제뼈제작→복제된 뼈의 전신조립→얼굴 물렁조직의 평균

두께 표시→근육표현→피부마감→실리콘 전신상 제작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복원을 위해서는 얼굴 물렁조직의 두께값과 전신의

비율적 관계 등인체 통계학적자료가필요하다. 그러나특히얼굴

물렁조직의경우통계학적 유의성을지닌상태에서고대인골자료

에 온전하게남아있기어렵다는특성을 고려해볼 때, 과거의 사람

을 복원하는 과정에 현대인의 유의한 인체 통계학적 자료를 이용

하는것자체가논란의대상이될수는있으나, 자료자체의특성과

자료 축적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적자료를 바탕으로한인체의 복원은 각 단계마다

수정과 보완을 거치게 되며, 과학적 사실에기반한 해부학자와 실

제적 표현을 담당하는 조형학자사이의 긴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

져야가능하다. 복원된창녕 송현동 15호분 출토 여성 순장인골의

머리뼈 전체의 형태적인비율관계는현대인과 비슷하였으나, 얼굴

은현대인보다 넓고편평하다. 그리고 출토 당시매장자세의 길이

는 135cm였고, 법의인류학적 분석에 의한 추정신장은 152.0~

159.6cm이었으나, 복제된 뼈를 해부학적으로조립한 결과 실제키

는151.5cm였으며, 피부를형성하고머리카락을심은키는153.5㎝

이다. 복원된팔길이와 어깨너비 등 복원된인골의 종합적인신체

적 특징을 검토해 보았을 때, 현재 만 16세 한국인 여성과 비교하

면, 하위 5~25%에 속하는 작은 체구이고팔길이가특히 짧았다는

것을알수있었다. 

연구를 마치며

정치·사회적으로확실하게 그 귄위를 보장받지못했던창녕지역 정치엘리트집단은 사람을 희생해서라도정권을 과시하고 유지하기위

해순장제도를시행하고있었다. 창녕송현동15호분에묻힌16세의여성순장자‘송현松峴’은이미사망한정권의핵심인물을다음세상에서

도섬기고 그 봉사의 책임을 다하기위해6세기초 독약을 마셨거나 질식사하여 무덤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왼쪽 귀에 금동귀고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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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그녀는 출산을경험한 적은 없었고, 평소에 쌀·보리·콩등을주로먹었다. 그러나살아가면서전신적인질환을몇차례겪었고, 빈혈

도있었으며, 충치가여러개 있어 통증을느꼈다. 종아리와 정강이를 반복적으로사용하거나앞니로무언가를자르는일을 하고 있었던 키

153.5㎝의‘송현松峴’은작은체구에유난히팔이짧은, 넓고편평한얼굴의여성이었던것이다. 

그녀와 함께 묻힌두명의남성은서로먼 외가친족일수도있다. 무덤의 주인과가장가깝게 누워있던남성 순장자는 평소에 유독 고기

를 많이 먹었지만, 죽어서무덤에 묻힐 때는발가락이 없어 사슴의발가락으로온전한발모양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것이 과학적인연구를

기반으로한창녕 송현동15호분에 묻힌 1,500년전 16세의‘송현松峴’과 순장자들의 이미지이며, 스토리의시작인것이다. 

앞으로이와같은연구가고고학적지식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 고대인골과 그 출토맥락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연구사례가지속적으로

축적되어 통계학적 의미는 물론 대조군으로서역할을 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통해인간의 신체적특징에 역사정체성을 부여하고, 과거의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고대사회의문화를 폭 넓게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마련되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자

료를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학문분야의국내 전문가그룹을발굴하고, 고고학이중심이 된학제간 융합연구의 효과

적코디네이션을 진행함으로써고고학연구가개방형 공동연구를 통해 과거 역사지식의창출은 물론현대사회의 이슈해결에도적극적으로

기여할수있기를희망한다.

강순형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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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00년전16세여성의삶과죽음
- 창녕송현동15호분순장인골복원연구-

이연구는 과거인간의 신체적특징에 역사정체성을 부여하고,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고대사회의문화

를 폭넓게 복원하고자기획되었다. 고대인골자료를 종합적으로연구하기위해 고고학·법의학·해부학·유전학·화학·물리

학·조형학등인문학및자연과학전문가들이함께참여한국내최초의학제간융합연구이다. 

6세기전후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 송현동 15호분에 매장된 4구의 순장인골을 대상으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총

12개월간문화재청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책임운영기관연구과제로진행하였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주관기관으로한반도고대사회에서순장의 의미와 사상적 배경에 대한연구를 담당하였다(고고학).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은 DNA를 추출하여 성별과 친연관계를 규명하였고, 탄소와 질소동위원소분석으로식생활을

분석하였다(유전학·생화학). 가톨릭의과대학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는 법의학적으로순장인골을 수습·기록하였고,  해부학·

병리학적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인체복원연구를 진행하였다(법의학·해부학·조형학). 충청문화재연구원한국고고과학연구소

는 분석된 식생활방식을 고려하여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의 합리적 역년대변환을 시도하였다(물리학). 그리고 컴퓨터단층촬영

(CT)·3차원정밀스캔·3차원모델링 등 첨단과학기술은 물론, 미국헐리우드영화의 최신특수 분장기법까지총동원하여1,500

년전매장된순장인골의종합적인복원연구를시도하였다. 

6세기전후사망한4명의순장자는무덤입구부터여성-남성-여성-남성의순서로묻혔으며, 중독또는질식사시켜바로순장된

것으로판명되었다. 그리고수수·기장·조등잡곡보다는쌀·보리·콩과육류등을주로섭취한비교적양호한영양상태였다. 

무덤 입구쪽에 매장된 순장여성은 왼쪽 귀에만 금동귀고리를 하고 있었으며, 뒤통수뼈에서다공성뼈과다증이 확인되어 빈혈

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강뼈와 좌우종아리뼈에서는 생전에일시적인종아리의 반복적이고급격한 운동을 추정해볼

수있는반응뼈도확인되었다. 치아의X-ray 검사와뼈대의분석으로이여성의나이는16세로판단하였다. 이여성의인체복원은

법의학과 해부학적연구성과를 토대로복제뼈제작·복제뼈 조립·근육 복원·피부층 형성·실리콘 전신상제작의 순서로진

행하였다. 키가 153.5㎝로현대의 만 16세 한국인여성과 비교하면, 하위 5~25%에 속하는 작은 체구이며, 목이 길며팔길이가특

히짧은, 넓고편평한얼굴의여성이다.

남성순장자 2명은동일모계혈족일가능성이 높다. 관찰된 mtDNA 하플로그룹은 조선시대인골과현대 한국인에서도나타나

며, 일반적으로는동남아시아에널리분포하는것으로도알려져있다.

한국에서는 고대사회 순장자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 많은논의가있다. 그러나 이번연구에서는 무덤 주인의 종속관계자인근

시자近侍者가내세에서도계속봉사할수있도록순장했다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순장여성이금동귀고리를하고있었고, 영양

상태도양호했다는것은순장자가단순히최하계층의신분만이아니라는것을시사하는것이다.

이번연구를 통해 고고학자료를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학문분야와 융합하여 고고학연구가개방형

공동연구로써과거역사지식의창출은물론현대사회의이슈해결에도적극적으로기여할수있기를희망한다.

강순형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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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fe and Death of a 16 Year Old Girl in Ancient Korea:
Reconstruction of human skeletons from the ancient burial at Songhyeon-dong, Changnyeong

The present study aims to seek the historical identity of human skeletons recovered from a burial at Songhyeon-dong, Changnyeong. In so

doing, the research attempts to understand and reconstruct diverse aspects of ancient human culture from a broad perspective. Various scholars

from archaeology, paleopathology, forensics, human anatomy, genetics, chemistry, physics and even fine arts participated in the interdisciplinary

and multidisciplinary research of human skeletal remains recovered from burial number 15 at Songhyeon-dong, Changnyeong, which is the first in

this kind in Korea. The present report summarizes this multidisciplinary research was carried out from July 2008 to June 2009 and supervised by

Gaya Natur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GNRICH). 

GNRICH studies the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of burial practice of ancient Korea focusing on human sacrifice associated with the burial

practice in Gaya (Archaeology section). Laboratory for Preservation Science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ttempts to extract

DNA from the skeletal remains in order to determine sex and possible kin relations of the individuals buried as a sacrifice to accompany the dead.

Researchers also conduct carbon and nitrogen isotope analyses which provide evidence of ancient diets (Genetics and Chemistry section).

Laboratory for Applied Anatomy at Catholic Medical University analyzes pathological and forensic evidence of the skeletons leading to the body

reconstruction (Forensic, Anatomy, Arts sect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Archaeological Science of Chungcheong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provides the result of AMS radiocarbon dating and presents the calibration result along with relevant interpretation (Physics

section). Also, analyses employing such techniques as CT, three dimension scanning and digitalizing and even the cutting edge technology used in

Hollywood movies offer a valuable means on which we can reconstruct the 1500 year old human remains.  

Four individuals were thought to have been buried as human sacrifice with the dead, and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 reveals that they were

buried in a female-male-female-male order in the early 6th century AD. Evidence shows that the sacrificed were either poisoned or suffocated to

death. The carbon and nitrogen isotope analysis suggests that rice, barley, bean and meat were primary diet sources rather than wheat, millet and

other cereals. 

The female buried near the entrance of the tomb wore an ear-ring on her left ear, and her occipital shows the evidence of porosity indicating

that she suffered from anemia. The tibia and fibula retain evidence of the repetitive and abrupt locomotions. Based on X-ray analysis of teeth and

skeletons, we determine that she died at around 16. The reconstruction of whole body was processed from the manufacture and refitting of

replicated bones and addition of layers of muscle and skin, which culminates in the production of a life size model of a young girl. The

reconstruction estimates that she was rather short, 153.5 cm tall, which can be grouped into the lower 5-25 percentile compared with modern day

Korean women. Among other features, she had a relatively long neck, particularly short arms and wide flat face. 

The two sacrificed males buried likely share the common matrilineal clan. The Haplogroup mtDNA extracted from the remains is also

observable in both Joseon Dynasty and modern day Korean people, while it is commonly recognized in Southeast Asians. 

In Korean history and archaeology, many discussions and debates have been centered around the social and political structure of ancient Korean

burial customs including the human sacrifice practice recognized in several Gaya tombs. The archaeological and other evidence from Songheyon-

dong suggests that the sacrificed were buried with the dead in order to accompany the upper class people to the afterlife. The fact that the

sacrificed wore an ear-ring and had relatively good diets also indicates that the buried were not necessarily from the lowest class or slaves.

The present research shows that various disciplines can contribute to archaeology and our knowledge of past human culture, while complying

with the demand of modern issues.

English translation by SEONG, Chuntaek 
Associate Professor of Archaeology Department of History Kyung 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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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창녕송현동15호분순장인골

인체복원연구 대상 순장인골‘송현’의 매장자세 3D Scan 재구성 자료





인골출토상황▶

22영역의 출토 인골(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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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표본목록
표본번호 뼈 종 류

22-01-001-01 머리덮개뼈 calvarium
22-01-001-02 왼쪽 관잔뼈 left temporal bone
22-01-001-03 오른쪽 관자뼈 right temporal bone
22-01-001-04 뒤통수뼈 occipital bone, 나비뼈 sphenoid bone
22-01-001-05 위턱뼈 maxilla, 왼쪽 광대뼈 left zygoma
22-01-001-06 오른쪽 광대뼈 right zygoma
22-01-001-07 아래턱뼈 mandible
22-01-001-08 머리뼈 조각 skull fragments
22-01-002-01 치아 tooth
22-01-002-02 치아 tooth
22-01-002-03 치아 tooth
22-01-002-04 치아 tooth
22-01-002-05 치아 tooth
22-01-002-06 치아 tooth
22-01-003-01 오른쪽 넙다리뼈 right femur
22-01-004-01 왼쪽 넙다리뼈 몸통 left femur shaft
22-01-004-02 왼쪽 넙다리뼈 가쪽관절융기 left femur lateral condyle
22-01-004-03 왼쪽 넙다리뼈 머리 left femur head
22-01-005-01 오른쪽 정강뼈 right tibia
22-01-005-02 오른쪽 종아리뼈 right fibula
22-01-005-03 오른쪽 무릎뼈 right patella
22-01-006-01 왼쪽 정강뼈 left tibia
22-01-006-02 왼쪽 종아리뼈 left fibula
22-01-006-03 왼쪽 무릎뼈 left patella
22-01-007-01 오른쪽 발꿈치뼈 right calcaneus
22-01-007-02 오른쪽 목말뼈 right talus
22-01-007-03 오른쪽 발배뼈 right navicular
22-01-007-04 오른쪽 안쪽쐐기뼈 right medial cuneiform
22-01-007-05 오른쪽 중간쐐기뼈 right intermediate cuneiform
22-01-007-06 오른쪽 가쪽쐐기뼈 right lateral cuneiform

22-01-007-06-01 오른쪽 입방뼈 right cuboid
22-01-007-07 오른쪽 첫째발허리뼈 right 1st metatarsal bone
22-01-007-08 오른쪽 둘째발허리뼈 right 2nd metatarsal bone
22-01-007-09 오른쪽 셋째발허리뼈 right 3rd metatarsal bone
22-01-007-10 오른쪽 넷째발허리뼈 right 4th metatarsal bone
22-01-007-11 오른쪽 다섯째발허리뼈 right 5th metatarsal bone
22-01-007-12 오른쪽 첫째발허리뼈 몸쪽끝 right 1st metatarsal bone proximal end
22-01-007-13 오른쪽 둘째발허리뼈 먼쪽끝 right 2nd metatarsal bone distal end
22-01-007-14 오른쪽 셋째발허리뼈 먼쪽끝 right 3rd metatarsal bone distal end
22-01-007-15 오른쪽 넷째발허리뼈 먼쪽끝 right 4th metatarsal bone distal end
22-01-007-16 오른쪽 다섯째발허리뼈 먼쪽끝 right 5th metatarsal bone distal end
22-01-007-17 오른쪽 발가락의 첫마디뼈 right proximal phalanx
22-01-007-18 오른쪽 발가락의 첫마디뼈 몸쪽끝 right proximal phalanx proximal end
22-01-007-19 오른쪽 발가락의 첫마디뼈 몸쪽끝 right proximal phalanx proximal end
22-01-007-20 오른쪽 발가락의 첫마디뼈 몸쪽끝 right proximal phalanx proximal end
22-01-007-21 오른쪽 발의 종자뼈 right foot sesamoid bone
22-01-008-01 왼쪽 발꿈치뼈 left calcaneus
22-01-008-02 왼쪽 목말뼈 left talus
22-01-008-03 왼쪽 발배뼈 left navicula
22-01-008-04 왼쪽 안쪽쐐기뼈 left medial cuneiform
22-01-008-05 왼쪽 가쪽쐐기뼈 left lateral cuneiform
22-01-008-06 왼쪽 입방뼈 left cuboid
22-01-008-07 왼쪽 첫째발허리뼈 left 1st metatarsal bone

22-01-008-08 왼쪽 둘째발허리뼈 left 2nd metatarsal bone

표본번호 뼈 종 류

22-01-008-09 왼쪽 셋째발허리뼈 left 3rd metatarsal bone
22-01-008-10 왼쪽 넷째발허리뼈 left 4th metatarsal bone
22-01-008-11 왼쪽 다섯째발허리뼈 left 5th metatarsal bone
22-01-008-12 왼쪽 첫째발허리뼈 몸쪽끝 left 1st metatarsal bone proximal end
22-01-008-13 왼쪽 둘째발허리뼈 먼쪽끝 left 2nd metatarsal bone distal end
22-01-008-14 왼쪽 셋째발허리뼈 먼쪽끝 left 3rd metatarsal bone distal end
22-01-008-15 왼쪽 엄지발가락의 첫마디뼈 left 1st proximal phalanx
22-01-008-16 왼쪽 발가락의 첫마디뼈 left Proximal phalanx
22-01-008-17 왼쪽 발가락의 첫마디뼈 몸쪽끝 left proximal phalanx proximal end
22-01-009-01 오른쪽 위팔뼈 right humerus
22-01-010-01 왼쪽 위팔뼈 left humerus
22-01-011-01 오른쪽 노뼈 right radius와 몸쪽 조각들 proximal end fragments
22-01-011-02 오른쪽 자뼈 right ulna와 먼쪽 조각들 distal end fragments
22-01-012-01 왼쪽 노뼈 left radius
22-01-012-02 왼쪽 자뼈 left ulna
22-01-013-01 오른쪽 손목뼈 right carpal bone 
22-01-013-02 오른쪽 손가락의 첫마디뼈 right proximal phalanx
22-01-013-03 오른쪽 손가락의 첫마디뼈 조각 right proximal phalanx fragments
22-01-014-01 왼쪽 손가락 손목뼈 조각 left carpal bone fragments
22-01-014-02 왼쪽 손가락 손목뼈 조각 left carpal bone fragments
22-01-014-03 왼쪽 손가락 손목뼈 조각 left carpal bone fragments
22-01-014-04 왼쪽 손가락 손목뼈 조각 left carpal bone fragments
22-01-014-05 왼쪽 손가락의 첫마디뼈 몸쪽끝 left Proximal phalanx proximal end
22-01-015-01 왼쪽 엉덩뼈 left ilium
22-01-015-02 오른쪽 엉덩뼈 right ilium
22-01-015-03 왼쪽 궁둥뼈 left ischium
22-01-015-04 왼쪽 두덩뼈 left pubis
22-01-015-05 볼기뼈 조각 hip bone fragments
22-01-015-06 엉치뼈 조각 sacrum fragments
22-01-016-01 왼쪽 빗장뼈 left clavicle
22-01-016-02 오른쪽 빗장뼈 right clavicle
22-01-016-03 복장뼈 조각 sternum fragments
22-01-016-04 오른쪽 어깨뼈 조각 right scapula fragments
22-01-016-05 왼쪽 어깨뼈 left scapula
22-01-016-06 첫째목척추뼈 cervical vertebra, C1, atlas
22-01-016-07 둘째목척추뼈 cervical vertebra, C2, axis
22-01-016-08 셋째목척추뼈 cervical vertebra, C3
22-01-016-09 넷째목척추뼈 cervical vertebra, C4
22-01-016-10 다섯째목척추뼈 cervical vertebra, C5
22-01-016-11 여섯째목척추뼈 cervical vertebra, C6
22-01-016-12 일곱째목척추뼈 cervical vertebra, C7
22-01-016-13 첫째등척추뼈 thoracic vertebra, T1
22-01-016-14 둘째등척추뼈 thoracic vertebra, T2
22-01-016-15 셋째등척추뼈 thoracic vertebra, T3
22-01-016-16 넷째등척추뼈 thoracic vertebra, T4
22-01-016-17 다섯째등척추뼈 thoracic vertebra, T5
22-01-016-18 여섯째등척추뼈 thoracic vertebra, T6
22-01-016-19 일곱째등척추뼈 thoracic vertebra, T7
22-01-016-20 여덟째등척추뼈 thoracic vertebra, T8
22-01-016-21 아홉째등척추뼈 thoracic vertebra, T9

22-01-016-21-01 열째등척추뼈 thoracic vertebra, T10
22-01-016-22 등척추뼈와 허리척추뼈 조각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fragments
22-01-016-23 오른쪽 갈비뼈 조각 right ribs and fragments

22-01-016-24 왼쪽 갈비뼈 조각 left ribs and fra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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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계측결과
표본번호 표 본 이 름 측 정 항 목 mm

22-01-016-01 왼쪽빗장뼈 left clavicle

최대길이 max. length 112.00 

앞뒤몸통중간직경 ant.-post. midshaft diameter 10.28 

위아래몸통중간직경 sup.-inf. midshaft diameter 7.94 

22-01-016-02 오른쪽빗장뼈 right clavicle

최대길이 max. length 111.00 

앞뒤몸통중간직경 ant.-post. midshaft diameter 9.82 

위아래몸통중간직경 sup.-inf. midshaft diameter 7.56 

22-01-016-05 왼쪽어깨뼈 left scapula
높이 height 107.52 

폭 breadth 93.36 

22-01-016-04 오른쪽어깨뼈조각 right scapula fragments
높이 height 119.38 

폭 breadth 89.02 

22-01-010-01 왼쪽위팔뼈 left humerus

최대길이 max. length 261.00 

위관절융기폭 epicondylar breadth 43.00 

머리수직직경 vertical diameter of head

최대몸통중간직경 max. midshaft diameter 17.76 

최소몸통중간직경 min. midshaft diameter 14.04 

22-01-009-01 오른쪽위팔뼈 right humerus

최대길이 max. length 269.00 

위관절융기폭 epicondylar breadth 47.00 

머리수직직경 vertical diameter of head 35.07 

최대몸통중간직경 max. midshaft diameter 18.89 

최소몸통중간직경 min. midshaft diameter 15.18 

22-01-012-01 왼쪽노뼈 left radius

최대길이 max. length 206.00 

앞뒤몸통중간직경 ant.-post. midshaft diameter 10.57 

안쪽가쪽몸통중간직경 med.-lat. midshaft diameter 11.08 

22-01-011-01 오른쪽노뼈 right radius와몸쪽조각들 proximal end fragments

최대길이 max. length 181.00 

앞뒤몸통중간직경 ant.-post. midshaft diameter 10.34 

안쪽가쪽몸통중간직경 med.-lat. midshaft diameter 11.15 

22-01-012-02 왼쪽자뼈 left ulna

최대길이 max. length 223.00 

앞뒤몸통중간직경 ant.-post. midshaft diameter 10.62 

안쪽가쪽몸통중간직경 med.-lat. midshaft diameter 11.33 

생리학적길이 physiological length 199.00 

최소둘레 min. circumference 31.00 

22-01-011-02 오른쪽자뼈 right ulna와먼쪽조각들 distal end fragments

최대길이 max. length 219.00 

앞뒤몸통중간직경 ant.-post. midshaft diameter 10.82 

안쪽가쪽몸통중간직경 med.-lat. midshaft diameter 10.36 

생리학적길이 physiological length

최소둘레 min. circumference

22-01-004-01, 02, 03 왼쪽넙다리뼈몸통, 가쪽관절융기, 머리 left femur shaft, lateral condyle, head

최대길이 max. length 390.00 

관절융기길이 bicondylar length 387.00 

위관절융기폭 epicondylar breadth 70.00 

넙다리뼈머리최대직경 max. diameter of the femur head 40.10 

앞뒤돌기밑직경 ant.-post. subtrochanteric diameter 24.94 

안쪽가쪽돌기밑직경 med.-lat. subtrochanteric diameter 28.63 

앞뒤몸통중간직경 ant.-post. midshaft diameter 23.76 

안쪽가쪽몸통중간직경 med.-lat. midshaft diameter 21.81 

몸통중간둘레 midshaft circumference 75.00 

22-01-005-01 오른쪽정강뼈 right tibia

길이 length 327.00 

최대몸쪽뼈끝폭 max. proximal epiphyseal breadth 63.00 

최대먼쪽뼈끝목 max. distal epiphyseal breadth 46.38 
영양구멍에서의최대직경 max. diameter at the nutrient foramen 29.63 
영양구멍에서의안쪽가쪽직경 med.-lat. diameter at the nutrient foramen 20.63 
영양구멍에서의둘레 circumference at the nutrient foramen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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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번호 표 본 이 름 측 정 항 목 mm

22-01-006-02 왼쪽종아리뼈 left fibula
최대길이 max. length 302.00 

최대몸통중간직경 max. midshaft diameter 14.47 

22-01-005-02 오른쪽종아리뼈 right fibula
최대길이 max. length 311.00 

최대몸통중간직경 max. midshaft diameter 15.68 

22-01-008-01 왼쪽발꿈치뼈 left calcaneus
최대길이 max. length 71.25 

중간폭 middle breadth 38.59 

22-01-007-01 오른쪽발꿈치뼈 right calcaneus
최대길이 max. length 72.91 

중간폭 middle breadth 38.77 

22-01-008-02 왼쪽목말뼈 left talus

길이 length 55.69 

너비 width 41.60 

높이 height 28.73 

도르래길이 length of the trochlea 33.73 

도르래폭 breadth of the trochlea 25.93 

머리목길이 head-neck length 19.82 

머리높이 height of the head 27.27 

뒤관절면폭 breadth of the posterior articular surface 20.93 

뒤관절면길이 length of the posterior articular surface 31.50 

22-01-007-02 오른쪽목말뼈 right talus

길이 length 56.36 

너비 width 40.69 

높이 height 29.96 

도르래길이 length of the trochlea 34.09 

도르래폭 breadth of the trochlea 27.02 

머리목길이 head-neck length 20.22 

머리높이 height of the head 27.22 

뒤관절면폭 breadth of the posterior articular surface 21.65 

뒤관절면길이 length of the posterior articular surface 30.89 

22-01-016-06 첫째목척추뼈 cervical vertebra, C1, atlas

위관절면최대거리 max. distance of rt. & lt. sup. facet 48.86 

아래관절면최대거리 max. distance of rt. & lt. inf. facet 42.48 

너비 width 66.08 

길이 length 39.43 

앞고리높이 height of ant. arch 12.03 

뒤고리높이 height of post. arch 8.02 

척추구멍의최대가로직경 max. transverse diameter of vertebral foramen 25.38 

왼쪽위아래관절면사이높이 left sup. &inf. facet height 18.13 

오른쪽위아래관절면사이높이 right sup. &inf. facet height 18.42 

22-01-016-07 둘째목척추뼈 cervical vertebra, C2, axis

너비 width 48.84 

치아돌기높이 ventral height of dens 32.96 

뒤고리높이 height of post. arch 14.66 

척추구멍의최대시상직경 max. sagittal diameter of vertebral foramen 15.53 
척추구멍의최대가로직경 max. transverse diameter of vertebral foramen 19.43 

위관절면최대거리 max. distance of rt. & lt. sup. facet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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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01-01 머리덮개뼈앞면(왼쪽)과뒤면(오른쪽)

22-01-001-01 머리덮개뼈오른면(왼쪽)과왼면(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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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01-01 머리덮개뼈위면(왼쪽)과아래면(오른쪽)

22-01-001-02 왼쪽관자뼈가쪽면(왼쪽)과위면(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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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01-03 오른쪽관자뼈가쪽면(왼쪽)과위면(오른쪽)

22-01-001-04 뒤통수뼈와나비뼈일부안쪽면(왼쪽)과바깥면(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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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01-05 양쪽위턱뼈와왼쪽광대뼈위면(왼쪽), 아래면(가운데), 앞면(오른쪽)

22-01-001-05  오른쪽위턱뼈와치아의씹는면(왼쪽)과왼쪽위턱뼈와치아의씹는면(오른쪽)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130

22-01-001-06 오른쪽광대뼈오른면(왼쪽), 앞면(가운데), 위면(오른쪽)

22-01-001-07 아래턱뼈정면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31

22-01-001-07 아래턱뼈위면

22-01-001-07 아래턱뼈아래면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132

22-01-001-07 아래턱뼈오른면

22-01-001-07 아래턱뼈왼면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33

22-01-001-07 아래턱뼈오른쪽치아의안쪽면

22-01-001-07 아래턱뼈왼쪽치아의안쪽면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134

22-01-001-07 아래턱뼈치아의씹는면

22-01-002-01 위턱왼쪽둘째큰어금니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35

22-01-002-02 ~ 22-01-002-06 치아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136

22-01-016-06 ~ 22-01-016-12 첫째목척추뼈부터일곱째목척추뼈아래면

22-01-016-06 ~ 22-01-016-12 첫째목척추뼈부터일곱째목척추뼈위면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37

22-01-016-13 ~ 22-01-016-21 첫째등척추뼈부터열째등척추뼈아래면

22-01-016-13 ~ 22-01-016-21 첫째등척추뼈부터열째등척추뼈위면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138

22-01-016-03 복장뼈조각

22-01-015-05 볼기뼈조각,  22-01-015-06 엉치뼈조각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39

22-01-016-24 왼쪽갈비뼈조각

22-01-016-23 오른쪽갈비뼈조각



22-01-016-02 오른쪽 빗장뼈 위면(위)과 아래면(아래)

22-01-016-01 왼쪽빗장뼈위면(위)과아래면(아래)

140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41

22-01-016-04 오른쪽어깨뼈앞면(왼쪽)과뒤면(오른쪽)

22-01-016-05 왼쪽어깨뼈앞면(왼쪽)과뒤면(오른쪽)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142

22-01-009-01 오른쪽위팔뼈앞면(왼쪽)과뒤면(오른쪽)

22-01-010-01 왼쪽위팔뼈앞면(왼쪽)과뒤면(오른쪽)



143

22-01-011-01 오른쪽노뼈와몸쪽조각앞면(왼쪽)과뒤면(오른쪽)

22-01-012-01 왼쪽노뼈앞면(왼쪽)과뒤면(오른쪽)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44

22-01-011-02 오른쪽자뼈와먼쪽조각가쪽면(왼쪽)과안쪽면(오른쪽)

22-01-012-02 왼쪽자뼈가쪽면(왼쪽)과안쪽면(오른쪽)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45

22-01-013-01 ~ 22-01-013-03 오른쪽손뼈(왼쪽)와22-01-014-01 ~ 22-01-014-03 왼쪽손뼈(오른쪽)



146

22-01-015-02 오른쪽엉덩뼈가쪽면(왼쪽)과안쪽면(오른쪽)

22-01-015-01 왼쪽엉덩뼈·22-01-015-03 왼쪽궁둥뼈·2222-01-015015-04 왼쪽두덩뼈가쪽면(왼쪽)과
22-01-015-01 왼쪽엉덩뼈·22-01-015-03 왼쪽궁둥뼈·22-01-015-04 왼쪽두덩뼈안쪽면(오른쪽)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47

22-01-003-01 오른쪽넙다리뼈앞면(왼쪽)과뒤면(오른쪽)

22-01-004-01~22-01-004-03 왼쪽넙다리뼈앞면(왼쪽: 머리와관절융기를연결함)과
22-01-004-01~22-01-004-03 왼쪽넙다리뼈뒤면(오른쪽: 머리와관절융기를연결함)



148

22-01-005-03 오른쪽무릎뼈앞면(왼쪽)과뒤면(오른쪽)

22-01-006-03 왼쪽무릎뼈앞면(왼쪽)과뒤면(오른쪽)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49

22-01-005-01 오른쪽정강뼈앞면(왼쪽)과뒤면(오른쪽)

22-01-006-01 왼쪽정강뼈앞면(왼쪽)과뒤면(오른쪽)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150

22-01-005-02 오른쪽종아리뼈가쪽면(왼쪽)과안쪽면(오른쪽)

22-01-006-02 왼쪽종아리뼈가쪽면(왼쪽)과안쪽면(오른쪽)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51

22-01-007-01~22-01-007-21 오른쪽발뼈(왼쪽)와22-01-008-01~22-01-008-17 왼쪽발뼈(오른쪽)





153

인골출토상황▶

32-U1 42-U1 42-U3 34영역의 출토 인골(남성)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154

◀출토인골의재구성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55

뼈표본목록
표본번호 뼈 종 류

32-U1-001 오른쪽 위팔뼈 먼쪽 부분 right humerus distal part
42-U1-002 오른쪽 위팔뼈 몸쪽 부분 right humerus proximal part
32-U1-002 오른쪽 노뼈와 자뼈 right radius and ulna, 오른쪽 위팔뼈머리 right humeral head
32-U1-003 오른쪽 손목뼈 right carpal bones
32-U1-004 오른쪽 손허리뼈와 손가락뼈 right metacarpal and phalangeal bones, 발가락뼈 foot phalangeal bone
42-U3-001 오른쪽 볼기뼈 right hip bone
42-U3-002 오른쪽 어깨뼈 조각과 빗장뼈 right scapula fragment and clavicle
42-U3-003 오른쪽 어깨뼈 right scapula
42-U3-004 오른쪽 갈비뼈 right ribs
42-U3-005 갈비뼈 조각 rib fragments, 복장뼈자루 조각 manubrim fragments,척추뼈 조각 vertebral fragments
42-U3-006 척추뼈 조각 vertebral fragments
34-02-001 오른쪽 정강뼈와 종아리뼈의 먼쪽 부분 right tibia and fibula distal part
34-02-002 왼쪽 정강뼈와 종아리뼈의 먼쪽 부분 left tibia and fibula distal part
34-02-003 오른쪽 발목뼈 right tarsal bones
34-02-004 왼쪽 발목뼈 left tarsal bones
34-02-005 오른쪽 발허리뼈와 발가락뼈 right metatarsal and phalangeal bones

34-02-006 왼쪽 발허리뼈와 발가락뼈 left metatarsal and phalangeal bones

뼈계측결과

표본번호 표본이름 측정항목 mm

34-02-004 왼쪽 발목뼈 중 발꿈치뼈 left calcaneus
최대길이 max. length 82.17 

중간폭 middle breadth 43.01 

34-02-003 오른쪽 발목뼈 중 발꿈치뼈 right calcaneus
최대길이 max. length 82.23 

중간폭 middle breadth 43.53 

34-02-004 왼쪽 발목뼈 중 목말뼈 left talus

길이 length 56.08 

너비 width 44.56 

높이 height 32.91 

도르래길이 length of the trochlea 33.08 

도르래폭 breadth of the trochlea 30.13 

머리목길이 head-neck length 22.43 

머리높이 height of the head 29.54 

뒤관절면폭 breadth of the posterior articular surface 21.80 

뒤관절면길이 length of the posterior articular surface 36.65 

34-02-003 오른쪽 발목뼈 중 목말뼈 right talus

길이 length 57.78 

너비 width 44.60 

높이 height 33.18 

도르래길이 length of the trochlea 33.98 

도르래폭 breadth of the trochlea 30.41 

머리목길이 head-neck length 23.30 

머리높이 height of the head 30.63 

뒤관절면폭 breadth of the posterior articular surface 22.38 

뒤관절면길이 length of the posterior articular surface 33.61 



156

42-U3-006 척추뼈조각

42-U3-004 오른쪽갈비뼈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157

42-U3-004 오른쪽갈비뼈

42-U3-005 갈비뼈조각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58

42-U3-002 오른쪽어깨뼈와오른쪽빗장뼈조각, 발굴당시에는왼쪽어깨뼈로추정

42-U3-003 오른쪽어깨뼈앞면(왼쪽)과뒤면(오른쪽)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59

32-U1-001 오른쪽위팔뼈의먼쪽부분, 42-U1-002 오른쪽위팔뼈의몸쪽부분앞면(서로연결됨) (왼쪽)와뒤면(오른쪽) 

42-U1-002의위팔뼈머리, 32-U1-002 오른쪽노뼈와자뼈와함께보관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160

32-U1-002 오른쪽노뼈와자뼈앞면(왼쪽)과뒤면(오른쪽)

32-U1-002 오른쪽노뼈와자뼈의관절연결(왼쪽), 32-U1-003 오른쪽손목뼈와32-U1-002 오른쪽노뼈와자뼈의관절연결(오른쪽)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61

32-U1-003 오른쪽손목뼈(왼쪽), 32-U1-004 오른쪽손허리뼈와손가락뼈, 관계를알수없는발가락뼈한개포함(가운데), 
32-U1-004 오른쪽손허리뼈와손가락뼈에서발견된관계를알수없는발가락뼈한개(오른쪽)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162

42-U3-001 오른쪽볼기뼈안쪽면

42-U3-001 오른쪽볼기뼈가쪽면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63

32-02-001 오른쪽정강뼈와종아리뼈의먼쪽부분

32-02-002 왼쪽정강뼈와종아리뼈의먼쪽부분



164

32-02-003 오른쪽발목뼈(왼쪽), 32-02-003 왼쪽발목뼈(오른쪽) 

32-02-005 오른쪽발허리뼈와발가락뼈(왼쪽))와32-02-006 왼쪽발허리뼈와발가락뼈(오른쪽)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165

인골출토상황▶

41-U4·41-U7·42-U2·42-U6·44영역의 출토 인골(여성)



166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출토인골의재구성



167

개체별 자료 및 도판

뼈표본목록

뼈계측결과

42-U2-001 오른쪽 위팔뼈 몸쪽 부분 right humerus proximal part, 척추뼈와 오른쪽 어깨뼈 조각( vretebra and right scapula fragments

42-U2-002 왼쪽 위팔뼈 몸쪽 부분 left humerus proximal part

42-U2-003 왼쪽 위팔뼈몸통 left humerus shaft

42-U2-004 목척추뼈와 등척추뼈 조각 cervical and thoracic vertebra fragments

41-U4-001 머리뼈 조각 skull fragments

42-U6-001 아래턱뼈의 왼쪽 관절돌기 2 조각 two fragments of left condylar process

41-U7-001 왼쪽 빗장뼈 left clavicle

41-U7-002 갈비뼈 조각 rib fragments 

44-03-001 오른쪽 정강뼈와 종아리뼈의 먼쪽 부분 right tibia and fibula distal part

44-03-002 왼쪽 정강뼈와 종아리뼈의 먼쪽 부분 left tibia and fibula distal part

44-03-003 오른쪽 발목뼈 right tarsal bones

44-03-004 왼쪽 발목뼈 left tarsal bones

44-03-005 오른쪽 발허리뼈와 발가락뼈 right metatarsal and phalangeal bones

44-03-006 왼쪽 발허리뼈와 발가락뼈 left metatarsal and phalangeal bones

표본번호 뼈 종 류

표본번호 표본이름 측정항목 값

44-03-004 왼쪽 발목뼈 중 발꿈치뼈 left calcaneus
최대길이 max. length 74.74 

중간폭 middle breadth 38.36 

44-03-003 오른쪽 발목뼈 중 발꿈치뼈 right calcaneus
최대길이 max. length 76.14 

중간폭 middle breadth 39.17 

44-03-004 왼쪽 발목뼈 중 목말뼈 left talus

길이 length 53.30 

너비 width 41.33 

높이 height 29.43 

도르래길이 length of the trochlea 28.76 

도르래폭 breadth of the trochlea 28.42 

머리목길이 head-neck length 21.18 

머리높이 height of the head 23.56 

뒤관절면폭 breadth of the posterior articular surface 19.72 

뒤관절면길이 length of the posterior articular surface 30.64 

44-03-003 오른쪽 발목뼈 중 목말뼈 right talus

길이 length 52.31 

너비 width 40.63 

높이 height 29.96 

도르래길이 length of the trochlea 28.05 

도르래폭 breadth of the trochlea 27.58 

머리목길이 head-neck length 21.28 

머리높이 height of the head 22.96 

뒤관절면폭 breadth of the posterior articular surface 19.70 

뒤관절면길이 length of the posterior articular surface 30.65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168

41-U4-001 머리뼈조각중양쪽마루뼈, 뒤통수뼈, 오른쪽관자뼈앞면

41-U4-001 머리뼈조각중양쪽마루뼈, 뒤통수뼈, 오른쪽관자뼈오른면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69

41-U4-001 머리뼈조각중오른쪽관자뼈오른면

41-U4-001 머리뼈조각중양쪽마루뼈, 뒤통수뼈, 오른쪽관자뼈뒤면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170

41-U4-001 머리뼈조각중양쪽마루뼈, 뒤통수뼈, 오른쪽관자뼈위면

41-U4-001 머리뼈조각중양쪽마루뼈, 뒤통수뼈, 오른쪽관자뼈아래면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71

41-U4-001 머리뼈조각(위), 41-U4-001 머리뼈조각(아래)

42-U6-001 아래턱뼈가쪽면, 두개의왼쪽아래턱뼈의관절머리(왼쪽), 
42-U6-001 아래턱뼈안쪽면, 두개의왼쪽아래턱뼈의관절머리(중앙), 42-U6-001 아래턱뼈뒤면(오른쪽)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172

41-U7-001 왼쪽빗장뼈위면(왼쪽), 41-U7-001 왼쪽빗장뼈아래면(오른쪽)

42-U2-001 오른쪽위팔뼈의몸쪽부분과오른쪽어깨뼈앞면, 등척추뼈조각과빗장뼈로보이는조각포함(왼쪽),
뒤면(오른쪽)



개체별 자료 및 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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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U2-002 왼쪽위팔뼈의몸쪽부분, 42-U2-003 왼쪽위팔뼈의몸통부분앞면(서로연결됨) (왼쪽),  뒤면(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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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U2-004 등척추뼈위면(왼쪽), 아래면(오른쪽)

42-U2-004 등척추뼈오른면(왼쪽), 42-U2-004 등척추뼈와42-U2-001의등척추뼈조각의관절연결(오른쪽)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175

44-03-001 오른쪽정강뼈와종아리뼈의먼쪽부분

44-03-002 왼쪽정강뼈와종아리뼈의먼쪽부분

개체별 자료 및 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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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005 오른쪽발허리뼈와발가락뼈(왼쪽), 44-03-006 왼쪽발허리뼈와발가락뼈(오른쪽)

44-03-003 오른쪽발목뼈(왼쪽), 44-03-003 왼쪽발목뼈(오른쪽)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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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골출토상황▶

72 73 74 82영역의 출토 인골(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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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인골의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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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별 자료 및 도판

표본번호 뼈 종 류

뼈표본목록

82-04-001 머리뼈 조각 skull fragments

82-04-002 위턱치아 mandibular teeth

82-04-003 아래턱치아 maxillary teeth

82-04-004 오른쪽 빗장뼈 right clavicle, 갈비뼈 조각 rib fragments

82-04-005 첫째목척추뼈 first cervical vertebra

82-04-006 어금니를 가진 아래턱뼈 mandible with molar tooth

82-04-007 척추뼈 조각 vertebral fragments

72-04-001 양쪽 볼기뼈 both hip bones

72-04-002 오른쪽 넙다리뼈머리 right fremur head

72-04-003 왼쪽 넙다리뼈머리 left fremur head

73-04-001 오른쪽 정강뼈와 종아리뼈의 먼쪽 부분 right tibia and fibula distal part

73-04-002 왼쪽 정강뼈와 종아리뼈의 먼쪽 부분 left tibia and fibula distal part

74-04-001 오른쪽 발목뼈 right tarsal bones

74-04-002 왼쪽 발목뼈 left tarsal bones

74-04-003 오른쪽 발허리뼈와 발가락뼈 right metatarsal and phalangeal bones

74-04-004 왼쪽 발허리뼈와 발가락뼈 left metatarsal and phalangeal bones

뼈계측결과

표본번호 표본이름 측정항목 값

74-04-002 왼쪽 발목뼈 중 발꿈치뼈 left calcaneus
최대길이 max. length 75.41 

중간폭 middle breadth 39.71 

74-04-001 오른쪽 발목뼈 중 발꿈치뼈 right calcaneus
최대길이 max. length 72.40 

중간폭 middle breadth 37.93 

74-04-002 왼쪽 발목뼈 중 목말뼈 left talus

길이 length 52.00 

너비 width 40.15 

높이 height 29.00 

도르래길이 length of the trochlea 30.81 

도르래폭 breadth of the trochlea 26.05 

머리목길이 head-neck length 19.74 

머리높이 height of the head 23.75 

뒤관절면폭 breadth of the posterior articular surface 21.33 

뒤관절면길이 length of the posterior articular surface 29.66 

74-04-001 오른쪽 발목뼈 중 목말뼈 right talus

길이 length 51.00 

너비 width 38.11 

높이 height 27.00 

도르래길이 length of the trochlea 30.38 

도르래폭 breadth of the trochlea

머리목길이 head-neck length 19.30 

머리높이 height of the head 24.63 

뒤관절면폭 breadth of the posterior articular surface 22.12 

뒤관절면길이 length of the posterior articular surface 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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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4-001 머리뼈조각

82-04-006 아래턱뼈와왼쪽둘째큰어금니(왼쪽), 82-04-006 아래턱뼈와왼쪽둘째큰어금니(가운데),
82-04-006 아래턱뼈와왼쪽둘째큰어금니(오른쪽)



개체별 자료 및 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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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4-003 위턱오른쪽가쪽앞니, 첫째작은어금니, 왼쪽안쪽앞니, 둘째작은어금니, 첫째큰어금니, 둘째큰어금니, 셋째큰어금니

82-04-002아래턱오른쪽안쪽앞니, 가쪽앞니, 송곳니, 첫째작은어금니, 둘째작은어금니, 첫째큰어금니, 둘째큰어금니, 왼쪽첫째큰어금니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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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4-005 첫째목척추뼈위면(왼쪽), 82-04-005 첫째목척추뼈아래면(오른쪽)

82-04-007 척추뼈조각(왼쪽), 82-04-004 왼쪽빗장벼와갈비뼈조각(오른쪽)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83

72-04-001 양쪽볼기뼈중오른쪽두덩뼈에서엉덩뼈와의결합부분(왼쪽),
72-04-001 양쪽볼기뼈중오른쪽볼기뼈, 엉덩뼈와두덩뼈가보임(오른쪽)

72-04-001 양쪽볼기뼈중오른쪽두덩뼈에서두덩결합부분(왼쪽),
72-04-001 양쪽볼기뼈중왼쪽볼기뼈, 엉덩뼈와궁둥뼈가보임(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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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002 오른쪽넙다리뼈머리(왼쪽), 72-01-002 오른쪽넙다리뼈머리(오른쪽)

72-01-003 왼쪽넙다리뼈머리(왼쪽), 72-01-003 왼쪽넙다리뼈머리(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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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001 오른쪽정강뼈의몸통

73-04-002 왼쪽정강뼈와종아리뼈의먼쪽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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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001 오른쪽발목뼈

74-04-003 오른쪽발허리뼈와발가락뼈, 노란색상자안의발가락뼈는발허리뼈와의연결관계가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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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002 왼쪽발목뼈

74-04-004 왼쪽발허리뼈와발가락뼈, 노란색상자안의발가락뼈는발허리뼈와의연결관계가떨어짐

개체별 자료 및 도판



188

74-04-004 사람의특징과다른중간마디발가락뼈의몸쪽관절면(왼쪽),
74-04-004 사람의특징과다른중간마디발가락뼈의먼쪽관절면(오른쪽)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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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U5-001 위턱오른쪽안쪽앞니, 오른쪽송곳니, 왼쪽둘째큰어금니, 아래턱왼쪽셋째큰어금니

분류불가(도굴로출토위치의추정이불가능한인골)

42-U8-001 머리뼈조각(왼쪽), Frag-01 진흙속유골(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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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Frag-02 진흙속유골

Frag-04 진흙속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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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별 자료 및 도판

Frag-05 진흙속유골

Frag-06 진흙속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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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Frag-07 진흙속유골

Frag-08 진흙속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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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별 자료 및 도판

Frag-09 진흙속유골

Frag-10 진흙속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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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Frag-11 진흙속유골

Frag-12 진흙속유골, 붉은색상자안의뼈는74-04에서발견한이형태의뼈의생김새와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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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별 자료 및 도판

Frag-13 진흙속유골





부록

연구를바라본뉴스의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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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21일(금) 18면사회 10.6×17.7㎝ 2007년12월21일(금) 13면사회 11.3×14.8㎝

창녕송현동15호분발굴조사

연구를 바라본 뉴스의 흐름

2008년 12월30일(화) 12면사회 22.7×10.7㎝

창녕송현동15호분순장인골복원연구1차년도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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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2008년12월30일(화) 19면문화 22.9×17.8㎝

2008년12월30일(화) 11면사회 1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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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바라본 뉴스의 흐름

2009년11월06일(금) 02면종합 17.1×26.3㎝

창녕송현동15호분순장인골복원연구2차년도연구성과(제33회한국고고학전국대회자유패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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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2009년11월05일(목) 02면종합 17.1×25.8㎝

2009년11월10일(화) 25면문화 26.7×7.1㎝



203

연구를 바라본 뉴스의 흐름

2009년11월13일(금) 24면문화 2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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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창녕송현동15호분순장인골인체복원모형공개

2009년 11월26일(목) 02면종합 15.9×19.8㎝

2009년11월26일(목) 01면종합 10.3×21.7㎝

2009년11월26일(목) 01면종합 1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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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바라본 뉴스의 흐름

2009년11월25일(수) 01면종합 14.9×31.2㎝ 2009년11월26일(목) 01면종합 9.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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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2009년11월26일(목) 02면종합 20.4×18.2㎝

2009년11월26일(목) 02면종합 18.0×16.6㎝

2009년11월26일(목) 01면종합 9.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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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바라본 뉴스의 흐름

2009년11월28일(토) 19면인물 28.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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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2009년11월25일(수) 영국일간지Daily Mail 

2009년 11월27일(금) 독일고고학매거진EP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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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바라본 뉴스의 흐름

2009년12월29일(화) 한국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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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2009년12월29일(화) 한국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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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바라본 뉴스의 흐름

방송 |  2009년 4월27일(월) 23:30~24:15

진행 |  한상권아나운서

연출 |  신재국프로듀서

http://www.kbs.co.kr/1tv/sisa/tracehistory/vod/review/1582834_28170.html

KBS 1TV 역사추적제21회

17세가야소녀는왜 순장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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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언론사보도자료목록

창녕송현동15호분발굴조사(2007년)

2007-12-20|경향신문|금귀고리가야인골1500년만에발굴|이기환

2007-12-20|매일경제|귀고리찬1500년전가야인발굴|한배선

2007-12-20|연합뉴스|귀고리찬1천500년전가야인인골발굴|김태식

2007-12-20|한국경제|1500년전金귀고리한가야인인골발굴|디지털뉴스팀

2007-12-20|YTN|1,500년전가야인인골발굴|김선희

2007-12-21|매일신문|창녕서1500년전가야인골ㆍ금반지발견|조문호

2007-12-25|연합뉴스|창녕송현동고분석실은맞배지붕형|김태식

2007-12-27|서울신문|창녕고분의금귀고리의주인은‘젊은여성’|서동철

2007-12-30|연합뉴스|순장자들은어떻게죽임을당했을까?|김태식

창녕송현동15호분순장인골복원연구1차년도연구성과(2008년)

2008-12-29|뉴시스|창녕옛무덤순장남녀실체, 모형부활초읽기|이민정

2008-12-29|매일경제|6세기초가야순장자들은?…남녀2명씩교대로안장|손동우

2008-12-29|문화일보|6세기초가야순장인골분석해보니|최영창

2008-12-29|부산일보|경남창녕송현동15호분분석결과|이상헌

2008-12-29|세계일보|창녕송현동고분순장자는같은모계혈족인남녀2명|김지희

2008-12-29|아시아투데이|”창녕송현동고분순장자는같은모계혈족|인터넷뉴스팀

2008-12-29|연합뉴스|창녕송현동고분순장자는같은모계혈족|김태식

2008-12-29|한국경제|1500년前가야여성실물모형으로복원한다|서화동

2008-12-30|동아일보|가야시대무덤에따라묻힌순장자신분높을수도|윤완준

2008-12-30|한국일보|1500년전가야인인골, 3D 스캐너로복원|김지원

2008-12-31|재경뉴스|1500년전가야순장인…남녀2명씩교대안장|정윤미

창녕송현동15호분순장인골복원연구2차년도연구성과(2009년)

2009-11-05|경향신문|1500년전가야여성‘16년짧은삶’과학으로재구성|이고은

2009-11-05|국민일보|1500년전가야소녀얼굴복원|이광형

2009-11-05|뉴시스|1500년전가야시대사람들의삶|이재훈

2009-11-05|뉴시스|남자순장자의발뼈와사슴류발가락뼈출토상황|이재훈

2009-11-05|매일경제|1500년전가야순장여성의얼굴|손동우

2009-11-05|문화일보|과학이밝힌1500년전‘가야여성’의삶|최영창

2009-11-05|문화저널21|1,500년전창녕송현동사람인체신비밝혀져|최재원

2009-11-05|아시아경제|1500년전창녕송현동사람인체신비밝힌다|강승훈

2009-11-05|연합뉴스|1천500년전가야인, 어떻게살다죽었나|김윤구

2009-11-05|연합뉴스|1천500년전인골에서사슴뼈함께발견돼|김윤구

2009-11-05|조선일보|1500년전순장(殉葬)된가야인들은노예아닌듯|유석재

2009-11-05|프라임경제|1500년전순장인골복원|한종환

2009-11-05|한국경제|1500년전가야소녀복원했더니|서화동

2009-11-05|헤럴드경제|1500년전인체신비밝혀진다|이영란

2009-11-05|YTN|1,500년전인골에서사슴뼈함께발견|오점곤

2009-11-06|동아일보|1500년전‘사슴발가락’의비밀|이광표

2009-11-06|부산일보|1천500년전창녕송현동고분인골미스터리풀었다|이상헌

2009-11-06|서울신문|1500년전가야‘순장인골’미스터리풀렸다|강병철

2009-11-06|세계일보|가야고분서인골·사슴뼈함께발견|송민섭

2009-11-06|중앙일보|1500년전순장가야소녀는16세, 키152cm|이경희

2009-11-06|한국일보|1500년전가야소녀는어떻게생겼을까|김지원

창녕송현동15호분순장인골인체복원모형공개(2009년)

2009-11-25|경향신문|그녀는‘8등신’미인…가야순장여인인체복원|이고은

2009-11-25|국민일보|1500년전가야소녀복원했더니‘미인이시네요’8등신에허리21.5인치|이광형

2009-11-25|노컷뉴스|1,500년전16세순장여성의복원된모습은?|김영태

2009-11-25|뉴스엔|1500년前순장소녀인체복원, 16세8등신미녀|김지윤

2009-11-25|뉴스천지|고대순장여성‘인체복원모형’공개|김현진

2009-11-25|뉴스한국|1,500년전순장된16세여성복원인체공개|박구미

2009-11-25|뉴시스|1500년전16세순장녀, 아담해도8등신|이재훈

2009-11-25|뉴시스|1500년전16세순장여성복원인체공개|박희송

2009-11-25|매일경제|1500년전가야16세소녀, 아담한체구의8등신미녀?|손동우

2009-11-25|메디컬투데이|1500년전16세순장여성복원인체공개…’미인형’|남연희

2009-11-25|문화일보|1500년전가야여인의‘부활’|최영창

2009-11-25|문화저널21|1500년전16세순장여성인체복원공개|문화뉴스팀

2009-11-25|서울경제|1,500년전순장16세여성은8등신|조상인

2009-11-25|세계일보|1500년前가야여인복원“살아있는것같아신기해”|송원영

2009-11-25|아시아경제|1500년전16세순장여성복원인체공개|강승훈

2009-11-25|아시아투데이|1500년전16세여성복원인체공개|전혜원

2009-11-25|연합뉴스|16세순장가야여인이렇게복원했다|김태식

2009-11-25|연합뉴스|국립가야문화재硏, 복원인체공개|김현태

2009-11-25|파이낸셜뉴스|되살아난1500년전여성..가야문화재硏，복원인체공개|박하나

2009-11-25|프라임경제|1500년전순장여성복원인체공개|한종환

2009-11-25|한겨레|‘8등신에슬픈눈매’가야소녀복원|노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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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한국경제|1500년전16세 `순장  ̀소녀복원“8등신미인형”|박철응

2009-11-25|한국경제|1500년前가야소녀는목이긴미인|정동헌

2009-11-25|헤럴드경제|창녕고분殉葬소녀인골복원…키153㎝에8등신미인형|이영란

2009-11-25|MBC|1,500년전‘가야소녀’전신모형복원|양효경

2009-11-25|KBS|1,500년전16세가야여인‘복원’|이중근

2009-11-05|SBS|과학이밝혀낸1500년전‘16살가야시녀의삶’|유재규

2009-11-25|SBS|”1천500년전순장된16세가야여성은8등신”|유재규

2009-11-25|mbn|1천5백년전순장여성복원|김천홍

2009-11-25|YTN|1,500년전16살가야여성복원‘거의팔등신’|오점곤

2009-11-26|대전일보|1500년전가야여인은‘8등신’|김효숙

2009-11-26|동아일보|가야16세순장여인전신복원해보니|이광표

2009-11-26|부산일보|가야여성의부활|이상헌

2009-11-26|서울신문|1500년전그녀는8등신미인|강병철

2009-11-26|연합뉴스|16세순장가야여성은팔등신|김윤구

2009-11-26|조선일보|[오늘의세상] ‘금동귀고리’를한소녀, 1500년만에부활|허윤희

2009-11-26|중앙일보|1500년전가야소녀는153cm에8등신|조문규

2009-11-26|중앙일보|1500년전유골과학으로되살린‘한국판투탕카멘’|이경희

2009-11-26|충청일보|16세순장가야여성은팔등신|조신희

2009-11-26|한국일보|1500년前가야여인‘환생’|김지원

2009-11-28|문화일보|[금주의인물]첨단학문총동원…1500년세월을넘다|박영수

2009-12-01|연합뉴스|1천500년전`가야소녀’창녕박물관전시|황봉규

2009-12-01|충청일보|1500년만에환생한‘가야소녀’|조영민

2009-12-10|weekly경향|[문화] 1500년전유골, 16세가야소녀로되살다|김태식

2009-12-22|중앙일보|2009 중앙일보선정새뚝이(2) 문화 : ‘가야소녀’첨단고고학으로되살린1500년전의삶|이경희






